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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전문지 프리미어의 '진이한 그 남자가 사는 법 

진이한은 욕심이 없다. 단지 자신의 꿈이 현실보다 한 발짝 앞서길 바란다. 

사심 없이 연기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의 눈빛이 유독 빛나는 건 이 때문이다. 

말쑥한 외모로 인한 연상작용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진이한은 촬영을 위해 준비한 폭 좁은 청바지를 입고 연신 어색한 걸음을 

걸었다. 

<누구세요>의 신재하와 다르게 겉치레 하는 게 영 익숙치 않았다. 

촬영이 끝나자마자 그 연유부터 물었다. 뮤지컬부터 시작한 연기 초보 

시절 츄리닝만 입던 게 습관이 되어서라고 했다. 

그 때의 밑그림은 지금 진이한의 모습을 가능케 한 것이었다. 

"운이 좋았던 거 같아요. 뮤지컬도 처음부터 배역 따내서 몇 작품 하고 

바로 주인공이 됐고, 

 <한성별곡>도 그렇고. 남들이 뭐라 해도 스스로 만족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림을 그리던 미술학도가 연기를 하겠다고 덤빌 수 있었던 건 자신감 

덕분이었다. 

군대 말년에 내린 결정이었다. 어린 시절 그렸던 그림이 교과서에 실릴 

정도였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진이한은 다시 흰 도화지를 펼쳐 든 셈이 됐다. 연기 경험은 전무했다. 

복학 후 연기 전공 수업을 들은 게 전부였다. 

그럼에도 그에겐 배짱이 있었다. "<UFO>라는 넌버벌 퍼포먼스가 제 첫 

무대였어요. 

그걸 보러 온 백재현씨가 ''너 연기 해볼래?''하시더라고요. 

아무 것도 모르면서 ''주인공 아니면 안 하는데요?'' 했더니 대뜸 ''주인공 줄 

테니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괜한 허세는 아니었다. 이전에 찾아온 달콤한 제의를 스스로 

차버린 후 중심을 잡아서였다. 

이 곳 저 곳 문을 두드리며 오디션을 보던 때, 그는 공중파 쇼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신인 등용문이었던 터라 의지만 있다면 손쉽게 스타가 될 수 있었다. 

겉멋 들어 시작은 했지만 예의 가벼움은 오히려 그를 진지하게 만들었다. 

''연예인이 아닌 연기자가 되고 싶다''는 확실한 방향이었다. 그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무대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다. 

국어책 읽는다며 선배에게 타박받고, 울기도 울었다. 그 경험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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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드라마 <한성별곡>은 진이한에게 또 다른 과제를 안겨줬다. 

"조명이 어디서 오고, 날 어떻게 잡고 있는지 아무 것도 모르니까 처음엔 

진짜 혼났어요. 

절 안 잡고 있는 줄 알고 계속 가만히 있었거든요. 

''너 리액션 안하고 뭐하고 있냐''는 소리도 들었죠." 카메라 앞은 생각보다 

혹독했다. 

다섯 달의 촬영 기간 동안 그는 거의 앉아 본 적도 없었다. 

군기가 잔뜩 잡힌 이 신인 연기자는 그저 감정에만 집중하려 애썼다. 

고맙게도 대중들은 그의 에너지를 알아봐 주었다. 이송희일 감독 또한 

그랬다. 

<한성별곡>의 상규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소년의 눈빛을 기억해 둔 그는 

진이한을 염두해 두고 캐릭터를 만들었다. 

두 번째 드라마 <누구세요>에서 못내 아쉬웠던 것들을 토로하던 그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다. 

"<한성별곡> 팬이었던 몇몇 분들이 <누구세요>의 진이한은 보기 싫다고들 

하더라고요. 

이해해요. 스스로가 매력있는 역할을 소화도 못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하죠." 

그는 인터뷰 내내 ''배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촬영 준비 중인 첫 

영화에 아이처럼 설레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촬영 순간순간마다 새기고 또 새기는 그는 모래성을 쌓지 않으려 

노력한다. 

''죽을 때까지 해도 한 쪽 가슴이 비어있을 것 같다''는 진이한의 연기는 

그래서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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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한, 쉽게 지는별 아닌 배우를 꿈꾼다 081121 

MBC 주말연속극 ‘내인생의 황금기’에서 주인공 이기 역에 출연 중인 배우 

진이한(본명 김현중).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는 꿈 때문에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대 졸업 후 의사의 길을 포기하는 극 중 ‘이기’는 실제 

진이한과 닮아 있었다. 

# “쉽게 지는 별이 되긴 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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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CF 와 ‘루나틱’, ‘체인지’ 등의 뮤지컬에 출연하며 자신의 

필모그라피를 쌓은 배우 진이한은 대학 졸업 후 배우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이는 ‘내인생의 황금기’의 ‘이기’와 닮았다. 

배우가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진이한은 대학로를 다니며 오디션을 봤고, 

2001 년 뮤지컬 ‘UFO’를 통해 연기자로의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2 년 윤정희, 서지혜, 이윤미, 이윤지 등 많은 스타들을 배출해낸 KBS 

2TV ‘토요일은 즐거워-산장미팅 장미의 전쟁’에 출연 시청자들에게 얼굴을 

알렸다. 

그러나 일순간에 사라지는 스타가 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에 쏟아지는 

러브콜을 모두 거절하고 먼 길을 돌아 다시 시청자 앞에 섰다. 

“‘장미의 전쟁’은 분명 좋은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 때 만약 그 일을 

계기로 일을 시작했다면 배우가 아닌 연예인이 됐을 거에요. 그렇기에 제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연기였고, 스스로 

부족하다는 걸 느꼈기에 좀 더 배우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때는 만약 이렇게 스타가 된다면 금방 사라져 버리지는 않을 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죠.” 
 

 
이후 그는 여려 펀의 뮤지컬에 출연하며 연기력을 쌓았고 현재 브라운관과 

스크린에 연이어 캐스팅 되며 종횡무진 활약 중이다. 

최근에는 윤계상, 아라 등이 출연한 MBC ‘누구세요’를 통해 얼굴을 

알렸으며, 얼마전에는 소유진, 이영훈 등과 영화 ‘탈주’ 촬영을 마쳤다. 

그리고 현재는 MBC 주말 드라마 ‘내인생의 황금기’를 통해 시청자들과 

매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그간의 세월 동안 제 스로도 많이 성숙해졌을 뿐 아니라 배우로써 필요한 

감정들도 많이 배웠어요. 물론 좋은 조건들을 뒤로 하고 돌아 섰을 때는 

힘들기도 했지만, 그랬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해요 .” 

# “드라마 연기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았다” 

“작년 처음 드라마 ‘한성별곡’에 출연할 때만 해도 뮤지컬 식의 연기를 

한다고 감독님께 많이 혼났어요.(웃음) 저도 모르게 뮤지컬 특유의 연기가 

몸에 익었었나 봐요.” 

그러나 그는 ‘한성별곡’ 출연 이후 무대 위가 아닌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통해 연기를 선보이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 뮤지컬을 사랑하는 배우 중 한 

명이다. 

“느껴보지 않은 이는 절대 뮤지컬의 매력을 알 수 없죠. 배우와 관객이 

서로 교감하고 호흡할 수 있는 데 뮤지컬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지금은 

전 뮤지컬에서 잠시 물러나 있지만, 앞으로 뮤지컬이 대중화 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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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또 다른 연기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중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영화 ‘탈주’와 드라마 ‘내인생의 황금기’를 동시에 

촬영 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의 열정과 노력은 그의 연기를 

더욱 빛나게 해줬다. 

“실제 군에 있을 때 탈영병을 잡으러 다니는 조교였어요. 그런데 영화 

‘탈주’에서는 탈영병이 되어 산 이곳 저곳을 뛰어다니는 진지한 캐릭터를 

맡았죠. 밤에는 산을 뛰어 다니고 낮에는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며 

뛰어다니니 초반에는 캐릭터를 잡는 데 어려움도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는데 영화 촬영이 끝나더라고요.(웃음)” 

현재 주말드라마 ‘내인생의 황금기’ 촬영에 푹 빠져 있는 진이한은 문소리, 

이소현 등의 주인공들의 투병생활과 이혼 등 자칫 어두울 수 있는 극 중 

상황에서 다소 코믹한 캐릭터로 등장 매력을 선사 하고 있다. 

“극 중 캐릭터가 너무 코믹스러워져 이번 작품이 끝나면 시트콤 섭외가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되요.(웃음) 그래도 그 동안 절 차갑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기’로 인해 절 친근하게 생각해 주시는 이들이 많아 

다행이에요.” 

뮤지컬, 연극,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재능을 발휘하는 배우 

진이한. 그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것이고, 또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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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한, '탈출'을 꿈꾸다(인터뷰) 

무몽-소선|08.11.22|119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겨울 기자] 

진이한ⓒ송희진 

기자@ 

진이한은 최근 공교롭게도 드라마와 영화에서 '탈출'을 꿈꾸는 인물을 

연기한다. 

그는 MBC 드라마 '내 인생의 황금기(이하 '황금기')'에서 착실한 

의대생에서 뮤지컬 배우로 '탈출'을 시도하는 모범생 역 이기로, 영화 

'탈주'에서는 군대가 싫어 '탈출'을 감행한 박민재 상병으로 출연한다. 

mailto:miyoun@seoul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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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이라는 같은 코드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중을 만나는 진이한. 

그를 서울 대학로의 한 공연장에서 만나 '탈출'이란 키워드로 인터뷰했다. 

  

# 진이한, 신인의 딜레마에서 탈출하다. 

  

진이한이 얼굴을 처음 알린 작품은 사실 예능이다. 2003 년 KBS 2TV 

'산장미팅-장미의 전쟁'에 출연했던 진이한은 예능 첫 출연임에도 끼를 

보여줬다. "방송에 출연하기 하루 전에야 어떤 방송인지 알았어요. 저는 

제가 예능에서 잘 못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첫 방송이 잘 됐나 봐요. 또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겸손한 양 말하는 그는 사실 귀여운 외모에 

애교까지 갖추고 있어 당시 여성 출연자들에게 인기 1 위였다. 

결국 그는 코요태 신지와 커플이 맺어지고 하루아침에 얼굴이 알려졌다. 

"당시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라 그랬는지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불편하기도 했어요." 

당시 소속사를 구하던 중이던 그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소속사도 

많았다. 대개 신인이라면 혹할 법도 한데 진이한은 훗날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 때 참 많이 고민했어요. 스타가 될 것인가. 배우가 될 것인가. 결국 

쌓인 것도 별로 없는데 섣불리 나서 반짝 스타가 되느니 배우로서 입지를 

굳히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예능에서 발을 떼고 

오디션을 보러 다녔어요." 그는 백번 넘게 자신이 직접 오디션 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에 응시하면서 '떳떳한' 성취감을 얻었다며 웃었다. 

진이한ⓒ송희진 

기자@ 

  

#기, 의대생에서 뮤지컬 배우로 탈출하다. 

  

'내 인생의 황금기'에서 진이한은 막내아들이지만 점잖으면서도 누나들의 

고민에 조언할 줄 아 는 어른스런 캐릭터 '기'로 등장한다. 기는 

외아들이라는 책임감으로 의대에 진학했지만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은 

꿈을 간직하고 부모님 몰래 학원에 다닌다. 기가 꿈꾸는 탈출은 그간 

삶과는 다르지만 소신 있는 탈출이다. 

"기는 착실하게 살아왔지만 뮤지컬 배우는 하고 싶고 결국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몰래 학원을 다니는 거죠." 그의 경우는 어땠을까. "저는 집에서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어요. 원래 형이 이 쪽 계통을 하려고 했는데 형은 

서울대 법대를 가는 바람에 제가 하게 됐죠." 형이 얼굴도 잘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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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엄친아'라는 소리에 '스타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출연을 권하자 

형이 결혼했다며 아쉬워한다. 

진이한은 유치원 때부터 형과 춤을 연습했던 끼 다분한 소년이었다. 

중학교 때는 비보이가 하는 브레이크 댄스로 직접 오디션을 보러 다니기도 

했을 정도. "저는 시대를 잘못 태어난 거 같아요. 요즘은 어린 친구들이 

많잖아요. 저 때만 해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약이 많았는데." 

그가 지금 태어났더라면 동방신기나 빅뱅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지 않을지 

상상해본다. 

  

#박 상병, 핍박받는 군대에서 탈출하다. 

  

영화 '탈주'에서 진이한이 맡은 박 상병은 군대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자유와 생존을 찾아 탈출한다. 여기서 탈출은 살기 위해 탈영을 시도하는 

것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절박함이 묻어있다. 그래서 인지 

촬영이 여간 고된 게 아니었다는 진이한. 

"촬영 때 발을 잘못 디뎠어요. 돌이 있는 걸 못 본 거예요. 전 발이 90 도 

각도로 휘어지는 걸 처음 알았어요. 다행히 부러지진 않았는데 골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진이한은 이 촬영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통원 치료 

중이다. 제대로 앉아있기가 힘들어졌다는 진이한은 '탈주'의 촬영은 

그야말로 3D(Difficult, Dirty, Dangerous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였다고. 

"뛰고 엎어지고 구르고 산을 헤매다 보면 저녁이 오죠. 그리고 다시 

시작해요. 정말 힘든 촬영이었어요. 워낙 우울한 촬영이다 보니 그 기분에 

사로잡힐 때도 있죠." 진이한은 '황금기'의 촬영 초기 때 '탈주'를 병행하며 

촬영하다보니 모니터하다보면 박 상병의 모습이 묻어나 고생했다고 

고백했다. 현재 '탈주'는 촬영을 마치고 개봉을 앞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진이한은 "최근 '황금기'에서 

태영(이태임 분)과 키스신을 치렀다. 우리 커플이 극 중에서 제일 

코믹하다"며 관심을 부탁했다. 

  

[번외 인터뷰] 지인이 보는 스타 '내 인생의 황금기'에 함께 출연하는 

이소연이 본 진이한은.. 

  

"오빠는 성격이 너무 좋아요. 촬영 전부터 뮤지컬 '풋루스'로 유명한 배우인 

건 알고 있었지만 오빠인지는 몰랐거든요. 무대에서 이한 오빠도 멋지지만 

현장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근데 아직 밥은 안 사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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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서는 코믹한 역을 주로 하지만 실제로는 진지하고 의젓한 

느낌이랄까. 어른 같아요." 

 

http://m.cafe.daum.net/2hanlove/Opn/108?svc=cafeapp 

최자혜-진이한, 진한 키스신 열연 ‘실제 연인 착각할라?’ 

09.01.06 

[뉴스엔 이미혜 기자]  

배우 진이한과 최자혜가 실제 연인을 방불케하는 진한 키스신 열연을 

펼쳤다.  

MBC 주말드라마 '내 인생의 황금기'에 출연하며 주가를 올리고 있는 

진이한과 SBS '로비스트'를 통해 개성있는 연기를 선보인 최자혜가 신인 

남성 힙합 듀오 언터쳐블의 뮤직비디오에서 만났다.  

 

진이한과 최자혜는 언터쳐블의 신곡 '텔 미 와이'(Tell me why) 

뮤직비디오에서 이별한 커플로 호흡을 맞췄다.  

 

'텔 미 와이' 뮤직비디오는 연인과 이별 후 괴로워하는 남녀의 애절함을 

담은 내용. 최자혜는 이별 아픔으로 남자에 대한 기억이 지워져 

혼란스러워 하는 여자로 분해 눈물연기를 NG 없이 한 번에 소화하는 등 

열연을 펼쳤다. 진이한은 헤어진 여자를 멀리서 지켜보며 안타까워하는 

남자의 모습으로 분해 잊혀지지 않는 여자에 대한 애처로운 눈빛연기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선보였다.  

 

최자혜와 진이한은 키스신에서 스탭들이 과감한 그들의 연기에 놀랄 

정도로 진한 장면을 연출해 실제 연인사이를 방불케 했을 정도. 두 사람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혼신의 연기를 선보여 벌써부터 대박 조짐을 

예감하기도 했다.  

 

게다가 직접 연기에 도전한 가수 언터쳐블은 뮤직비디오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며 과도한 오버(?)연기로 촬영장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눈물연기만점의 연기를 선보인 최자혜와 처음으로 뮤직비디오 나들이를 한 

http://m.cafe.daum.net/2hanlove/Opn/108?svc=cafeapp
http://search.daum.net/search?w=tot&q=%C3%D6%C0%DA%C7%FD&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105143613112
http://search.daum.net/search?w=tot&q=%B3%BB+%C0%CE%BB%FD%C0%C7+%C8%B2%B1%DD%B1%E2&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10514361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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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한이 촬영한 언터쳐블의 신곡 '텔 미 와이' 뮤직비디오 스팟 영상은 

2 일 온라인과 케이블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111?svc=cafeapp 

진이한 “선악 공존하는 눈빛은 내 무기..변신의 귀재 되고파” 

무몽-소선|09.01.26|71 

MBC ‘내인생의 황금기’에 출연중인 배우 진이한이 한복을 차려입고 새해 

인사를 전했다.  

 

진이한은 최근 뉴스엔과의 인터뷰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설맞이 인사와 함께 새해 덕담을 전했다. “한복은 ‘한성별곡’ 이후 

처음이다. 그땐 반년 동안 한복만 입고 살았었다”는 진이한은 모처럼만에 

입은 한복이 반가우면서도 쑥스러운 듯 연신 미소를 보였다. 

 

‘내인생의 황금기’에서 진이한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뮤지컬 배우라는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의대생 신분을 버리고 극단에 들어간 덕분에 극중 

아버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 하지만 실제로 그는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반항을 해본 적이 한번도 없는 ‘효자’다.  

 

“부모님께선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지지해주셨어요.” 어려선 

군대식으로 엄하게 교육받았지만, 크고 나선 오히려 자유롭게 행동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준 진이한의 부모님. 그가 진로를 바꿔 연기를 시작할 

때도 든든한 후원과 지지가 있었단다.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돈독한 모습을 

보고 자란 덕에 3 살 위의 형과도 여느 형제들보다도 우애있게 잘 

지낸다며 씨익 미소지었다.  

 

설 명절 연휴에도 드라마 촬영이 한창일 테지만 식구들과 함께 떡국 

한 그릇 먹을 시간은 있을 것 같다는 진이한.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다 군 

제대 후 연기로 진로를 바꾼지 어느덧 9 년째란다. “하지만 연기라는 걸 

제대로 하기 시작한 건 26, 7 살 때부터인 것 같아요. 대학을 연극영화과로 

갈 걸... 하는 후회도 들죠”라며 허심탄회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하지만 뮤지컬을 통해 차근차근 자신의 끼와 능력을 계발하고, ‘한성별곡-

正’, ‘누구세요?’, ‘내인생의 황금기’ 등 출연작들을 통해 눈에 띄는 연기 

변신을 선보여온 그는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천상 배우다.  

 

변신의 귀재가 되고 싶다는 진이한. 배우로서의 꿈에 대해 묻자 그는 

http://m.cafe.daum.net/2hanlove/Opn/111?svc=cafeapp
http://click.contentlink.co.kr/click/ovclick.php?ad_type=W_C_K_newsen2_web_10&host=www.testyourenglish.co.kr&affiliate_id=newsen2_web&type=newsen_kl&keyword=%C0%CE%C5%CD%BA%E4&url=http%3A%2F%2Fypn-c121.overture.com%2Fd%2Fsr%2F%3Fxargs%3DzpcS6_b8_frprBLIOH-x879cm8-HGpF9pYSOSpDOGBUfvfjeMfM7hedNJpa6M3dlDMnbVmpDnggSgEG0soZlZE0FVb78KyD_woSuHU8ULv_hv5IMUu5yvPuBcHmPIcsA7BHnBu_L_K6Ivl_YiIpn3bl7oCCpiaDib95O6j11r0L5mnG4tyxwQAX25NsOIQ10kASZtiZIN2WLf1aEJFz46GEBjLly9ROOKLKy8Cam5B8b0mllqYmtfdsr_SWI8P1jowzpLikLmA6StswRKFU8aDVncXsIB3UE7bIvfZSBUcD-kkflm6VfZG0upzhWDFzDQJ-PTZwRyhw
http://click.contentlink.co.kr/click/ovclick.php?ad_type=W_C_K_newsen2_web_10&host=www.blive.co.kr&affiliate_id=newsen2_web&type=newsen_kl&keyword=%B9%C2%C1%F6%C4%C3&url=http%3A%2F%2Fypn-c121.overture.com%2Fd%2Fsr%2F%3Fxargs%3D-Ken3leuWQYuCtZFojKixDVBfWQmIc3iiPKUgBVJa5R0o14rfUn_Uk9_phwPv1eMY7xEpLYvAZwD62u48Qnb9bDsQw3hds6VPfRpEZqsDWFoQxE4fBfJ95BLtbX6uQz38ras1b_1MP35MG3ql7H449dEn9-WYJWjWLjKTaJVrZe3x4qtSuevvsRgvOWK5cKmC0vE21MB6yJsIgP5iBS9x2U74ymx2hpbQVmzGC_G2nv2tI_E2t_wM-BV6rCXd1Ue6v-feos_f0-EbhlnCNOTNgNkMupDuJTmt54gc_7CUPHcLNa0M5JjDTLidWGYJJ7uctZGU3d9W04
http://click.contentlink.co.kr/click/ovclick.php?ad_type=W_C_K_newsen2_web_10&host=forchild.org&affiliate_id=newsen2_web&type=newsen_kl&keyword=%C8%C4%BF%F8&url=http%3A%2F%2Fypn-c121.overture.com%2Fd%2Fsr%2F%3Fxargs%3DKklYF7mlhQoT38OujWOCScie0lq1_a-T41wRVe3z2i5ahYPFO4LSq3Zz16rnS31ZtRaAEg-RIi0nlIs1C4FQH4UecqAwmZPFHr1PRrgVkGF62n5AhMrR6F9hldjGuDJ6vStE24oR9aCb8D4Xl1lDqIc1uslX1uEJC2vVOYdnYIQu2XPDLqRU2GzTUBGSSODt4aNG_gd73EmCAZW-l_7YkIrugvGeeD8W9Ep_JDpBAhMkksJRT5NF2QRQ_dYaAO_LmF1_NT1OF5ucWZtVpFG6RpYVLiKvkRW7oYZClYIwmWgIwyXUfO210usAwxefpr3u0yEcj8qq3BE
http://click.contentlink.co.kr/click/ovclick.php?ad_type=W_C_K_newsen2_web_10&host=www.koreachinaware.co.kr&affiliate_id=newsen2_web&type=newsen_kl&keyword=%B1%D7%B8%A9&url=http%3A%2F%2Fypn-c121.overture.com%2Fd%2Fsr%2F%3Fxargs%3DPWKc_7l4oi-7kFgwnD3Ofp7ldOvvbIXVnW8HKIKgskohTvX4EfksKWSF7kgrmOpkg8PLpqboEUcB4J_mHoyDX_GDahvw8o9uskCvaVnEjS910HW4Udhf_a3DCgOLg9Cn0LgTpwBYnx_WMz2NWWl4je_8TVAlOXSCUpAOHXYHQql-0YL5a8cDZpJrVVLDXxHXknX9TBzuCK2vHC291BHOlpfPQHft_gNs5VShqFA7Du7VisxobTnFk8Wgl8zCNX3ndzPwcGLCZSQyYrQY9pzuABkdCC-4nzyfYr0gdP8f8cHFZwPxyI_lSUf-RwKRdKedvhnBbMRQptI
http://click.contentlink.co.kr/click/ovclick.php?ad_type=W_C_K_newsen2_web_10&host=www.sac.ac.kr&affiliate_id=newsen2_web&type=newsen_kl&keyword=%BF%AC%B1%D8%BF%B5%C8%AD%B0%FA&url=http%3A%2F%2Fypn-c121.overture.com%2Fd%2Fsr%2F%3Fxargs%3DCRMKayc9rDAu9DiavQmKqBryhazS8LWR8ciMmWUbQMCT_8Kt3TO54UXzjPgcMWZDUD2FHg7agb74mYZILnxtwT0EnS1q6nneBaAp109X9fyTBzhfqAaTHr2CUtxpMR0lgmuA35tLl5pbFe5L_sB_DhBVNFAoXnncCf9AeQLSjcPP3z4e3WHC1V69jve9FX-c-08xWXjqbBQPgTahLKLfVVHnRv5Y5OKJbDSdjQXVuYyhQnWkx9nOJtxPsU0DU5visJ4HuMrdc2AfXOGnmHBkY0RYVWxCCXU2n0z1Xb90JQAQ9yt_6DEDLIOYrARERjjuhh1vmnwSK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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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니 뎁처럼 변신에 능한 배우가 되고 싶어요. 조니 뎁의 경우, 전작의 

역할이 상상되지 않을 정도로 작품에 따라 사람이 확 달라지잖아요. 저 

역시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라고 힘주어 말했다.  

 

헤어스타일에 따라 인상이 많이 달라지는 탓인지 그가 어떤 작품에 

출연했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단다. “ ‘한성별곡’과 

‘누구세요?’, ‘황금기’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다 다르게 느껴지는지, 제가 

출연한 작품을 대면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한편으론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제게 변신의 가능성이 있는 거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려 합니다.”  

 

말없이 무거운 역할도, 나쁜 남자 같은 강렬한 역할도 해보고 싶다는 

진이한. 바람둥이 캐릭터는 사절이라 하지만, 언젠가 알아채지 못하게 

최고의 바람둥이로 변신해 있을 그의 모습 역시 기대된다. 선과 악, 두 

가지 눈빛이 공존하는, 진정한 배우를 꿈꾸는 진이한의 연기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  

 

새해 각오를 묻자 진이한은 “목표한 바를 3 가지 이상 꼭 이루기. 설사 

하찮고 사소한 것이라도 세가지라도 이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현재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영화 ‘탈주’의 촬영이 어찌나 고되던지 살이 10kg 도 

넘게 빠졌다며 “오늘부터 운동을 꼭 하겠다”는 그의 결연한 새해 목표는 

연기 변신이라는 그의 꿈과 함께 지금쯤 현재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http://m.cafe.daum.net/2hanlove/Opn/113?svc=cafeapp 

진이한 “추석연휴 끝나고 부산영화제 참석 설레여”(추석 한복인사) 

무몽-소선|09.10.07|7 

배우 진이한이 추석을 맞아 팬들에게 근황과 함께 덕담을 전했다.  

 

진이한은 최근 소속사를 통해 추석 연휴 및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진이한 

측 관계자는 뉴스엔과의 통화에서 "진이한이 추석을 가족과 함께 보낸 후 

곧바로 부산으로 내려간다. 이번 부산영화제에서 '탈주'가 상영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고군분투 끝에 촬영을 마친 영화 '탈주'(감독 이송희일)가 올 연말께 

개봉이 예정된 만큼 진이한으로서는 의미있게 연말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 관계자는 "진이한이 차기작을 통해 또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준비 

http://m.cafe.daum.net/2hanlove/Opn/113?svc=cafeapp
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code=datawave_kr_by_affiliate_keywordlink&upgrade_kl=yes&status=ing&afd=newsen2_web&is_click=yes&keyword=%B0%A8%B5%B6


z 

중이다"고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를 당부했다.  

 

현재 진이한은 MBC '내인생의 황금기' 후 차기작을 검토하며 브라운관 

컴백을 준비하고 있다. (한복협찬=윤의 한복) 

http://m.cafe.daum.net/2hanlove/Opn/119?svc=cafeapp 

진이한, 싱글파파 역으로 일일극 도전 10.01.12 

 2010-01-12 12:22:09 
 

 

   

 

 

 

 

연기자 진이한이 싱글파파 역으로 일일드라마에 처음 도전한다. 

 

진이한은 2 월 초부터 방송을 시작하는 KBS 1TV 저녁 일일드라마 ‘바람불어 좋은 날’

(극본 이덕재·연출 이덕건)에서 주인공 장대한 역으로 시청자와 만난다. 

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code=datawave_kr_by_affiliate_keywordlink&upgrade_kl=yes&status=ing&afd=newsen2_web&is_click=yes&keyword=%B4%EB%C7%D1
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code=datawave_kr_by_affiliate_keywordlink&upgrade_kl=yes&status=ing&afd=newsen2_web&is_click=yes&keyword=%B0%CB%C5%E4
http://m.cafe.daum.net/2hanlove/Opn/119?svc=cafeapp
xxjavascript:;
xxjavascript:Font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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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한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기업의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는 유능한 남자. 하지만 사랑에 

대한 아픈 상처를 가진 채 혼자 6 살이 된 아들을 키우는 싱글파파다. 진이한은 

드라마에서 여주인공 김소은과 만나 유쾌한 사랑을 키워나간다.  

 

진이한은 ‘바람불어 좋은 날’을 시작으로 드라마 연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뮤지컬 ‘루나틱’ ‘풋루스’ 등 주로 무대에서 활동해온 그는 지난해 주말드라마 

‘내 인생의 황금기’로 시청자에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209?svc=cafeapp 

늦깎이 탤런트 끼로 비상 10.06.29|23 

 

■ 일일드라마 ‘바람불어 좋은날’ 장대한役   진 이 한 

일일드라마 ‘바람불어 좋은날’(KBS1) 속 장대한은 외모도, 능력도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남이다. 비록 변변찮은 집안 형편에 숨겨둔 아들도 하나 

있지만 얼마 전 이 모든 걸 다 포용해 줄 수 있는 멋진 여자 권오복을 만나 

결혼에도 골인했다. 훤칠한 키에 안정적인 보이스, 여기에 환한 미소까지 

매력 3 요소를 모두 갖춘 장대한을 보며 시청자들은 “대체 지금까지 어디 

있다 나타난 거냐”며 궁금증을 터뜨렸다. 

초등시절 비보잉… 무대서 잔뼈  

뮤지컬서 실력 쌓고 지각 TV 데뷔 

학창시절 비보이로 이름 날리기도 

드라마 종영 2 개월남기고 하이라이트 

“달라질 전개…욕먹을 각오도 했어요” 

 

탤런트 진이한(김현중ㆍ 32)은 나이 서른이 넘어서 비로소 브라운관을 

찾았다. 그리고 ‘시청률 보증수표’로 불리는 KBS 일일드라마 주인공 역할을 

낚아챘다. 2002 년 넌버벌 퍼포먼스 ‘UFO’를 통해 연예계에 문을 두드린 

그는 뮤지컬 ‘빠담빠담빠담’‘루나틱’‘풋루스’ 등에 얼굴을 내비치며 차근히 

연기실력을 쌓았다. 이후 퓨전사극 ‘한성별곡’(2007)과 ‘누구세요’(2008)‘내 

인생의 황금기’(2008) 등을 거치며 자신의 영역을 굳혀 나갔다. 

 

현재 그가 출연 중인 ‘바람불어 좋은날’은 28 일 시청률 20.7%(AGB 닐슨)를 

http://m.cafe.daum.net/2hanlove/Opn/209?svc=caf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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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해 동시간대 시청률 1 위다. 

 

“너무 좋아요. 촬영 초반엔 ‘주인공 스트레스’ 때문에 위염에 

십이지양궤양까지 달고 살았거든요. 지금까지 6 개월 넘게 찍었는데 2 개월 

후면 끝이네요. 하지만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는 이제부터 시작이죠. 앞으로 

시청자들에게 욕 얻어먹을 것을 각오하고 있어요. 대한이가 오복이를 많이 

힘들게 할 거거든요.” 

브라운관 속의 진이한은 영락없는 모범생이다. 눈앞에서 조근조근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모습 역시 침착하고 차분하다. 간간이 유머러스한 농담을 

던지는 것을 제외하면 학창시절부터 선생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을 반장 

포스가 느껴진다.  

 

“지금은 많이 차분해졌지만 어릴 땐 ‘신림동의 김현중’으로 이름을 

날렸어요. 어릴 때부터 끼가 드글드글했거든요.”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비보잉을 시작했다. 초등학교 5 학년 때는 전문가도 

어려워한다는 헤드스핀과 백핸드 텀블링, 벽공(벽타고 텀블링)을 섭렵했다. 

직접 안무를 짜서 신림동 일대의 학교 축제를 휩쓸었다.  

 

“군 제대 후에 ‘끼를 썩히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뮤지컬 

오디션을 봤어요. 오디션장에서 저는 브레이크 댄스를 췄어요. 아마 

심사위원들이 황당하셨을 거예요. 그땐 깡이 있었죠.” 

 

그의 무대 데뷔작이 된 ‘UFO’는 송승환이 ‘난타’ 후속작으로 기획한 넌버벌 

퍼포먼스였다. 8 명의 배우들은 2 시간여 동안 무대 위를 굵은 땀방울로 

적셨다. 3 개월 후, 공연은 마무리됐지만 관객들의 열광하는 소리는 그의 

귓가를 여전히 맴돌았다. 그리고 평생의 업을 결정했다. 

 

“전 늘 ‘이게 아니면 끝’이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연기에 임해요. 앞으로 3∼

4 년간은 결혼 생각 안하고 열심히 일만 하려고요. 사내 대장부가 칼을 

뽑았으니 뭔가를 제대로 보여줘야죠.” 

진이한, 임순례 감독 연출 뮤비 출연 

무몽-소선|09.12.03|91 

 

배우 진이한이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연출한 임순례 감독의 첫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며 각별한 인연을 맺었다. 

 

평소 임순례 감독의 팬이었던 진이한은 임순례 감독이 원로 가수 정태춘·

박은옥의 30 주년 축하기념으로 '다시, 첫 차를 기다리며'의 헌정 

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code=datawave_kr_by_affiliate_keywordlink&status=ing&afd=newsen2_web&is_click=yes&keyword=%C0%CE%BF%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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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비디오를 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출연 의사를 자원했다. 

 

두 여자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 남자를 그린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진이한은 

시각장애인 역을 맡아 절제된 내면연기를 선보였으며 두 여자로는 배우 

전예서와 서지승이 맡아 진이한과의 호흡을 맞췄다.  

 

뮤직비디오는 지난달 27 일부터 지난 1 일까지 서울 정동 이화여고 100 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정태춘·박은옥 30 주년 기념 공연에서 첫 공개됐다. 

 

한편 진이한의 첫 영화인 '탈주'는 제 14 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돼 

관객에게 첫 공개됐다. 현재 진이한은 드라마 '내 인생의 황금기' 이후 

차기작을 고르며 준비 중이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211?svc=cafeapp 

바람불어~’ 진이한 “8kg 빠지고 아줌마 팬 얻었죠” (인터뷰①)   

[2010-07-19 10:14:08]           

  

  

  

[뉴스엔 김지윤 기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죠?" 

여의도 KBS 방송국에서 한 시간께 기다렸을 때 '배우' 진이한이 나타났다. 

불규칙적인 촬영 일정과 빡빡한 스케줄 탓에 느지막이 잡았던 

인터뷰였지만 그것마저도 늦어버린 것에 대해 그는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KBS 1TV 일일드라마 '바람 불어 좋은날'에서 진이한은 '외모면 외모, 

실력이면 실력'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남 장대한'으로 분해 

열연중이다. 그러나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별 볼일 없는 집안의 장남에 

숨겨둔 여섯 살짜리 아들까지 있는 '콤플렉스 덩어리'다. 그러다 우연히 

만난 '캔디형 인간' 권오복(김소은 분)에 사랑을 느끼게 되고 서서히 

변화한다. 

  

이번 드라마를 하면서 8kg 이나 빠졌다는 그는 대신 위장병을 얻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작품에 임할 때마다 자신을 혹사시키는 유별난 성격 

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code=datawave_kr_by_affiliate_keywordlink&status=ing&afd=newsen2_web&is_click=yes&keyword=%B3%BB%B8%E9
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code=datawave_kr_by_affiliate_keywordlink&status=ing&afd=newsen2_web&is_click=yes&keyword=%B3%BB%B8%E9
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code=datawave_kr_by_affiliate_keywordlink&status=ing&afd=newsen2_web&is_click=yes&keyword=%C7%D1%B0%FA
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code=datawave_kr_by_affiliate_keywordlink&status=ing&afd=newsen2_web&is_click=yes&keyword=%C0%CC%C8%AD%BF%A9%B0%ED
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code=datawave_kr_by_affiliate_keywordlink&status=ing&afd=newsen2_web&is_click=yes&keyword=%BA%CE%BB%EA%B1%B9%C1%A6
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code=datawave_kr_by_affiliate_keywordlink&status=ing&afd=newsen2_web&is_click=yes&keyword=%C3%CA%C3%BB
http://m.cafe.daum.net/2hanlove/Opn/211?svc=caf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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탓이라고 '자체 진단'을 내리면서도 그는 연신 서글서글한 웃음으로 

드라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일일극을 하기 전에 미니시리즈도 했었고 주말드라마도 3 개나 했는데 

그때랑 참 많이 달라요. 아줌마 팬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음식점에 가면 

어머님들이 반찬도 더 주시고 밥도 더 주시고 그래요. (웃음)" 

  

뚜렷한 이목구비, 단정하고 반뜻한 성격 탓에 조금은 깍쟁이 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자의 선입견과는 달리 배우 진이한은 털털했고 인간적이었다. 

빠듯하게 나오는 대본 탓에 일주일에 하루 주어진 휴일에도 연기 연습을 

하고 있어 힘들다고 어린 아이처럼 툴툴거리다가도, 자신의 연기관과 

인생관을 털어놓을 때에는 그 누구보다도 진지해졌다. 

  

"'장대한'이란 역은 배우로서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담고 

있는 캐릭터 같아요. 부모님 앞에서는 반듯한 장남이면서 또 아내 오복이 

앞에선 애교도 부리고, 내가 봐도 좀 바보스러울 정도로 천진난만해지기도 

하고... 작품에 들어갈 때 몰입도가 심한 편인데, 그런 점에서 이 드라마는 

마음이 편해요." 

  

극중 상대배우와 '한복커플'로 불리며 결혼에 골인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련을 겪은 그는 실제로도 서른 셋, 적은 나이가 아니다. 제 아무리 

시대가 변해 결혼 적령기가 늦어졌다지만 '까딱하면 노총각 대열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진이한은 너털웃음을 지어 보인다. 

오히려 임신한 형수 이야기에 신이 난 옆집 삼촌 같다. 

  

"결혼보다는 우선, 자리를 잡아야죠. 그래도 빠르면 서른다섯, 늦어도 마흔 

전에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만나는 사람도 없는데 저만 서두른다고 

되나요? (웃음) 이상형이란 것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통하는' 그런 느낌이 가장 중요하죠. 같은 말을 해도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저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 좋아요."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진이한은 드라마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 6 년 만에 

찾아온 첫사랑과 11 살 연하의 새로운 사랑 중 어떤 여자에게 더 

끌리겠냐는 질문에 "나이가 들다보니 어린 여자들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다"고 농담을 던지며 상대배우에 대한 호감을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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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 1 일 첫 방송을 했으니 이제 3 번의 계절을 함께 한 극중 아내 

김소은에 대해, 그러나 그는 "세대차이가 안 난다"고 거듭 강조하며 

"유쾌한 친구"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가족, 친구들보다 가까워진 것 

같은 출연 배우들에 대한 애정도 숨김없이 드러냈다. 

  

"배우들과도 100 회 정도까지 오니까 이제는 그냥 별 말을 안 해도 편해요. 

다들 너무 고생하는 것 알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밥 먹는 

신 찍다가 웃음이 터진 적이 있는데 짜증내지 않으시고 그냥 모두 같이 

웃어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바람불어~’ 진이한 “사실은 개그맨 지망생이었어요" (인터뷰②) 

[2010-07-19 10:14:17]          

 

[뉴스엔 김지윤 기자] 

 

(인터뷰 ①에 이어) 

 

사실 진이한은 올해로 데뷔 10 년차 베테랑이다. 연극과 뮤지컬 

무대에서는 나름의 인지도를 갖고 있는 '유명 스타'였다. 그런 그가 

브라운관과 스크린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막연히 뮤지컬이 너무 하고 싶어 뛰어들었는데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 초반에는 국어책을 읽듯이 연기를 

했어요. 무대 뒤에서 정말 많이 울었죠. 그렇게 29 살이 될 때까지 

뮤지컬에 올인 했어요. 그러다가 뮤지컬 4 개 주연으로 오디션에 

합격하게 됐죠. 그랬더니 다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결국 연기에 대한 갈증과 꿈에 대한 욕심으로 그는 무대가 아닌, 

카메라 앞에 서게 됐다. 난생 처음 기획사라는 곳에 들어갔다. 그리고 

운명과도 같았던 곽정환 PD 의 '한성별곡'을 만났다. 카메오라도 꼭 

다시 곽정한 PD 와 작품을 하고 싶다고 그는 무한 신뢰감을 드러냈다.  

 

"솔직히 처음 미팅할 땐 '어떻게 해야 더 잘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 수 있을까'하는 어리석은 마음에 겉모습에만 

치중하고 갔어요. 그런데 문득, '나는 배우가 아니다'라는 깨달음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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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비웠죠. 단역이었지만 열심히 했고, 

그 작품 덕분에 미니도, 주말도, 영화도 찍게 됐어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그의 얼굴을 알리게 된 것은 2003 년 KBS 2TV 

'산장미팅'에서 코요태 신지와 함께 커플이 되면서다. 배우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예능에 대한 부담'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았는데 그는 

의외의 대답으로 기자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아녜요. 저 사실은 개그맨 하려고 했어요. 연예인이랑 일단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직업이잖아요. 쇼는 솔직히 재신이 

없지만 '남자의 자격' 같은 리얼 버라이어티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어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 

너무 잘할까봐 안 나가는 거예요. (웃음)" 

 

뮤지컬로의 컴백은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지만 그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말한다. 조금 늦게, 돌아 돌아온 만큼 "무엇 

하나라도 꼭 해내고 말겠다"는 야심찬 포부가 실언으로 들리지 않음도 

이 때문일 것이다. 

 

오는 9 월, 진이한은 탈영병들을 소재로 한 영화 '탈주'로 영화 팬들을 

만난다. 벌써 2 년 전에 촬영을 끝낸 작품이지만 고생하며 찍었던 첫 

영화였던 만큼 그는 "개봉에 의의를 두고 있다"며 "3 일을 

개봉하더라도 뿌듯할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배우가 되면 좋겠어요. 사람 냄새가 나는 배우요. 인기나 그런 건 그 

다음이에요. 무대든, 카메라 앞이든 사람 냄새는 어떻게든 

전해지기 마련이라고 생각해요. 제 연기 점수요? 한 30 점정도 인 것 

같네요. 아직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들처럼 죽을 때까지 

연기를 하고 싶어요."  

`바람불어~` 진이한 "마지막이란 각오로 임했다"[인터뷰] 

매일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0-08-05 09:25 

 

“휴... 솔직히 좀 힘드네요.” 

KBS 1TV 일일드라마 ‘바람불어 좋은날’에 출연 중인 배우 진이한이 

드라마 속 캐릭터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현재 진이한은 ‘바람불어 좋은날’에서 장대한 역을 열연 중이다. 

대한은 띠동갑 권오복(김소은 분)과 우여곡절 끝에 결혼에 골인했지만 

http://news.nate.com/mediaList?cp=mk
http://star.mk.co.kr/new/view.php?mc=ST&no=413877&year=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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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출생의 비밀은 물론, 아이 딸린 싱글남이라는 일종의 ‘마이너스적’ 

요소도 오직 사랑 하나로 극복했건만, 지금은 아이의 실제 엄마인 

첫사랑에 발목을 잡힌 형국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사건이 터지는 게 우리네 일상이라 하지만, 

그럴듯한 당위성조차 잃은 기막힌 상황이 어디까지 전개될 지 알 수 

없는 상황. 시청자들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극 전개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바람불어 좋은날’ 메인주인공이자 논란의 중심에 선 진이한은 최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대한’ 

캐릭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지만, 연기하면서 내가 지닌 여러 방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실제로 진이한은 극중 냉혈한 같은 차가운 이미지부터 필살 애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면모를 대한 캐릭터를 통해 선보이고 있다. 

진이한은 “장대한이라기보다는 진이한이 가진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라며 극중 역할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다. 

 

하지만 최근 드라마의 전개에 대해서는 못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솔직히 요즘은 대한이 캐릭터에서 조금 벗어나는듯한 느낌이 들어 

조금 힘드네요. 내가 믿고 있던 대한이와 달라,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진이한은 “하지만 배우라면 책임을 지고 캐릭터를 이끌어 

가야 하니, 힘들지만 한편으론 공부가 되는 것 같다”고 의연하게 극에 

대한 애정을 당부했다. 

뮤지컬 배우로 연기에 첫 발을 내디딘지 어느덧 8 년. 하지만 

브라운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07 년 ‘한성별곡-정’이 처음이다. 

이후 드라마 ‘누구세요’, ‘내 인생에 황금기’를 거쳐 ‘바람 불어 좋은날’

에 이르기까지. 아직까지 다양한 캐릭터 변화를 선보이진 못했지만 

초반 연기에 들어가 있던 힘은 어느 정도 빠진 듯 보인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었단 지적, 맞아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서른살에 

처음 드라마를 시작했는데, ‘한성별곡’은 어떻게 찍었는지도 모르겠고, 

‘누구세요’ 때도 어깨에 힘 들어갔던 거 알아요. 긴 호흡의 연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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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가 끊어가는 연기를 하니 너무 힘들었죠. 그래도 경험이라는 게 

무서운 게, 작품 하나하나 해가면서. 주변 환경에도 적응하고, 

(연기에서)힘이 빠져 가면서. 편안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내 인생에 황금기’, ‘바람 불어 좋은날’ 등 주말극과 일일극을 통해 

선배 연기자들과 호흡을 맞추는 과정은 진이한에게 그 자체로 연기 

수업이 됐다. 대본 연습이 여의치 않을 때도, 중견 배우들의 순발력과 

연륜에서 묻어나는 카리스마를 보는 것 역시 큰 공부가 됐단다. 

 

특유의 우직함과 성실함은 배우 생활에 좋은 밑거름이 됐고, 근 

1 년간의 공백은 그에게 연기에 대해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됐다. 

한때 연기를 포기해야 할까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연기 욕심이 충만해졌다. 

 

“이번 작품이 마지막라는 각오로 생각했어요. 예전엔 씬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유하게 흘러가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이번 작품을 하면서 내 캐릭터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잡아갔죠. 배우로서 욕심이요? 배우 냄새가 나는, 까지는 아니어도 

꾸준히 한 곳만 바라보며 연기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인생이 

아닐까요.” 
 

http://m.cafe.daum.net/2hanlove/Opn/224?svc=cafeapp 

진이한 "첫 영화 `탈주` 2 년만에 개봉 기뻐" 

난나야_혜지|10.08.06|74 목록댓글 8 가가 

  

 

  

배우 진이한이 스크린 데뷔작 `탈주`의 9 월 개봉 확정에 대한 설레는 

감정을 드러냈다. 

영화 `탈주`(감독 이송희일)는 오는 9 월 2 일 개봉일을 확정했다. `탈주`는 

군대를 탈영한 젊은이들의 6 일간의 여정을 추적, 그들이 탈영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상황을 그린 작품으로 극중 진이한은 21 세 

탈영병 민재로 분했다. 

진이한은 최근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탈주`을 찍은지 어느새 2 년이 

넘었는데 이번에 개봉하게 돼 너무 기쁘다"며 "상영 기간과 관계 없이 

관객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고 남다른 감회를 

드러냈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224?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boardType=
http://m.cafe.daum.net/2hanlove/Opn?board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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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한은 "`탈주` 찍을 때 31 살이었는데, 극중 21 살 역할을 맡았다"고 

너스레를 떨며 "그동안 작품에서 보여드린적 없는 거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진이한은 거침없는 탈주신을 소화하던 중 무릎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심한 부상을 당한 바 있다. 진이한은 "그때 다친 흉터가 아직도 남아있다. 

너무 고생했던 작품이고 첫 영화라 내게는 정말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263?svc=cafeapp 

진이한 파워풀 댄스+엉뚱 입담 “한때 개그맨이 꿈” 

이한지키미영경|10.08.30|107 목록댓글 7 가가 

  

 

 

배우 진이한이 가수 뺨치는 댄스 실력을 과시했다. 

 

8 월 28 일 방송된 MBC '세상을 바꾸는 퀴즈'(이하 세바퀴)에서 "노래를 잘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노래를 불러달라"는 출연진에 요구에 진이한은 "노래 말고 춤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진이한은 "중 2 학년 때 췄던 춤이다"며 화려한 댄스실력을 과시했다. 

파워풀한 웨이브를 선보이는가 하면 

 고난위도 동작을 시도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어 진이한은 "중 2 학년 때 개인기를 한 개 더 보여드리겠다"며 도널드덕 

목소리로 '생일 축하합니다'를 선보였다.  

 

"어릴 적 꿈이 개그맨이었다"는 진이한은 차분한 외모와 달리 다소 엉뚱한 

개인기를 선보여 

 함께 출연한 출연진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이날 세바퀴에는 변우민, 소유진, 조권, 민호, 태민, 장동민, 브아걸 

나르샤 미료 등이 출연해 화려한 입담을 과시했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263?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boardType=
http://m.cafe.daum.net/2hanlove/Opn?boardType=
http://click.contentlink.co.kr/click/ovclick.php?ad_type=W_C_CL_newsen2_web_10&host=www.njsoft.co.kr&affiliate_id=newsen2_web&type=_kl&where=text&keyword=%B4%ED%BD%BA&url=http%3A%2F%2Frc.asia.srv.overture.com%2Fd%2Fsr%2F%3Fxargs%3D20ADnzjhopgHwgd01FX8_WLBjTjhrqlBkkX1BBtvAE1bzGsCfjxUyUYGpM-KEFw0mlFXmBdInTovQXsJwyVHahDlj5LIxNGnQIusAXhy5NKz-XiFy4pY_Uirw3xhYbA6FrbZLPrm3yHy7xs3wctzvKZblELacjLv2_sgZ0ePgRSmHvaKySGYy_IVUVj57ADeWCD0aAc26lfrmoaeOcD5_4fDdmwNw27SxCLOaraDLmndbFdVxKjqUxpRf_uZVgsE13ww.000000006c6ffa1d
http://click.contentlink.co.kr/click/ovclick.php?ad_type=W_C_CL_newsen2_web_10&host=www.lw8989.com&affiliate_id=newsen2_web&type=_kl&where=text&keyword=%BC%BC%BB%F3&url=http%3A%2F%2Frc.asia.srv.overture.com%2Fd%2Fsr%2F%3Fxargs%3D20AOGqDG88VJXbPqB4meNwgJ4AeH6lxIPcTRAxAjhOD1e1pIbP3ka8vpX3hwFX-ZmQYPj0DHZtIM9zBPBLWpkPAlSOS5z0h5Ey1Nkp3SZ1v_jpavPeS3oS95bf88wrfrC3jEajPoWxsdQosXF8hMh13MIRQ9UQKsoEIEKizZm6-_zud-BCAKCb6JErd3LveeJszZHM-DvlgiA2g758dNtET1dhURdznXQvjyW-KCbhN6cBVI-PZSMRJxSiwqkdn02qWA.000000006c6ffa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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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I 엔터테인먼트사이트에 올라온 글~~탈주시사회 

이한지키미영경|10.08.27|67 

  

9 월 2 일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탈주]의 기자 시사회가 

8 월 23 일 왕십리 CGV 에서 있었습니다. 

이 날 많은 기자와 평론가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MNI 식구인 진이한, 소유진씨가 출연하여 

그 현장을 다녀와 MNI 가족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영화 상영이 시작 되기 전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와 간단히 인사를 

하였습니다. 

  

배우들이 차례로 인사를 마치고, 바로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영화 시작부터 긴장감 넘치는 장면들이 많은 기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화 상영 후 간단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진이한씨는 드라마 스케줄 때문에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소유진씨가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치 있는 말솜씨로 많은 분들께 웃음을 드리며 답변을 하셨는데요. 

 

기자 간담회를 마치고 배우들과 감독님의 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탈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두 남자와 그들을 돕게 된 한 여자, 세 사람의 

필사적이었던 

 6 일간의 도주를 담은 비극 탈영 영화 [탈주]는 9 월 2 일에 첫 상영 합니다. 

  

영화 [탈주]!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 부탁 드립니다. 

9 월 2 일 첫 상영 많이 보러 와주세요:) 

 

영화와 드라마 종횡무진 진이한, "이수만 사장 만나 아이돌 될 수도 

있었는데.."10.08.31|172  

  

http://m.cafe.daum.net/2hanlove/Opn/257?svc=caf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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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바람 불어 좋은 날'(KBS1)에선 애 아빠다. 하지만 주인공인 '어린 

신부'가 아깝지 않을 만큼 매력적이다. 영화 '탈주'에선 센 척하지만 속은 

여린 탈영병이다. 입에 욕을 달고 살지만 밉지 않다. 

 

 그러던 그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선 "중 2 때 추던 춤"이라며 마이클 

잭슨 댄스 모음을 선보여 다른 출연진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었다. 

아이돌도 아닌 32 세 남자 배우가 남성 팬에게 인색하기로 유명한 

김구라의 기립박수를 받고, 포털사이트 검색어 1 위에 등극했다. 양파처럼 

껍질을 벗길수록 뭔가가 계속 나오는 배우 진이한은, 직접 만나보니 더욱 

묘했다.  

 ▶나만큼 춤 추는 애 없었어요 

 진이한을 만난 날은 '세바퀴'(MBC)에서 진이한이 김구라의 기립박수를 

받는 모습이 방영되고 난 다음날이었다. 그는 대단한 춤 실력에 대해 묻자 

의기양양해졌다. "그 때는 정말 나만큼 춤 추는 애가 없었어요. 아는 친구 

아버님이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사장의 친구분이어서, 고 1 때는 

만나보라는 제의도 받았었죠. 만일 그 때 갔다면 정말 아이돌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10 대 때는 괜한 자존심이 셌다는 진이한은 

괴상한 고집(?) 때문에 그 길로는 가지 않았다. "혹시 '꾸러기 콘테스트'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세요? 제가 중 2 때 그 프로그램에 나갔어요. 테이프에 

직접 음악을 편집, 녹음해서 마이클 잭슨 댄스를 선보였죠. 

'세바퀴'에서보다 더 잘 췄어요. 근데 춤추는 중간에 심사위원들이 절 

부르더니 '춤 어디서 배웠냐'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명함을 주면서 

'부모님한테 꼭 연락하라고 전해'라네요. 근데 자존심이 너무 세서 

나와서는 명함을 찢어버렸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웃음)" 

 ▶군대에선 직업군인 될 뻔? 

 어려서부터 예체능에 두루 능했던 진이한은 대학에선 시각디자인을 

전공했다. 하지만 춤과 노래의 끼를 살려 결국 뮤지컬 배우로 나서게 된다. 

본격적으로 배우가 되기 전인 1998 년에 입대해, 강원도 22 사단에서 

신병교육대 조교를 했다. 이 때 신병 훈련을 시켜 보고, 탈영병도 잡으러 

다니던 경험이 이번 영화 '탈주'에서 도움이 됐다. 하지만 막상 자신은 

너무 군 생활에 잘 적응해 "직업군인 할 생각 없냐"는 제안도 받았다고. 

"그 때도 춤과 노래로 승부했죠. 고참들 앞에서 시키는 묘기는 다 했더니, 

다들 제 장기자랑을 너무 좋아해서 이등병 때도 청소조차 안 했어요. 정말 

맘에 든다면서 직업군인 할 생각 없냐는 말도 들었죠." 미술 전공에서 

배우가 된 점이 톱스타 권상우와도 비슷한 진이한은 "권상우씨와는 게임 

'위닝일레븐'을 좋아하는 점도 비슷해요. 실제로 같이 게임도 해 봤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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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좋은 것도 비슷한가? 3~4 일만 맘 먹으면 금세 몸이 좋아져요"라며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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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 드라마 ＜내 인생의 황금기＞ ＜바람불어 좋은날＞ 

이한지키미영경|10.09.01|120 목록댓글 8 가가 

-진이한, 이름이 특이하다. 

=본명은 김현중인데 내가 바꿨다. 

-뮤지컬, 드라마에서 주로 활동했다. 

=춤을 하도 좋아해, 유치원생 때부터 끼를 발휘했다. 연기를 할 생각은 

없었다. 서울예대에 다녔지만 전공은 시각디자인이었다. 경험삼아 

대학로에서 오디션을 본 게 시작이고 뮤지컬 배우가 됐다. 

-얼굴이 알려진 건 쇼프로그램 <자유선언 토요대작전: 산장 미팅 장미의 

전쟁>이었다. 

=버라이어티가 대세니 그때 좀 열심히 할걸, 지금 후회한다. (웃음) 근데 난 

“연기가 하고 싶다”라는 신념이 있다. 무대 위에서도 스타성으로 인한 

주목보다는 연기에 집중하고 싶었다. 지금도 그 신념은 마찬가지다. 

-<탈주> 촬영 때 주말연속극 <내 인생의 황금기>를 병행했다. 

=그래서 초반에 고생했다. 드라마는 가족극이고 극중 역할은 의사인데, 

함께 밥 먹는 장면에서 보면 나 혼자 군인이었다. <탈주>를 하면서 

야산이란 야산은 다 다니며 촬영하다 보니 피부도 까매졌고, 대사도 군인 

말투로 나왔다. (웃음) 

-<탈주>는 탈영과 도주, 매 장면에서 물리적 고생이 만만치 않은 

촬영이었다. 

=26 시간 연속 촬영한 날도 많았다. 영화가 처음이니 원래 이런 건 줄 

알았다. (웃음) 촬영 5 개월 동안 8kg 빠지고 무릎뼈 다치고 발목 양쪽을 

접질렀다. 그래도 힘든 줄 몰랐다. 

-78 년생이면 첫 영화 데뷔로 적지 않은 나이다. 감회가 남다르겠다. 

=나로선 개봉만으로도 감격적이다. 상영 내내 매일 극장에 가서 몰래 

영화를 보면 좋겠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일일연속극 <바람불어 좋은날> 

촬영 때문에 불가능하겠지만. 

-배우로서의 다짐을 한마디한다면. 

=쉬지 않고 계속 연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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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탈영하고 끝내 죽음을 선택한 이유 

// 

오마이뉴스 | 입력 2010.09.02 15:55 

"넌 이담에 돈 많이 벌고 빽 많이 키워서 군대 가지 마라", "너나 부대로 

돌아가. 이젠 강간당할 일도 없잖아", "군대 안 왔으면 1 급 정비사 자격증 

따고 벌써 카센터 차렸을 텐데…." "군 당국은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판단아래 탈영병들을 보는 즉시 사살하도록 했습니다."  

 

절박한 사연을 안고 탈영을 감행한 탈영병들의 이야기를 스크린에 담은 

영화 < 탈주 > 의 한 대목입니다. 그들이 내뱉는 대한민국 군대의 

현주소는 그들의 처지만큼이나 절박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02 년부터 

5 년간 탈영병은 모두 5,919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해 평균 1 천명 

이상이 탈영을 하는 셈입니다.  

 

또한 2006 년부터 3 년간 군 복무 중 232 명이 자살해 한 해 평균 70 명 

이상이 자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는 6 월 말까지만 

45 명이 자살했습니다. 반면 저잣거리에서는 요즘 군대 생활은 예전에 비해 

편해졌다고 합니다. 복무기간도 짧아졌고 내무반 환경도 좋으며 구타나 

얼차려도 덜하다고. 그럼에도 자살률은 2006 년부터 되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더 이상 갈 곳도 없는데 왜 탈영하는 걸까?  

 

9 월 2 일 개봉한 < 탈주 > 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독립영화계의 산 증인이자 < 후회하지 않아 > 등 퀴어(성소수자) 영화를 

연출한 이송희일 감독은 "우리 친구와 아들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군 

생활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벌어지는 탈영에 카메라를 밀착했습니다.  

 

 

한 부대에서 세 명이 탈영합니다. 홀어머니가 자궁암 말기 선고를 받자 

수차례 의가사 제대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한 일병 재훈(이영훈), 

부대 중대장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온 상병 민재(진이한), 고참들의 

구타에 이미 두 차례 탈영에 자해까지 한 전력이 있는 이등병 

http://m.cafe.daum.net/2hanlove/Opn/268?svc=caf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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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민(손철민)이 그들입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일하는 재훈의 여친 

소영(소유진)이 동행합니다.  

 

탈영 이유도 목적지도 달랐지만 이들을 묶는 끈은 하납니다. 지옥 같은 

부대에서 탈주한다는 것. 영화는 이들이 탈영한 이유를 분명하게 적시하는 

한편 탈영 뒤 갈 곳이 없다는 사실도 냉정하게 적시합니다. 추격대를 피해 

숨이 턱에 닿도록 도망치기에 급급한 이들에게 한반도의 남녘은 모든 곳이 

단절되어 있을 뿐이니까요.  

 

감독은 영화 속 세 탈영병 캐릭터를 모두 실제 있었던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영화는 현실과 팩션을 오가며 탈영병들이 

검거되거나 자살하기까지의 심리와 탈주 동선을 처음으로 사실감 있게 

스크린에 올립니다. 우리 곁에 늘 존재하던 비극임에도 그간 금기됐던 

대한민국 탈영병들의 이야기가 이제야 관객들을 만난 셈입니다.  

 

군대내 폭력, 군의문사는 계속 된다  

 

영화에서 눈길을 끄는 인물은 민재입니다. 민재는 고무신 거꾸로 신은 

여친에게 복수하기 위해 탈영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고참들의 집요한 성폭력입니다.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그런 민재를 통해 군대 내 성폭력과 성폭력을 당한 병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지를 차갑게 응시합니다.  

 

 
 

 

민재의 탈영은 얼마 전 벌어진 해병대 성추행 사건과 궤를 같이 합니다. 

카센터 차리는 게 꿈이었던 민재가 극심한 수치심과 자괴감 속에 자신을 

파괴해 가는 것이나 해병대 사건의 병사가 두 차례나 자살을 시도한 것은 

현상은 다를지라도 본질은 같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재가 탈영을 선택한 

반면 해병대 병사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선택했다는 차이뿐입니다.  

 

또한 영화에서 무장탈영병에 대해서는 경고도 없이 즉결사살토록 한 

군법을 통해 군 당국을 그렸다면 해병대 사건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병사에게 9 월 1 일까지 부대로 복귀하지 않으면 탈영으로 

간주하겠다는 살벌한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추행을 똥 밟은 것쯤으로 

생각하라며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한 해병대 당국이 포개집니다.  

 

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1%B9%B0%A1%C0%CE%B1%C7%C0%A7%BF%F8%C8%B8&nil_profile=newskwd&nil_id=v2010090215551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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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탈영병들의 이야기가 현재진행형임을 밝혀 주는 대표적 인물은 

동민입니다. 탈영 뒤 모든 것이 단절된 경계의 밖에서 부상 끝에 자살을 

선택하는 그가 군대에서 겪은 참담한 폭력은 대한민국 국군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자 안보논리에 짓이겨진 인권과 민주주의의 어두운 알레고리를 

상징합니다.  

 

지난해 말 활동을 마감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된 600 건의 

진정사건 중 60.6%인 364 건이 자살과 관련됐다는 것은 군기사고의 절반 

이상이 폭력에 의한 것이며, 그것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구타와 가혹행위 등 군 폭력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는 동민과 

같은 자살이나 군의문사는 끊임없이 재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군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군내 폭력의 진실은 쉽게 밝혀지지 않을뿐더러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군대내 

폭력에 따른 자살이 훈련 중 사고 등으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말 못하는 

죽은 병사'에게 진상규명 책임을 씌우는 군의문사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침묵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죄  

 

군대내 폭력에 의한 자살은, 자살이 아닙니다. 그것이 구타와 얼차려에 

의한 것이든, 성폭력에 의한 것이든, 집단 따돌림에 따른 것이든 한 

병사에게 집요하게 가해진 집단적인 학대의 결과이자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간 조직적 '모의'라는 점에서 타살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동민이 

탈영을 하더라도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다시금 탈영을 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민재도 재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선택은 윤종빈 감독의 독립영화 < 용서받지 못한 자 > 에 가 

닿습니다. 민재와 동민은 < 용서 > 의 지훈이자 승용이고, 지훈과 승용은 

민재와 동민의 다른 얼굴입니다. 옳고 그름으로 폭력과 성추행에 찌든 

군대문화를 바꾸겠다던 상병 승용이 고참들에게 상납하며 타협하고, 

어리바리 고문관 이등병 지훈이 승용의 변절로 혼자가 되었을 때, 그들의 

악몽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훈과 승용의 악몽과 비극은 태정에게 넘겨집니다. 하지만 제대한 

태정에게 승용이나 지훈은 침묵으로 묻어둔 2 년간의 악몽을 애써 

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E%CB%B7%B9%B0%ED%B8%AE&nil_profile=newskwd&nil_id=v20100902155511772
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8%B6%C1%F6%B8%B7+%BC%B1%C5%C3&nil_profile=newskwd&nil_id=v20100902155511772
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F%EB%BC%AD%B9%DE%C1%F6+%B8%F8%C7%D1+%C0%DA&nil_profile=newskwd&nil_id=v2010090215551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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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집어냅니다. 그 악몽은 끔찍하고 역겨우며 가능하다면 묻어두고 싶은 

기억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태정이 승용의 자살 뒤 섹스를 계속하고 게를 게걸스럽게 먹어대며 

부정할수록 용서받지 못할 죄는 은폐와 망각을 뚫고 그의 목을 죄어옵니다. 

그것은 휴가 나온 승용이 지훈의 자살이 자신의 탓이 아니라고 강변할수록 

용서받지 못할 죄의 그림자에 짓눌려 자살을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용서받지 못할 죄는 김기덕 감독의 영화 < 해안선 > 에까지 

이어집니다. 람보에 취해 오로지 간첩을 잡겠다던 강 상병은 해안선 

철조망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애인과 정사를 나누던 마을 청년에게 총과 

수류탄을 난사한 끝에 간첩(?)을 잡은 공로로 포상휴가를 갑니다.  

 

하지만 죄책감에 미쳐 날뛰다 탈영해 명동 한복판에서 총검술 훈련을 하며 

행인의 가슴에 칼을 꽂는 그의 광기를 통해 영화는 철조망이 이 땅의 젊은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고 황폐화시켜 끝내 부서지게 만드는지를 소름끼치게 

보여줍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청춘들이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 되어 파멸해 

가는 곳, 침묵으로 묻어 둔 그곳을 영화는 우리들에게로 확장합니다.  

 

그 2 년 비겁한 침묵의 시간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한반도의 풍광 좋은 곳이면 어김없이 철조망을 친 것처럼 똬리를 튼 

안보논리는 쿠데타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성역의 울타리에 가둔 채 

미화시키고 신성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설적이게도 군의문사와 

병역거부자는 한국사회에서 군대와 군인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일깨우며 

안보논리의 맨 낮을 들춰내는 촉매제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가혹합니다.  

 

2002 년부터 2006 년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모두 3,761 명으로 연평균 

752 명에 이르고 이들 중 3,565 명이 징역 등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지금도 

900 여 명의 병역거부자가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2009 년 1 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던 대체복무제를 이명박 정부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기한 연기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전과자를 양산하는 병역거부자 문제나 민재나 동민과 같은 탈영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 개혁과 폭력의 청산이 필수적입니다. 그와 함께 

대체복무제도 허용돼야 합니다. 대체복무제는 병역거부자들의 신앙과 

양심과 정치적 신념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소망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4%EB%C3%BC%BA%B9%B9%AB%C1%A6&nil_profile=newskwd&nil_id=v2010090215551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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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까지 포괄하기 때문입니다.  

 

엔딩 크레딧이 오르기 전 눈이 시릴 정도로 햇빛이 찬란하게 부서지는 

부둣가에서 중국으로 밀항을 하려던 재훈과 소영은 세상을 향해 

절규합니다. 침묵으로 묻어둔 그 2 년의 시간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비겁한 침묵을 더 이상 하지 말아 달라고.  

 

"시작도 못했는데… 난 여기가 무서워. 세상이 개 같아. 여기만 아니면 

돼."  

 

http://m.cafe.daum.net/2hanlove/Opn/270?svc=cafeapp 

세븐, 진이한과 댄스 맞대결 중 '꽈당' 굴욕 10.09.03|53 

 
 

 가수 세븐이 배우 진이한의 브레이크댄스 앞에 무너졌다. 

 

 지난 2 일 방송된 KBS2 '해피투게더 시즌 3'에 출연한 세븐과 진이한은 

목욕탕에서 이색 댄스 맞대결을 벌였다. 목욕탕에서 운동화를 신고춤에 

도전한 진이한은 고난도 브레이크 댄스와 텀블링, 초스피드 몸부림 댄스를 

선보였다. 예상치 못한 진이한의 프로급 춤 실력에 MC 들과 출연진들은 

놀라 입이 쩍 벌어졌다. 그러나 구경하던 '댄스킹' 세븐은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이에 유재석은 세븐에게 춤출 것을 제안하며 진이한과 묘한 

라이벌전을 형성했다. 급하게 이뤄진 목욕탕댄스 맞대결이었던 셈. 그러나 

세븐은 본격대결에 나서자마자 굴욕을 맛봤다. '윈드밀'을 선보이던 중 

목욕탕 바닥에 미끄러진 것. 이에 유재석이 "세븐의 이런 모습 처음 본다. 

방송 최초 세븐의 춤 실수 장면이다"라고 말하자 '굴욕'당한 세븐은 어찌할 

줄 몰라했다. 곧 정신 차린 세븐은 "다시 한번 시도하겠다"며 제작진에게 

은근히 편집을 요구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결국 물결 웨이브와 

문워크를 선보인 세븐은 실패했던 '윈드밀' 댄스에 재도전해 

성공했고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7 자'댄스로 마무리해 MC 들의 환호를 

받았다. 

 

 한편 이날 세븐과 진이한의 이색 댄스 맞대결이 펼쳐진 '해피투게더 

시즌 3'에는 세븐의 '절친' 박지선, 진이한과 함께 영화를 찍은 소유진이 

출연해 만담을 꽃피웠다. 

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F%A3%B5%F9+%C5%A9%B7%B9%B5%F7&nil_profile=newskwd&nil_id=v20100902155511772
http://m.cafe.daum.net/2hanlove/Opn/270?svc=caf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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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cafe.daum.net/2hanlove/Opn/277?svc=cafeapp 

"무비위크" 인터뷰 10.09.03|16[탈주③] 진이한, “자신을 비우고 캐릭터가 

되고자 한다”  

 실제 군대 경험과 <탈주>는 달랐다.  

난 군대가 재미있었다. 지금 가라고 해도 또 갈 수 있을 것 같으니 말이다. 

내가 조교라서 그랬을까?(웃음) 그래서 처음에는 ‘탈영’이란 소재에 공감을 

못했다. 그러다 문득 조교 시절 실제 탈영병을 잡았을 때가 떠올랐다. 

강원도 어느 바닷가에서 쪼그려 앉아 있던 탈영병은 아침 해가 뜨자마자 

잡혔다. 순간 그의 입장을 생각해 봤다. 난 잡으러 다니는 사람인데 도망 

다니는 사람은 어떨까 궁금했다. 그런데 현장에서 야산을 뛰어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탈영병에 감정 이입할 수밖에 없었다.(웃음)  

 

첫 영화 현장과 ‘센스쟁이’ 이송희일 감독님이 막연히 좋았다.  

감독님이 원하는 영상을 뽑기 위해 지시하는 디테일들은 정말 뛰어났다. 

내가 만난 사람들 중 특별히 끼가 넘치고 센스가 뛰어난 사람인 것 같다.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시각이 있을 것 같아 영화를 찍기 전부터 감독님을 

믿었다. 막상 영화를 찍어보니 배울 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더라. 초반에는 

첫 영화라 경직된 면도 있었다. 그런데 감독님이나 (이)영훈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다. 덕분에 긴장이 풀려 애드리브 연기도 많이 했다. 슛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께 미리 말씀도 안 드리고 애드리브를 했는데 

감독님이 막 웃으시며 “이건 못 쓰겠다” 하셨다. 그런데 영화에 다 들어가 

있더라.(웃음)  

 

아쉬운 부분은 민재가 탈영한 진짜 이유가 뉴스를 통해 폭로될 때의 감정 

신이다.  

그때 현장 상황이 열악했다. 모기가 얼굴에 잔뜩 붙어 있었으니 말이다. 

내가 생각한 감정만큼 치닫지 못한 기분이다. 두고두고 마음에 걸린다. 

어쩔 수 없는 배우의 욕심인 것 같다.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은 스물아홉 살 때.  

어느 날 문득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허무해졌다. 그래서 3 개월간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해를 피하기 위해 창도 가리고 어머니가 방으로 

넣어주는 음식만 먹었다. 그러다 30 대로 가는 길목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덤빈 작품이 <한성별곡>(KBS, 2007)이다. 시청률은 높지 않았지만 

내겐 중요한 작품이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277?svc=caf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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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어린 연기를 하자는 것이 데뷔 이후 내 철칙이다.  

나는 자신을 버리고 캐릭터를 찾아가는 스타일인데, 순간에 집중하고 

감정에 충실하다 보면 내가 굳이 캐릭터를 만들지 않아도 나만의 색이 

들어간 캐릭터가 완성될 것이라 믿고 있다. 이건 나를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저 부단한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285?svc=cafeapp 

“스크린·안방극장, 양쪽서 떴어요” 

소유진·진이한·신성록 등 영화·드라마 오가며 열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90801032830302004  

이동현기자 offramp@munhwa.com | 기사 게재 일자 : 2010-09-08 14:03 

 
‘영화와 드라마,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오가며 활약 중인 연기자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영화와 드라마의 경계가 무너진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지만, 최근에는 영화 

개봉과 드라마 방영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얼굴을 비치고 

있는 게 특징이다.  

한 영화에 출연한 배우가 경쟁 드라마에 출연하는 경우도 있어 흥미롭다. 

최근 개봉한 이송희일 감독의 ‘탈주’에 나란히 출연 중인 배우 소유진과 

진이한은 안방극장에서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라이벌이다.  

소유진은 MBC 일일드라마 ‘황금물고기’에서 엇갈린 복수극에 휘말린 

주인공 현진 역을 맡아 열연하고 있다.  

 

진이한은 동시간대 방영 중인 KBS 일일드라마 ‘바람불어 좋은날’에서 

복잡한 가정사 속에 겉으로는 완벽하지만 속으론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대한 

역으로 인기몰이 중이다. 시청률은 근소한 차이로 진이한 승. 

 

뮤지컬 배우에서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영화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 

신성록도 최근 주목받는 배우다. 뮤지컬 배우로 이름을 알린 신성록은 SBS 

주말드라마 ‘이웃집 웬수’에서 이혼녀 지영(유호정)을 짝사랑하는 요리사로 

출연하고 있다. 예능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에서도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고, 개봉을 앞둔 영화 ‘살인의 강’에서는 첫사랑의 죽음 이후 방황하며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남자 동식 역으로 주연 배우에 도전한다.  

 

이 밖에도 떠오르는 10 대 배우 심은경이 드라마 ‘거상 김만덕’, ‘나쁜 남자

‘, 영화 ‘반가운 살인자’, ‘퀴즈왕’ 등으로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징검다리 

넘듯 오가면서 맹활약 중이고, ‘시라노:연애조작단’의 주연 배우 엄태웅, 

 

http://m.cafe.daum.net/2hanlove/Opn/285?svc=cafeapp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908010328303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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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니엘, 이민정, 박신혜 등도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들며 쉼 없는 연기 

활동을 펼치고 있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295?svc=cafeapp 

진이한 "길게 연애하는 스타일 집안 내력"|10.09.15|138 

  

스포츠조선 원문 기사전송 2010-09-15 15:45 

  

 KBS 일일극 '바람 불어 좋은 날'과 영화 '탈주'로 팬들과 만나고 있는 

배우 진이한이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연애담을 공개하며 '순정파'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의 이상형은 드라마에서 호흡을 맞춘 김소은도 

영화에서 함께한 소유진도 아니다.  

 

 "요즘은 주변에 여자도 별로 없고, 누굴 만날 기회도 사라져서 외롭다"는 

진이한은 "(TV 밖에선) 저 별로 인기 없어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7 년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첫사랑이었다"고 밝혔다. "한 명을 

만나면 굉장히 오래 만나는 편"이라는 진이한은 "그런 내 감정을 보고 날 

아는 사람들은 바보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이런 성격은 집안 내력과도 

관계가 있다고.  

 

 "저희 아버님도 10 년 동안 연애한 첫사랑과 결혼해서 형과 저를 

낳으셨고, 형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 같이 나온 형수와 결혼을 

했어요. 저도 여자친구를 사귀면 금방 헤어진 적이 없고요."  

 

 하지만 이제 서른이 넘어간 만큼 다음 연애를 하면 결혼해야 할 것 같은 

상황이다. 진이한은 "길게 연애하는 성격이니 다음엔 결혼해야 할 것 

같아요. 빨리 저도 가정을 꾸려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네요"라며 웃었다.  

‘바람불어’ 제 아들 찾으려는 생모 최미란, 막장인 이유는? 

뉴스엔 원문 기사전송 2010-07-22 07:55 

 

[뉴스엔 유경상 기자] 

 

최미란(이성민 분)은 7 년 전 아버지의 계략에 의해 잃은 친아들 

장독립(강한별 분)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친아들을 향한 

생모의 애정은 모성애의 발현으로 아름답게 그려질 수도 있는 법. 하지만 

최미란의 행보에는 막장논란이 따른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295?svc=cafeapp
http://news.nate.com/mediaList?cp=sc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ut=1&name=/news/entertainment/201009/20100916/a9p75170.htm
http://news.nate.com/mediaList?cp=nn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0072207185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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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 방송된 KBS 1TV 일일드라마 ‘바람불어 좋은날’(극본 이덕재/연출 

이덕건) 121 회에서 최미란은 장대한(진이한 분)에게 다시금 “장독립을 

되찾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자신이 불임임을 밝혔다. 

 

최미란과 장대한은 과거 첫사랑으로 아들 장독립까지 낳았지만 서로를 

오해한 상태에서 이별을 맞았다. 이제야 과거의 오해가 모두 풀린 상황. 

장대한은 오해가 풀렸음에도 불구 옛사랑을 그저 이미 지나간 일로 치부해 

버렸다. 하지만 최미란은 달랐다. 

 

이날 방송에서 최미란은 “오빠는 지나간 세월을 잃었을 뿐이지만 나는 

여자로서의 미래를 잃었다”며 “독립이 내 처음이자 마지막 아이다. 독립이 

낳고 뭐가 잘못됐는지 불임판정 받았다”고 털어놨다. 

 

최미란은 과거 아버지의 거짓말에 의해 자신이 아이를 사산한 줄로 알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후에 불임판정을 받았고 자신의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과거 오해로 인해 이루지 못한 첫사랑과 아이에 대한 

애정이 각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미란의 행보가 

막장인 이유는 그녀의 모성애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장독립은 엄마가 죽은 줄로 안 상태에서 아빠 장대한과 행복한 

생활을 해왔다. 새엄마 권오복(김소은 분)은 엄마가 되기 이전부터 

장독립과 친한 사이였다. 장독립은 새엄마 권오복을 “엄마”라고 부르며 잘 

따른다. 아직 7 살인 장독립에게 최미란이 갑작스럽게 ‘엄마’라고 

나타난다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때문에 장대한은 “성인이 될 때까지 장독립에게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최미란은 “내 자식을 내가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냐”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 새엄마인 권오복이 결혼 후 아들 장독립과 모자지간으로 

자연스레 친해지기 위해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둔 것과는 

대조되는 일. 

 

모성애는 자식을 위한 어미의 본능적인 사랑을 일컫는 말이다. 하지만 

최미란의 모성애는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것이다. 행복했던 

과거를 잃은 것에 대한 보상인 동시에 불임이라는 여자로서의 결핍을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다. 장독립을 낳은 최미란에게 어머니로서의 자격을 

부여할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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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cafe.daum.net/2hanlove/Opn/368?svc=cafeapp 

 

DC interview 

개인기로 똘똘 뭉친 진이한, "제 매력에 빠져 보실래요?" 

2011-06-14 17:20:41  

 

  MBC 일일시트콤 '몽땅 내 사랑'에서 까칠하면서도 어설픈 '전태풍' 역을 

맡아 호연을 펼치고 있는 배우 진이한. 지난 3 월 전태수를 대신해 뒤늦게 

시트콤에 합류한 진이한은 극 중 동생을 대신해 김 원장에 대한 복수를 

꿈꾸는 냉철한 인물 '전태풍'으로 분해, '몽땅 내 사랑'의 주요 스토리인 

'복수'와 함께 새로운 '러브 라인'을 만들어 나가면서 극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는 그동안 드라마 정극을 통해 쌓아온 깔끔하고 반듯한 이미지는 

살짝 접어둔 채 '몽땅 내 사랑'에서는 차가운 매력과 함께 친근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왔다. 

  2002 년 뮤지컬 'UFO'를 통해 공연계에 데뷔한 진이한은 뮤지컬 '풋루스', 

'루나틱' , 연극 '육분의 륙' 등 여러 작품에서 주연으로 출연하며 

공연계에서 먼저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이후 잠시 방황을 하기도 했으나, 

KBS 사극 '한성별곡'에 주연으로 깜짝 발탁되며 재기해 시청자들에게 연기 

잘하는 신인 배우로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내 인생의 

황금기', '바람불어 좋은 날' 등 여러 편의 드라마에 연이어 주연으로 캐스팅, 

안정되고 개성 있는 연기를 선보이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또, 진이한은 지금 열연하고 있는 시트콤 '몽땅 내 사랑' 외에도 오는 

7 월 방영예정인 MBC 새 주말드라마 '애정만만세'에 주연으로 캐스팅돼 곧 

정극으로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뮤지컬에서부터 드라마, 영화, 시트콤, 예능 등 온갖 장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카멜레온 같은 매력을 뽐내고 있는 배우 진이한.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진솔한 그의 모습을 들여다보자. 

 

http://m.cafe.daum.net/2hanlove/Opn/368?svc=caf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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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름 : 진이한 (본명 김현중) 

생년월일 : 1978 년 10 월 10 일 

데뷔 : 2002 년 뮤지컬 'UFO' 

작품 

- 뮤지컬 & 연극 

2002 년 : 뮤지컬 'UFO' 

2004 년 : 뮤지컬  '빠담빠담빠담' 

2005 년 : 뮤지컬 '루나틱' - 나제비 역 

2005~2006 년 : 뮤지컬 '풋루스' - 렌 역 

2005 년 : 연극 '육분의 륙' - 정시규 역 

  

- 영화 

2006 년 : 굿럭 (인터넷영화) - 데이비드 역 

2010 년 : 탈주 - 박민재 역 

  

- 드라마 & 예능 

2007 년 : KBS '한성별곡' - 박상규 역 

2007 년 : KBS '얼렁뚱땅 흥신소' - 김준수 역 

2008 년 : MBC '누구세요?' -신재하 역 

2008~2009 년 : MBC '내 인생의 황금기' - 이기 역 

2010 년 : KBS '바람불어 좋은 날' - 장대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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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 MBC '몽땅 내 사랑'- 전태풍 역 

2011 년 : KBS '명 받았습니다' 

2011 년 : MBC '애정만만세' (방송예정) 

  

- 안녕하세요. 디시인사이드(이하 디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디시 잘 알고 계시죠? 

  그럼요. 

  

- 진이한 갤러리(이하 진갤)에 인증 글 올리신 것 봤어요. 진갤에 자주 

들어오세요?(디시이용자 '꺼벙홀릭') 

  가끔 방문하는데요. 일주일에 2 번 정도는 방문하는 것 같아요. 저보다는 

부모님이 자주 들어가서 보세요.  

  

- 부모님께서 진갤을 보신다고요? 

  네. 어머니가 저보다 인터넷을 더 잘해요. 디시 진갤에 자주 들어가셔서 

보시고 정보 있으면 저한테 말해주시거든요. 

  

- 와~! 연예인 어머니가 디시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웃음) 

  디시 인터뷰한다는 이야기도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진갤 

공지에 올라온 걸 보고 말씀해주셨어요. 자기 아들에 대한 어떤 글들이 

올라오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안 좋은 글이 올라오면 속상해하시기도 

하고 그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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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은 글 올라오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로 연기에 대한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면 어머니께서 

보시고는 '이러한 부분은 고쳐라'라고 저한테 전달하면서 혼내세요. 

  

- 디시는 표현이 자유롭고 직설적인 편이라 거침없는 평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어머니께서 보고 상처받지는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진갤에는 좋은 글들만 많이 올라오는 편이죠? 

  네.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 진이한 씨는 본인에 대한 안 좋은 평의 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디시 이용자 '꺼벙홀릭') 

  물론 속상하죠. 그렇다고 상처받아서 소주 먹고 괴로워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전 아직 저 스스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적해주시는 글들 보면서 나의 잘못된 점은 

이런 거구나 생각하면서 고치려고 노력하죠. 제가 O 형인데요. A 형 같은 

O 형이거든요. 진갤에 누가 안 좋은 글 쓰는지 어떻게 썼는지 닉네임 다 

외워요.(웃음) 농담이에요. 

  

- 혹시 다른 사람인 척 댓글을 달면서 해명하신 적도 있으세요? 

  아뇨. 그런 적은 없어요.(웃음) 

 

- 그럼 눈팅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글이나 닉네임 등이 있었어요? 

  눈팅을 자주 하는 편이라 웬만한 분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몇 명 생각나긴 하는데 다른 팬들이 서운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직접 

언급은 안 할게요.(웃음) 공지 올려 주시는 분이랑 항상 진갤에 글 

올리시는 분들 몇 분 계세요. 다 생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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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자주 눈팅하시나 봐요. 또 팬들에 대한 배려심도 깊으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진이한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 요즘은 팬들과의 소통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트위터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자주는 안 해요. 

  

- 진갤에도 눈팅만 하지말고 인증 글도 가끔 올려주세요. 

  저 가끔 댓글 달면서 진갤러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요. 

  

- 아, 그래요? 몰랐네요.(웃음) 그럼 갤러들이 진갤에서 진이한 씨를 

어떻게 부르는지도 잘 아시겠군요. 여러 호칭들이 있을 텐데 가장 마음에 

드는 호칭은 어떤 거예요?(디시이용자 '짱아찌짱') 

  저는 진초딩도 좋아요. 

  

- 첫인상만 봐서는 '진초딩'이라는 별명이 잘 매치가 안 되는데요. 진초딩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스타일리스트나 매니저 등 주변 사람들이 제가 하는 행동들을 보고 

붙여준 별명인데요. 제가 장난기가 좀 많거든요. 분위기 메이커 담당을 

주로 하죠. 어떻게 보면 약간 4 차원적인 기질도 있는 것 같아요. 

  

- 그럼 '몽땅 내 사랑'의 전태풍 같은 행동을 실제 생활에서도 하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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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런 면이 있으니까 연기할 때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같아요. 

(웃음) 

  

- '몽땅 내 사랑'에서 각종 개인기를 보여주시던데, 이런 것도 본인의 실제 

개인기인가요? 

  네. 잘할 줄 아는 것을 보여주면 좀 더 실감나는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뭐 할 줄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인라인도 탈 줄 

알고 이것저것 할줄 안다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다음 주에 인라인 타는 

장면을 넣으시고 또 다른 개인기하는 것도 넣으시더라고요. 

  

- 아직 보여주지 않은 개인기가 더 있으세요?(디시이용자 '꺼벙홀릭') 

  요즘 새로운 개인기를 개발하고 있어요. 아직은 비밀이에요.(웃음) 

처음에는 개인기를 보여주는 게 즐거웠는데, 개인기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예능인인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요즘 좀 

혼란스럽기도 해요. (웃음) 

  

- 제일 자신 있는 개인기는 무엇이에요?(디시이용자 '금사') 

  춤을 잘 추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웃음) 

  

  

 

  

- 극 중에서 보면 춤과 노래 실력이 정말 뛰어나시던데 춤 잘추는 비법, 

노래 잘하는 비법이 있으세요? (디시이용자 'smile') 

  잘추는 비법이라기보다는 저는 유치원 때부터 저희 형하고 노래 틀어 

놓고 한 시간이건 두 시간이건 땀을 흘리면서 춤추고 놀았던 기억이 나요. 

집에 엄청 큰 거울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CD 플레이어도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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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 양쪽에 넣는 카세트 틀어 놓고 춤을 췄어요. 더빙도 잘했었어요. 

더빙해서 그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곤 했는데, 그때부터 뭔가 창조해 내고 

개발해 내는 것을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때 당시 다들 

'서태지와 아이들' 춤을 똑같이 따라 추곤 했었거든요. 저는 똑같이 따라 

하는 것은 자존심 상해서 절대 따라 안 췄어요. 저만의 춤을 만들어 

췄어요. 항상 개발을 많이 했었어요. 요즘에 추는 춤은 그때 몸에 배어 

있던 것들이 나오는 데로 추는 거예요.(웃음) 

  

- 어렸을 때부터 춤추는 것을 좋아했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가수나 댄서의 

꿈이 있으셨어요? 

  아뇨. 가수나 댄서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단지 춤추고 

노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비비탄 총 가지고 노는 거 좋아할 

때 저는 춤추는 거를 좋아한 거죠. 친구들하고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 요즘은 워낙 아이돌 가수들이 유명하니까 어린 친구들이 춤추는 것에 

관심이 많지만 예전에는 그런 친구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좀 속상했어요.(웃음) 

  

- 혹시 가수 제의받아본 적도 있으세요? 

  20 대 초반에 댄스 가수 제의를 많이 받았었어요. 군대 제대하고 

23 살부터 그런 제의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요즘 

시트콤 하면서 또는 TV 를 통해 아이돌 가수들을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해봤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 가수를 했었으면 지금 배우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 가수 하셨어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도전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20 대였으면 한 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나이가 

너무 많죠.(웃음) 지금은 연기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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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정극을 해오시다가 이번에 시트콤은 처음 도전하신 거잖아요. 

시트콤에 대한 부담감이나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디시이용자 

'ㄱㄱ', '내사랑금지',  '무몽???') 

  예능이라는 분야에 대해 새로운 도전이라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부담감이 많이 들었어요. 이왕 시작한 거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서먹하고 현장에 가면 어색하기도 해요. 정말 말이 목까지 차오르다가도 

들어가고 한 적이 많거든요. 심적으로 혼자 많이 힘들었죠. 

  

- 예능은 어떤 계기로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영화 '탈주' 홍보차 '세바퀴'나 '해피투게더'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는데, '명 받았습니다' 감독님이 그 프로그램을 보신 거예요. 그때 

재미있게 보셨는지 한 번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또 마침 제가 육군 

조교출신인데 그 프로그램에 조교 출신 연예인이 필요했었데요. 처음 

만나서 얘기 나눴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명 받았습니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 '명 받았습니다'에서 진이한 씨의 새로운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일찍 종영돼서 좀 아쉬웠어요. 

  네. 저도 첫 예능 프로그램이고 고생도 많이 한 작품이라 애정이 

있었는데 좀 아쉬워요. 

  

- 그래도 다행히 '몽땅 내 사랑'이 연장됐잖아요. 진이한 씨의 다양한 

개인기들을 계속 볼 줄 수 있겠죠? 

  네. 참 신기한 게 '몽땅 내 사랑' 미팅하기 전날 '명 받았습니다' 촬영하고 

집에 가는 도중에 제가 '시트콤 하면 되게 재미있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매니저한테 그냥 말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몽땅 

내 사랑' 이라며 미팅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 

'몽땅 내 사랑'을 많이 못 봤었고, 아이돌 가수들이 많이 나온다는 정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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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었거든요. 미팅하러 갔는데 제가 100 번째 미팅하고 있는 거래요. 

그날 저까지만 딱 보고 결정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대요. 미팅 끝나고 나서 

밥을 먹는데 바로 연락이 왔어요. 촬영 시작하고 나서 나중에 감독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 들어올 때부터 전태풍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인상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제 나이 또래 배우가 없어서 제가 들어오면 어린 

배우들과 선배 배우들 중간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트콤에 합류하게 됐어요. 

  

 

  

- 캐릭터에 대한 고민도 많았을 것 같아요. 

  많이 했죠.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전태풍은 지금의 모습보다 더 센 

사람이었어요. 고민을 많이 한 후에 감독님께 제가 생각하는 전태풍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시트콤이라서 더 자유분방하게 캐릭터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사이판 가서 촬영할 때도 작가분들이 전태풍은 재미있는 캐릭터인 

것 같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 사이판 장면에서 진이한 씨 몸매가 돋보였는데, 말근육은 얼마 동안 

만드신건지?(디시이용자 대한아찌짱) 

  예전에 몸이 좋았었는데 '명 받았습니다'에 출연했을 당시 해병대들이랑 

보트 위에서 싸우다 갈비뼈에 금이 가서 한동안 운동을 못했었어요. 

그러다 이번에 '몽땅 내 사랑'에서 사이판 촬영을 간다고 해서 한 열흘 

정도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을 만든 거예요. 사진 찍어 놓은 게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데 이걸 공개할까 말까 고민이에요. 

  

- 팬들을 위해 공개해주세요. 

  한 달 정도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더 멋진 몸매를 만들 수 있었는데 

촬영 일정이 급히 잡혀서 운동을 많이 못 했어요. 속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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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이런 얘기 하면 정말 초딩 같은데 저 초등학생 때 정말 

복근이 좋았거든요. 초등학생 때 사진 보면 웃통 벋고 반바지 입고 배에 

힘 '빡'주고 찍은 사진이 대부분이에요. 거짓말 아니고 요즘 아이돌 가수들 

복근처럼 식스팩이 자리잡혀 있었어요. 지금보다 더 좋았어요. 핸드폰에 

저장된 복근 사진 살짝 보여 드릴까요? 

  

 

  

- 우와~! 멋진데요. 양복 입고 계셔서 이렇게 몸매가 좋은지 잘 몰랐어요. 

(웃음) 

  시간만 더 있었으면 더 좋은 몸매 만들 수 있었는데 아쉬웠어요. 

  

- 화보 사진 아니죠? 근데 정말 화보 느낌이 나요. 

  제 매니저가 디카로 찍어 준 사진이에요. 

  

- 진이한 씨는 카메라 각도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원빈이나 장동건 씨 같은 분들은 어떤 

각도에서 찍어도 원빈이다 장동건이다 한눈에 알잖아요. 전 각도 이상하게 

찍으면 잘 몰라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머리스타일만 바꿔도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2:8 가르마 타면 중국 사람 

같거든요.(웃음) 

  

- 다양한 모습이 더 매력있으세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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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땅 내 사랑'의 전태풍 캐릭터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게요. '질문은 

제가 합니다!' 유행어도 있잖아요. 재미있던데요. 처음에 주위의 반응은 

어땠어요?(디시이용자 '엽사마♡') 

  처음에는 되게 싫어하시던데요. '자꾸 왜 하는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감독님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앞뒤 맥락에 안 맞게 '질문은 제가 

합니다'라고 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감정을 좀 

더 섞어서 '질문은 제가 하겠다'라고 했더니 약간 재미있다는 반응이 

오더라고요. 또 사과를 한 손으로 부수면서 '부셔버리겠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재미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NG 장면이 더 웃기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 뒤늦게 합류하게 됐는데 연기자들과 호흡은 맞추시기 어렵진 

않으셨어요?(디시이용자 '*레인보우*') 

  솔직히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다면 거짓말이겠죠. 예능이 

처음이고 또 어린 동생들이라 서먹서먹했었어요. 다행히 어린 친구들이 

너무 순수하고 착해요. 그래서 순식간에 금방 다 친해졌어요. 

  

- 친해지기 위해 따로 술자리 같은 모임을 가지기도 하셨어요? 

  모임을 몇 번 갖기는 했는데 아이돌 가수들이라 바쁘니까 따로 자주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촬영하면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금세 

친해지더라고요. 고마웠던 게 제가 뒤늦게 합류했지만 그래도 형이니까 

어린 친구들이 많이 따라줬어요. 동생들이 오히려 저를 더 챙겨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배 연기자분들도 정말 잘 챙겨 주셨어요. 다들 저랑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난 인연이 있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낯설었던 게 

적었어요. 

  

- 전태풍 캐릭터와 진이한 실제 모습과 닮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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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당' 같은 면? 전태풍을 보면 완벽하고 강해 보이지만 허당 같은 면이 

있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면이 있거든요.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MBC '최고의 사랑'에 '독고진' 같은 캐릭터처럼 좀 세 보이고 아무에게나 

명령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심각한 것도 

아닌데 무표정으로 있으면 사람들이 말을 잘 못 걸어요. 화났느냐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 극 중에서 전태풍을 보면 수많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데, 진이한 

씨도 실제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게 있나요?(디시이용자 '비타민 C 씨', 

'꺼벙홀릭') 

  자격증은 한 개도 없습니다.(웃음) 

  

 

  

- 그럼 '내가 전태풍보다 이건 낫다'는 것이 있다면요?(디시이용자 

'꺼벙홀릭') 

  전 전태풍보다 부드러운 남자예요. 그리고 활발하고요. 오늘도 하루종일 

전태풍 연기를 하다 왔는데 계속 짜증 내고 화내고 김갑수 선생님께 

대들다가 왔어요.(웃음) 

  

- 전태풍 대사를 보면 어려운 전문용어도 많고 한 신에 대사 분량이 꽤 

많을 때도 있는데, NG 를 많이 내시지는 않으세요?(디시이용자 '꺼벙홀릭') 

  정말 어떨 때 대사가 입에 안 붙을 때가 있어요. 그분(NG)이 와요. 

그러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 디시에서 '앞에다가 글을 써놓고 

읽는 거야?'라고 하는 글을 봤어요. 절대 보고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감독님께서 정면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정면을 보면서 대사를 

하는데 그게 보고 읽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너무 속상했어요. 이 자리를 

통해 절대 아니라고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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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만의 대사외우기 비법이 있으세요? 

  예전에 대본을 볼 때는 흐름 위주로 많이 봤어요. 그 신에 대한 흐름과 

중요한 부분, 그 신에서 보여줘야 할 게 뭔가 하는 앞뒤 상황을 항상 보고 

그랬었는데, 일일드라마 173회를 하다 보니까 대본을 딱 보고 읽으면 그냥 

외워지더라고요. 지금 스케줄의 몇 배는 더 많았거든요. 기계처럼 

되더라고요. 

  

- 역시 일일드라마의 힘이 크군요. 드라마 하나 하고 나면 연기가 많이 

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좋을 수도 있는데 KBS '바람불어 좋은 날' 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감독님이 정말 꼼꼼하신 분이셨거든요. 대사가 없는 

장면에서는 눈빛 연기로 감정을 이끌어 낼수도 있는데 감독님은 고개를 한 

번 숙였다 올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철저한 계산된 연기 하기를 

원하셨거든요. 훌륭하신 스태프들과 많은 선배 연기자분들과 함께 하니까 

배우는 것도 많았지만 그만큼 부담감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 이전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처음 연기를 시작한 

작품은 어떤 작품이었어요? 

  2002 년 뮤지컬 'UFO'로 처음 데뷔했어요. 이 작품은 '너버벌 

퍼포먼스'라고 두 시간 동안 대사가 아닌 몸짓과 소리, 리듬과 비트만으로 

구성된 작품이에요. 요즘은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나 '점프' 등 이런 

작품들이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런 작품이 전혀 없을 때 난타 송승환 

선생님이 처음으로 제작한 작품인데 망했어요. 망했지만 저한테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그때 뮤지컬 음악 감독님이나 관계자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그때부터 뮤지컬을 하게 되었어요.   

  

- 뮤지컬계에서 진이한 씨는 어떤 배우였어요? 

  스타가 되려고 하다가 스타까지는 못됐죠.(웃음) 저는 처음 뮤지컬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이 '얘는 뭔데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라고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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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자신감이 넘쳤어요. 예전에 저하고 같은 소속사 친구였던 최자혜 

씨가 그러더라고요. 처음 저를 보는데 눈빛이 장난이 아니었데요. '저 

사람은 뭔데 자신감이 저렇게 넘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다 2~3 년 후에 절 보더니 '오빠 눈빛이 다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웃음) 그만큼 저는 그 당시에 뮤지컬이든 연극이든 뭘 하든 

간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뮤지컬 '루나틱'을 할 때도 처음에는 저보고 

앙상블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싫다며 배역 달라고 그랬어요. 신인이었고 

연기의 '연' 자도 몰랐을 때였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정말 국어책 읽듯이 

하다가 선배한테 대본으로 얼굴 맞아가면서 혹독하게 배웠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나서 첫 무대에 섰는데 정말 제가 이제껏 했던 연기 중에 제일 

잘했던 연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연기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죠. 

운이 좋았던 게 배역으로 시작하니까 계속 배역 있는 역할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잘하는 배우는 아니었고 가능성이 있었던 배우였던 

것 같아요. 조금만 다듬으면 될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드는 배우 

있잖아요.   

  

- 뮤지컬 하시다가 방송 쪽으로 옮기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24 살에 뮤지컬을 시작해서 쭉 해오다 29 살 때 이쪽 일을 안 하려고 

결심을 하고 나왔어요. 

  

- 왜요? 

  그냥 힘들어서요. 연기에 대한 자신감도 없었고 개인적인 집안 사정도 

있고 해서 포기했었어요. 

  

- 그럼 연기 접고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셨어요? 

  전공이 시각디자인이었는데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해보든지 아니면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하니까 사진 찍는 직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아마 연기를 

다시 안 했다면 지금쯤 어디선가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도 뮤지컬 배역은 계속 들어왔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후회되는데 그때는 그 일이 하기 싫어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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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했었어요. 그러면서 29 살을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보내다 30 살이 될 

무렵 쯤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먼저 제의가 들어왔던 기획사에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내가 할 게 이거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대표님께 

'그때는 정말 죄송했다. 계약하고 싶다. 계약서를 달라'고 했죠. 대표님께서 

조건이 더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상관없다고 하면서 계약서 내용 

하나도 안 읽고 그냥 사인했어요. 대표님께서 왜 계약서를 안 

읽어보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후로 1 년 넘게 대학로에서 연기 스터디 수업을 

가르쳤어요. 

  

- 배우가 아닌 연기 선생님으로 활동하셨군요. 

  네. 연기 선생님으로 신인 배우들이나 어린아이들 연기 연습시키고 

그랬어요. 전 사실 정말 하기 싫었어요. 저랑 같이 뮤지컬하고 연기했던 

친구들이나 형들 동생들은 이미 다른 좋은 작품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활동하고 있지 못하니까 속상했었죠. 그렇게 힘들게 활동하다가 

'한성별곡'이라는 드라마에 저희 소속사 연기자들이 출연하게 됐는데 제가 

옵션으로 단역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제가 그전에는 수많은 미팅 장에 

들어가면서 '나는 배우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외모에 

신경 쓰고 대본 보면서 이 대사를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들만 했던 생각이 

순간 '딱'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이 없었죠. 문득 제가 

너무나 싫어하는 가식을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팅하러 KBS 

앞에 왔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예전에 내가 그래 왔던 것들이 너무 

창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차 안에서 잠시 생각을 했죠. 그리고는 마음을 

바로 잡고 '한성별곡' 곽정한 감독님을 만나서 정말 편안하게 미팅을 

했어요. 두 시간 반 정도 미팅한 것 같은데 가식 없이 못 하는 건 못 

한다고 말하고 저의 힘들었던 것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솔직한 모습을 

보여 드렸어요. 그랬더니 감독님께서 계속 웃으시면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감독님께서 '왼쪽 눈에서 눈물 흘리는 거 할 수 있어?'라며 

시키시는 거예요. '해본 적은 없는데 해볼게요' 하면서 정말 열심히 

연기했더니 눈물이 딱 흐르는 거예요. 또 감독님이 '술 취한 연기 

해볼래?'라고 하셔서 '네'라고 하고 술 취한 연기를 했어요. 사람마다 술 

취한 연기 색깔이 다르겠지만 저는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연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시고는 의외로 

감독님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대본을 던져 주시면서 '앞뒤 상황 

모르고 이 신만 보고 연기를 해봐' 하시는 거예요. 또 연기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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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님께서 '아! 이렇게도 나오는 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감독님께서 이것저것 시켜보시더니 저에게 '상규'라는 주연급 배역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됐어요. 

  

- 진이한 배우에게 한성별곡은 어떤 의미인가요?(디시이용자 '무몽???') 

  제 인생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첫 드라마라서 애정이 많았어요. 

미흡한 점도 많았고 좀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도 많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쉬는 시간에도 항상 서서 대본 

보면서 감정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신이 없을 때도 항상 촬영장에 

나왔어요. 촬영을 6 개월 정도 했는데요. 한성별곡의 스태프들은 아직도 

잊지도 않고 연락하고 지내요. 

  

- 한성별곡 당시 머리를 길렀었죠. 그 때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때 당시 머리도 길렀고 수염도 붙인 게 아니라 제 수염을 기른 

거였어요. 감독님께 '제 수염으로 가면 어떨까요'라고 했더니 '오! 

괜찮네'라고 하시면서 그때부터 다른 배우들도 모두 수염을 기르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시 촬영 모두 끝나고 수염을 깎았더니 아무도 못 알아 

보더라고요.(웃음) 

  

- 한성별곡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뽑는다면 어떤 장면을 

뽑으시겠어요? 

  진짜 하나만 뽑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때 했던 연기들을 

다 기억하거든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조명이고 뭐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감독님이 '여기서 이 신을 찍을거야'라고 말씀을 하시면 전 

그때부터 나영이(김하음 씨)를 데리고 앞에 서서 감정을 잡아요. 그러면 

금세 눈물이 고여요. 한장면 한장면  찍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었어요. 

  

- 요즘은 다양한 사극들이 많이 나오지만, 당시 획기적인 사극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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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한성별곡'을 리메이크한 작품이 '추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래 

추노의 '왕손' 캐릭터가 저였어요. 

  

- 김지석 씨가 연기한 '왕손'이요? 

  네. 곽정한 감독님한데 전화가 왔었어요. '추노'라는 사극을 하는데 

캐릭터 두 개가 있는데 고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이종혁 씨가 한 

'황철웅' 캐릭터였고, 또 하나는 '왕손'이었죠. 저는 악역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황철웅' 역을 하고 싶다고 했고 대본 리딩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작가님하고 감독님께서 계속 '왕손'이 더 어울릴 것 같다고 

추천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종혁 선배님이 하고 싶다고 들어오면서 

제가 밀린 거죠. 아쉬웠어요. 

  

- 진이한 씨가 하는 '왕손'은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아마 김지석 씨와는 좀 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귀여우면서도 

까불까불 하고 남자다운 역이잖아요. 김지석 씨가 정말 잘하셨어요. 

  

- 가장 후회되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역할이 있나요?(디시이용자 

우리집하루, 말리카) 

  후회되는 작품은 없어요. 물론 연기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있지만 

역할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 영화 '탈주'라는 작품도 하셨던데, 이 작품은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디시이용자 무몽???) 

  '한성별곡'을 보시고 이송희일 감독님이 연락을 하셨어요. 탈주의 제 

캐릭터가 21 살 군인 캐릭터였어요. 그때 당시 제가 사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 프로필에 긴 머리 사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군인 이미지와는 제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도 한 번 보자고 

해서 봤는데 실제로 보시더니 '실물이 훨씬 어린데' 하시면서 같이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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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영화여서 이 작품도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이 작품 하면서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몸의 

상처요. 항상 야산을 뛰어다녔거든요. 양쪽 다리를 접질려 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 양쪽 다리가 접질러져서 정말 다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탈주를 찍고 나서 몸이 많이 상했어요. 정말 심각하게 몸이 안 

좋아져서 다리를 굽히지를 못할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흥행에는 미치지 못해 좀 아쉬웠겠어요. 

  이 영화는 원래 독립영화라 흥행은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물론 

흥행했으면 좋았겠죠. 그래도 배울 게 많은 작품이었어요. 

  

- 데뷔 때부터 주인공을 주로 하셨기 때문에 혹 다음 작품 고르는데 폭이 

좁지는 않은지 궁금해요.(디시이용자 말리카) 

  현실적으로 소속사 입장에서는 비중 있는 역할을 선택하려고 많이 

고려하는 편이에요. 아마 다른 연기자분들도 그렇고 기획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런 거 싫어하고요. 다양한 

작품을 많이 해보고 싶어요. 

  

- 작은 역할이라도 다작을 통해 인지도를 쌓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도가 있어야 좋은 작품의 배역을 할 

기회가 높은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아직 인지도가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능을 하게 된 것도 진이한이라는 배우를 사람들이 너무 모르니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하게 됐어요. 예능을 통해 저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예능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윤계상 씨랑 같은 소속사이고 친구인데 어느 날 계상이가 요즘 뭐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미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이 좋은 나이에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고 

그러면서 고르지 말고 빨리 뭐든 많이 하라고 조언해주더라고요. 계상이 

말을 듣고 공감이 갔어요. 지금 이 나이에 보여 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지금 현재로선 너무나도 연기에 굶주려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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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컬부터 데뷔하셔서 그런지 인지도 면에서 또래 배우들에 비해 좀 

약하신 편인데 그런 점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으세요?(디시이용자 말리카) 

  있었죠. 그냥 스스로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했던 작품들 

시청률이 다 저조한 편이어서 스트레스를 받긴 했죠. 

  

- '바람불어 좋은 날'은 시철률이 높았잖아요. 

  고정 시청률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1 위를 하고는 있었지만, KBS 

일일드라마 사상 역대 제일 안 좋았죠.(웃음) 저는 운은 많이 따르는 

편인데 그 운이 확 다 오진 않더라고요.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배우를 몇 번 하고 말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꾸준히 할거고 새로운 모습 

계속 보여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당장의 인기에 연연해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 요즘 하는 영화나 드라마 중 혹시 탐나는 캐릭터가 있나요?(디시이용자 

꺼벙홀릭, 짱아찌짱) 

  '최고의 사랑'에 차승원 선배님이 연기하는 '독고진' 캐릭터가 탐나요. 

아까 MBC 지하 주차장에서 차승원 선배님 잠깐 뵀어요. 솔직히 잘 

모르는데 후배니까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선배님께서 '오! 그래. 알아 

'하면서 괜히 아는 척 해주시는데 정말 멋있고 좋더라고요. 

  

- 파격적으로 변신하는 연기에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으세요?(무몽???) 

  네. 그럼요. 전 그런 거 정말 좋아해요. 추격자의 하정우 씨 같은 

사이코패스 같은 역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전에 한성별곡의 '상규' 

캐릭터는 정말로 여린 캐릭터였는데, 정말 그때는 제가 상규 역에 너무 

몰입돼서 촬영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도 눈물을 흘리고 그랬거든요. 그때 

사진을 보면 눈이 정말 선해요. 근데 좀 센 역할을 했을 때는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코패스 같은 역할을 해보면 정말로 재미있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z 

- 배우들이 작품하고 나면 그 배역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말씀들을 

종종 하시는데 진이한 씨는 어떠세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단점인 것 같은데 그 배역에서 잘 

빠져나오지 못해서 다음 작품에 민폐를 끼친 적도 있었어요. 한성별곡 

끝나고 MBC '누구세요?'의 '신재하' 역을 맡았는데 재하는 차갑고 냉정한 

캐릭터였거든요. 그런데 한성별곡 '상규'의 여린 이미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초반에 정말 힘들었었어요. '몽땅 내 사랑' 할 때도 초반에는 이전 

작품의 '대한'이 이미지가 나오는 것 같아서 계속 사람들한테 물어봤었어요. 

지금은 다른 것 같죠? 

  

- 네. 지금은 전혀 대한이 느낌은 안나요. 

  다행이다.(웃음) 

  

- 같이 호흡을 맞췄던 여자 연기자 중에 누가 제일 호흡이 잘 맞았어요? 

  김소은 씨도 좋았고, 김하은 씨도 좋았고, 또 이태임 씨도 그렇고 다들 

좋았어요. 저랑 호흡을 맞췄던 여자 연기자들은 다들 잘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잠깐 상대역을 했던 여배우들도 정말 다들 지금 잘 됐어요. 

  

- 여배우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배우였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복좀 받고 싶은데.(웃음) 

  

- 연극, 뮤지컬 무대에서 먼저 활동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공연 무대에 

대한 다시 서고 싶은 마음은 없으세요? 무대 위의 진이한 모습도 무척이나 

보고 싶다는 팬분들이 많으세요.(디시이용자 무몽???, 새봄띠) 

  지금도 뮤지컬 제의가 들어와요.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드라마 쪽에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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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극, 뮤지컬, 영화, 드라마, 시트콤, 예능 등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장르가 가장 매력이 있으세요? 

  소극장 연기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배우로서 무대에서 관객들이랑 

교감할 때 느끼는 그 기분은 이뤄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소름이 

끼치거든요. 저는 소극장에서 연기할 때 관객들의 표정을 다 쳐다봐요. 

배우들의 동작 하나하나에 관객들의 표정이 변하는 모습들을 볼 때 그런 

매력들 때문에 무대를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해요. 

죽을 때 무대 위에서 죽고 싶다고. 예전에 '육분의 륙'이라는 연극을 

했었는데 마지막 장면이 머리에 총을 쏘고 죽는 장면이었거든요. 한 달 

정도 공연을 했었는데 한 달 내내 맨 앞에 앉아서 공연을 본 팬들이 

있었어요. 마지막 공연하는 날이었는데 총 쏘고 죽는 장면에서 쏘기 

전부터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내가 여기서 총을 

쏘고 죽고 나면 더이상 이 무대는 설 수 없겠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총을 '탕'하고 쏘면서 저를 바라보는 관객들을 하나하나 다 

봤어요. 위에서 빨리 죽으라고 막 그랬는데 되게 늦게 죽었어요.(웃음) 그 

짧은 순간 30~40 년 후에 내가 무대에서 공연하고 있고 지금 나를 이렇게 

지켜봐 주는 관객들이 백발이 돼서 그때도 내 공연을 보러와 준다면 꿈을 

이룬 거다 죽어도 한이 없겠다는 생각을 순식간에 하면서 죽었어요. 

  

- 진이한에게 연기란?(디시이용자 말리카, 무몽???) 

  평생 가지고 갈 나의 꿈이고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로 남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말은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웃음)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말보다 무슨 표현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없어요. 

  

- '없다'고 말씀하시면 왠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웃음) 

  그런가. 그냥 진이한 속에 있는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사람들이 제 연기를 보면서 공감할 수 있고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공감을 느끼게 하는 배우'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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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감을 주는 배우'. 뭔가 지어낸 듯한 느낌이 드니까 이상하잖아요. 

(웃음) 

- 배우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디시이용자 *레인보우*, 

말리카) 

  아까도 말했듯이 죽는 날까지 연기를 하면서 생을 마감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시한부 인생인데 무대에서 연기를 

끝내고 죽는 거죠. 하하하. 

  

- 분명 연기자로서 훌륭한 마음가짐인 것 같은데요. 혼자 시한부 삶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니 조금 재미있긴 하네요.(웃음) 

  제가 이래서 초딩이라는 얘기를 듣나 봐요. 죄송해요.(웃음) 

  

- 진갤에 올라온 글들을 잠깐 봤는데 진이한 씨를 오래 전부터 좋아한 

팬들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뮤지컬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좋아해주시는 팬들도 계시고 

오랫동안 좋아해주시는 팬들이 많으세요. 팬들이 선물 같은 거 보내주시면 

전부다 사진 찍어 놓고 모아 놔요. 한 방에 가득해요. 

  

- 진이한 씨에게 팬이란? 팬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디시이용자 

'짱아찌짱, 나야냠') 

  항상 감사해요. 이런 말하면 너무 느끼해서 까는 글들이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팬들이 있으니까 진이한이라는 배우가 존재할 수 있는 것 같고 제 

심장같은 존재예요. 

  

- 조금 느끼한 감이 있긴 하지만 팬들은 정말 기분 좋을 것 같네요.(웃음) 

  그러니까요.(웃음) 정말로 말로는 표현이 안될 정도로 감사한 

분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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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에서 가장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멘토는 

누구인가요?(디시이용자 짱아찌짱, 말리카) 

  누구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아버지더라고요. 제가 목소리나 외모도 

아버지를 많이 닮았고, 많은 것을 물려받았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엄하셨는데 저희 형제를 굉장히 남자답게 키웠어요. 나가서 싸우고 오라고 

그러셔서 하루가 멀다 하고 나가서 애들 때리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항상 '불행할 때 인내하고 행복할 때 긴장해라'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연기하면서 필요한 마음가짐이나 삶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심어주셨어요. 전 점을 보면 연예인의 기질이 없다고 나오는데 저희 

아버지는 연예인 기질이 굉장히 많다고 나와요. 노래도 정말 잘하시거든요. 

  

- 연예인 끼를 아버지에게 물려받으셨군요. 어머님도 아까 모니터링도 

꼼꼼히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두 분다 굉장히 재미있고 좋은 분이실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격투기도 하세요. 저희 집은 딸이 없어서 형이랑 제가 

격투기 하고 있으면 어머니도 막 끼어드셔서 같이 하곤 그러셨어요. 

  

-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볼 때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언제였다고 

생각하세요?(디시이용자 짱아찌짱) 

  30 살의 한성별곡을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해요. 곽정한 감독님한테 '만약 

신인상을 타면 수상소감 때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준 곽정한 감독님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할게'라고 

약속을 했는데 후보에만 오르고 떨어졌어요. 그 후에 또 기회가 왔어요. 

'바람불어 좋은 날'로 우수상 후보에 올랐는데 또 상을 못 탔어요. 얘기할 

기회가 없어진 거죠.(웃음) 

  

- 이번에 예능 상을 타고 말하시면 되겠네요.(웃음 0 

  예능 신인상? 저는 상복이 없어요. 짜증나요.(웃음) 

- 진이한 씨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는 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연기 이야기 말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게요.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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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해요.(디시이용자 새봄띠, 

꺼벙홀릭) 

  저는 술은 잘 안 먹고요. 주로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 만나서 게임도 

하고 그래요. 

  

- 어떤 게임 즐겨하세요? 

  위닝이요. 축구 게임이죠. 요즘 계상이가 바빠서 같이 잘 못 하는데 주로 

계상이랑 축구 게임하고 놀아요. 송중기 하고도 했었고, 탁재훈 형이랑도 

같이 몇 번 했었어요. 

  

- 요즘 고민이 있으세요? 진갤에서 명쾌히 해결해 드리겠답니다. 

(디시이용자 짱아찌짱, 꺼벙홀릭) 

  음. 점점 늙어가는 게 고민이에요.(웃음) 농담이고요. 제가 제 나이 또래 

배우들보다 어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 나이대 배역이 안 

들어와요. 속상해요. 하정우 씨랑 저랑 동갑인데 제가 훨씬 어려 보이지 

않나요? 

  

- 네. 어려 보이세요.(웃음) 그래도 어려 보이면 연기할 수 있느 폭이 더 

넓지 않나요? 

  네. 선배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이면 

너가 연기할 기회가 훨씬 더 많으니까 더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지난번에 윤승아 씨도 인터뷰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승아는 너무 어려 보여요. 깜짝 놀랐어요. 29 살이라는데 지금 보면 완전 

애 같아요. 

- 콤플렉스가 혹시 있다면 뭘까요?(디시이용자 꺼벙홀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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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죠. 되게 많은데, 옆머리가 자주 뜨는 게 짜증나죠.(웃음) 그리고 키가 

180 이 좀 안되거든요. 179. 몇인데 화면이나 멀리서 보면 키가 되게 작아 

보인대요. 그래서 막상 옆에 서면 '어! 안 작네'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등을 굽히고 다녀서 그런 것 같아요. 

  

- 목소리가 좋다는 말씀 많이 들으시죠? 

  네. 성시경 목소리 닮았다는 얘기도 듣고 목소리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든는 편이에요. 

  

- 즐겨부르시는 애창곡은?(디시이용자 smile) 

  임재범 씨 노래도 좋아하고, 이문세 씨 노래도 좋아해요. 

  

- 결혼은 언제 쯤 하고 싶으세요?(디시이용자 비타민 C 씨, 대한아찌짱, 

새봄띠)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 대략적으로 몇살 전에는 하고 싶다 하는 계획도 없으세요? 

  마흔 전에는 하겠죠. 

  

-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음 달에 결혼 발표하시거나 그러진 않겠죠?(웃음) 

  아뇨. 전혀 그런 계획 없어요. 여자친구도 없습니다. (웃음) 

  

- 꼭 해보고 싶은 광고가 있다면?(디싱이용자 꺼벙홀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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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광고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광고 안 가립니다. 막 

이래요.(웃음) 어렸을 때는 제가 혼자 프로필 만들어서 광고 기획사에 

돌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서브로 많이 했었어요. 제가 기획사에 30 살에 

들어갔으까 그 전에는 혼자 활동을 했었거든요. 

  

- 마지막 질문입니다. 배우가 아닌 자연인 김현중의 꿈은 

무엇일까요?(디시이용자 꺼벙홀릭)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사는 게 꿈인데... 이번 주 

로또 샀던가?(하하하). 로또 1 등 되고 싶어요. 농담입니다. 

  

- 끝으로 디시 이용자분들께 동영상 인사 부탁할게요. 

  지난 3 월 진이한이 MBC 시트콤 '몽땅 내 사랑'에 합류한다는 소식을 

듣고부터 그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 잠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동안 드라마 정극을 통해 진지한 

모습을 주로 보여 왔기에 그가 시트콤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몹시 

궁금했다. 곧바로 소속사에 전화를 걸어 인터뷰 요청을 하니 소속사 측은 

"아직 처음 시트콤을 시작하는 단계라 할 이야기가 많이 없을 것 같다"며 

"자리를 좀 잡고 난 후에 하자"고 제의했다. 그리하여 두 달여가 지난 5 월 

말에야 진이한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대부분 촬영장에서 진행하는 인터뷰는 기다림의 연속일 때가 많다. 

진이한과의 인터뷰도 마찬가지였다. 몇 번의 스케줄 변경 후, 일산 

MBC 에서 '몽땅 내 사랑' 스튜디오 촬영이 있던 날 인터뷰 일정이 

잡혔는데, 두 시간의 기다림 후 초여름의 긴 해가 질 무렵 쯤 돼서야 

인터뷰가 시작됐다. 온종일 진행된 촬영 스케줄로 많이 지쳐 보인 

진이한은 기자를 기다리게 했던 것이 미안했던지 계속해서 '기다리게 해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배고플 테니 함께 밥이라도 먹자고 배려하는 성의를 

표했다. 피곤함에 뾰루지까지 돋은 그의 얼굴을 보니 불평스런 마음보다는 

빨리 인터뷰를 끝내고 그를 쉬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디시 이용자들이 정성스럽게 올려 준 많은 질문들을 그냥 무시해 

버릴 수는 없는 일. 

  진이한은 반듯하고 잘생긴 외모에서 느껴지는 차갑고 도도할 것 같은 

첫인상과는 달리, 대화를 해보니 그의 말대로 참 재미있고 편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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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었다. 가식이 없는 담백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어울릴까? 그는 일반 

사람들처럼 외모에 대해 고민도 많이 하고 돈 버는 걱정도 하면서 소탈한 

삶을 사는 듯했다. 일반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에게는 많은 팬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 인터뷰 중간마다 그는 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참 

많이 전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진이한에게서 느낀 점은 연기에 대한 열정이었다. 

20 대 후반의 공백기를 통해 연기의 소중함을 알게 된 그는 보여 드리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며 연기에 굶주려 있다고 했다. 죽는 날까지 무대에서 

연기하다 죽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곤 한다는 그의 말을 들었을 때 내 

머릿 속에도 백발과 깊은 주름이 패인 진이한이라는 노배우가 무대 위에서 

사람들의 감동을 이끌어 내는 멋진 연기를 펼치는 모습이 저절로 

그려졌다. 

사진 = 김기 기자(dc.kikim@gmail.com) 

http://m.cafe.daum.net/2hanlove/Opn/369?svc=cafeapp 

진이한 그 남자가 사는 법 

♥발랄 *루비정옥♥|11.06.16|74 목록댓글 1 가가 

 

 말쑥한 외모로 인한 연상작용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진이한은 촬영을 위해 준비한 

폭 좁은 청바지를 입고 연신 어색한 걸음을 걸었다. <누구세요>의 신재하와 다르게 

겉치레 하는 게 영 익숙치 않았다. 촬영이 끝나자마자 그 연유부터 물었다. 

뮤지컬부터 시작한 연기 초보 시절 츄리닝만 입던 게 습관이 되어서라고 했다. 그 

때의 밑그림은 지금 진이한의 모습을 가능케 한 것이었다. "운이 좋았던 거 같아요. 

뮤지컬도 처음부터 배역 따내서 몇 작품 하고 바로 주인공이 됐고, <한성별곡>도 

그렇고. 남들이 뭐라 해도 스스로 만족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림을 그리던 

미술학도가 연기를 하겠다고 덤빌 수 있었던 건 자신감 덕분이었다. 군대 말년에 

내린 결정이었다. 어린 시절 그렸던 그림이 교과서에 실릴 정도였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진이한은 다시 흰 도화지를 펼쳐 든 셈이 됐다. 연기 경험은 

전무했다. 복학 후 연기 전공 수업을 들은 게 전부였다. 그럼에도 그에겐 배짱이 

있었다. "<UFO>라는 넌버벌 퍼포먼스가 제 첫 무대였어요. 그걸 보러 온 백재현씨가 

''너 연기 해볼래?''하시더라고요. 아무 것도 모르면서 ''주인공 아니면 안 하는데요?'' 

했더니 대뜸 ''주인공 줄 테니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괜한 허세는 아니었다. 

이전에 찾아온 달콤한 제의를 스스로 차버린 후 중심을 잡아서였다. 이 곳 저 곳 

문을 두드리며 오디션을 보던 때, 그는 공중파 쇼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신인 

등용문이었던 터라 의지만 있다면 손쉽게 스타가 될 수 있었다. 겉멋 들어 시작은 

http://m.cafe.daum.net/2hanlove/Opn/369?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boardType=
http://m.cafe.daum.net/2hanlove/Opn?board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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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 예의 가벼움은 오히려 그를 진지하게 만들었다. ''연예인이 아닌 연기자가 되고 

싶다''는 확실한 방향이었다. 그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무대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다. 

국어책 읽는다며 선배에게 타박받고, 울기도 울었다. 그 경험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어차피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드라마 <한성별곡>은 진이한에게 또 다른 과제를 안겨줬다. "조명이 어디서 오고, 날 

어떻게 잡고 있는지 아무 것도 모르니까 처음엔 진짜 혼났어요. 절 안 잡고 있는 줄 

알고 계속 가만히 있었거든요. ''너 리액션 안하고 뭐하고 있냐''는 소리도 들었죠." 

카메라 앞은 생각보다 혹독했다. 다섯 달의 촬영 기간 동안 그는 거의 앉아 본 적도 

없었다. 군기가 잔뜩 잡힌 이 신인 연기자는 그저 감정에만 집중하려 애썼다. 

고맙게도 대중들은 그의 에너지를 알아봐 주었다. 이송희일 감독 또한 그랬다. 

<한성별곡>의 상규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소년의 눈빛을 기억해 둔 그는 진이한을 

염두해 두고 캐릭터를 만들었다. 두 번째 드라마 <누구세요>에서 못내 아쉬웠던 

것들을 토로하던 그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다. "<한성별곡> 팬이었던 몇몇 분들이 

<누구세요>의 진이한은 보기 싫다고들 하더라고요. 이해해요. 스스로가 매력있는 

역할을 소화도 못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하죠." 그는 인터뷰 내내 

''배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촬영 준비 중인 첫 영화에 아이처럼 설레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촬영 순간순간마다 새기고 또 새기는 그는 모래성을 쌓지 않으려 

노력한다. ''죽을 때까지 해도 한 쪽 가슴이 비어있을 것 같다''는 진이한의 연기는 

그래서 현재진행형이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420?svc=cafeapp 

진이한, 두 번째 시트콤 도전 “캐릭터 매력 200% 표현해낼 것”11.11.07|33  

[경제투데이 장병호 기자] 배우 진이한이 종합편성채널 MBN 새 시트콤 

‘왔어 왔어, 제대로 왔어’(연출 김희원, 극본 황여름, 김경미, 선승연) 

출연을 확정했다. 

 

‘왔어 왔어, 제대로 왔어’는 한국판 ‘프렌즈’를 표방한 작품. 진이한은 극중 

아이큐 147 에 S 대 법대 출신인 ‘완벽남’ 고찬영 역을 연기한다. 

 

진이한은 시트콤을 통해 독신주의자에서 20 년 지기 이성 친구들과의 본의 

아닌 동거로 변화하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려낼 예정. “두 번째 

시트콤이지만 캐릭터는 물론 이야기 전개 스타일 자체가 달라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는 진이한은 “고찬영의 매력을 200% 표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420?svc=caf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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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한 외에도 이수경, 유인영 등이 출연하는 ‘왔어 왔어, 제대로 왔어’는 

첫 촬영을 준비 중이며 오는 12 월 MBN 개국과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423?svc=cafeapp  

진이한 "이선균과 목소리 똑같아 주변서 착각하기도" 

소울메이트★정미|11.11.23|59 

  

 

 

배우 진이한이 이선균과 똑같은 목소리로 주변에서 오해를 샀던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23일 방송된 MBC TV '기분 좋은 날'에서는 최근 인기리에 방영중인 드라마 

'애정만만세'의 촬영장 뒷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진이한은 "목소리가 정말 좋으신 것 같다"는 제작진의 말에 "내가 

이선균과 목소리를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 번은 이선균의 한 지인 분이 내 목소리만 듣고 이선균으로 

착각한 적도 있었다"며 "언젠가는 드라마에서 이선균과 친형제로 나오지 

않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하며 쑥스러운 듯 웃음을 

지어보였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김수미가 '애정만만세'에서 맡은 역할이 자신의 실제 

모습과는 달라 연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사진=MBC '기분 좋은 날' 화면 캡처 

http://m.cafe.daum.net/2hanlove/Opn/426?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441?svc=cafeapp 

진이한 "죽을 고비 넘기고 새출발 합니다"12.09.08|5 

 

'닥터진' 종영 직전 교통사고.."좀 쉬며 충전하라는 의미"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이거 오늘 처음 말하는 건데 죽을 고비를 

http://m.cafe.daum.net/2hanlove/Opn/423?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426?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441?svc=caf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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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기고 나니 인생을 돌아보게 되네요. 조금 쉬면서 충전하라는 뜻 같아요. 

다시 새롭게 출발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탤런트 진이한(34)이 최근 죽을 고비를 넘겼다.  

 

지난달 초 촬영장으로 이동하려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타고 있던 차가 반파되는 아찔한 순간을 경험한 것. 당시 앞자리 

보조석에 타고 있던 그는 영화의 느린 화면처럼 앞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며 

온몸이 흔들리는 강한 충격을 받았다. 

 

MBC '닥터진'의 마지막 2 회 방송을 남겨둔 시점이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하느님이 보우하사' 그는 이렇다 할 큰 부상이 없었다. 

충격을 받은 후유증은 다소 있었고 이후 어떻게 드라마를 마무리했는지 

모르지만 천운으로 더 큰 화는 피할 수 있었다.  

 

"대사가 잘 안 외워지고 멀미 증상에 나타나는 등 한동안 고생 좀 했어요. 

하지만 외상도 없고 CT 등을 찍어봤는데도 별것 없었어요. 천만다행이죠." 

 

하지만 이 사고로 그가 통원 치료 등을 하면서 예정됐던 인터뷰는 드라마 

종영 한 달 후에야 이뤄졌다.  

 

 

 

지난 6 일 을지로에서 그를 만났다.  

 

진이한은 "내가 운이 좋긴 좋은 것 같다. 그런데 그간은 운이 있어도 늘 

5%씩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교통사고에서 멀쩡한 걸 보니 

그 부족했던 운이 다 모여서 날 구한 것 같다"며 웃었다.  

 

실제로 그는 데뷔부터 '닥터 진'에 이르기까지 운이 좋았다.  

 

미술학도였고 연기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는 2002 년 어느 날 

비언어극 'UFO'의 오디션에 도전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된다.  

 

"제가 춤을 잘 춰요. 어려서부터 춤깨나 추는 아이로 소문나서 가수 

제안도 숱하게 받았어요. 군 제대 후에는 용돈 벌이를 하려고 각종 춤 

대회에 출전해서 상금을 받았어요. 하지만 춤을 직업으로 삼을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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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어요. 굳이 직업이 아니어도 전 제가 춤에서 최고라고 

자부했거든요.(웃음) 그러다 'UFO' 오디션 공고를 보게 됐는데 대사는 없고 

춤을 잘 추면 된다고 해서 도전해봤어요." 

 

그는 거기서 진짜 춤꾼을 보게 되면서 처음으로 기가 죽는 경험을 했다고 

한다. 3 차 오디션까지 붙었다가 최종에서 떨어진 그는 그러나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얻어 'UFO'에 출연하게 된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개그맨 출신 연극 제작자 백재현의 눈에 띄어 

'루나틱'에서는 단번에 대사가 많은 배역을 따낸다.  

 

"그때까지만 해도 연기는 쥐뿔도 몰랐죠. 그래도 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겁 없이 거만했죠.(웃음) 처음 연습할 때 선배들이 '뭐 

이런 놈이 연기하러 왔냐'며 대본을 집어던지기도 했죠. 오기로 밤샘 

연습을 하면서 무대에 섰습니다." 

 

한마디로 '폼생폼사' 인생. 그런데 운이 따랐고 그는 자신에게 오는 운을 

기회로 살려 오늘에 이르렀다.  

 

 

 

"제 안에 있는 끼를 삭히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해보자 

싶었죠." 

 

하지만 뮤지컬계에서 별명이 '싸가지'였고 자존심 하나에 죽고 사는 인생인 

그는 도중 '수가 틀려' 한차례 일을 '때려치우기'도 했다. 1 년간 폐인처럼 

지내가 다시 각오를 다지고 돌아온 건 2007 년 KBS '한성별곡'을 통해서다. 

 

"역시 운이 좋았죠.(웃음) 당시 오디션에서 난 가진 게 없으니 있는 

그대로의 날 봐달라고 했는데 감독님이 '뭐 이런 놈이 있나?'라면서도 잘 

봐주셨어요. 큰 모험이었을 텐데 덜컥 제게 주인공을 맡기셨죠." 

 

이후 '누구세요?' '내 인생의 황금기' '바람불어 좋은 날' '몽땅 내 사랑' 

'애정만만세' '왔어 왔어 제대로 왔어'를 거쳐 '닥터진'까지 그는 줄기차게 

달려왔고 그 과정에서 연기력을 조금씩 쌓아왔다. 특히 지난 2 년은 

일주일에 고작 10 시간밖에 못 잘 만큼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기도 했다.  

 

시트콤 '몽땅 내 사랑'를 통해서는 코미디의 재능을 뽐내며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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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표정으로 펼치는 코믹연기는 진이한이라는 배우를 다시 보게 

만들었고 이는 두 번째 시트콤 '왔어…'로 이어졌다.  

 

"제가 워낙 개구쟁이 같아 '몽땅 내 사랑' 하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애드리브의 재미를 알았는데 '왔어…' 때는 아예 제 연기의 70%가 

애드리브였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는 한가지 이미지에 머물지 않았다. 시청률이 높았던 

'애정만만세'에서는 지독한 악역을 소화했고 '닥터진'에서는 개혁을 꿈꾸는 

열혈 선비를 연기했다.  

 

"'애정만만세'는 처음에는 악역이 아니었는데 극 전개상 캐릭터가 너무 

심하게 악역으로 바뀌면서 솔직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배우는 어떤 연기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돌아보면 그 역도 제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닥터진'은 도중에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이었는데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캐릭터의 색깔이 퇴색된 감이 있어 아쉬웠지만 그 역시도 얻은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극장에서 연기하던 시절부터 30 년 후에도 이 관객들 앞에서 연기하고 

있다면 정말 행복한 인생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그는 "연기가 

고프다. 너무 하고 싶어서 '근질'거린다"며 웃었다.  

 

 

 

"얼결에 데뷔해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이번에 큰 사고를 당하면서 잠시 절 

돌아볼 수 있게 됐어요. 당분간 몸을 추스르면서 승부욕을 새롭게 

불태우겠습니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443?svc=cafeapp 

진이한 "유지태와 연극하며 연기욕심 부렸다" (인터뷰) 

이한지키미혜선|12.09.12|51 목록댓글 3 가가 

진이한 "유지태와 연극하며 연기욕심 부렸다"(인터뷰)2012.09.11 14:41| 

ⓒ홍봉진 기자 

 

배우 진이한을 만났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443?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boardType=
http://m.cafe.daum.net/2hanlove/Opn?board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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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한은 최근 종영한 MBC '닥터진'에서 홍영휘 역을 맡아 안방극장을 

찾았다. 그는 세도가의 서자 김경탁(김재중 분)의 오랜 벗이자 조선 후기 

개혁의지를 불태우며 대립하는 연기를 펼쳤다.  

그는 지난달 초 '닥터진' 촬영을 위해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털어놨다. 큰 외상은 없었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안정을 취해야 했다. 이후 

드라마가 종영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잊지 않고 인터뷰에 응했다. 

 

◆"재중이와 친분 오해하는 사람도..정말 친한 형동생"  

 

'닥터진' 종영 후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진이한. 그런데 요즘 부쩍 그에 

관한 기사가 자주 올라온다. 드라마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그룹 JYJ 의 

멤버 김재중이 SNS 에 올리는 글 마다 화제가 되며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기사화됐다. 

 

"'닥터진' 끝나기 전까지는 안 쉬고 계속 작품을 하다가 오랜만에 쉬는데 

뭐해야 될지 몰랐어요. 마침 재중이도 지금 쉬는 중이라 둘이 거의 매일 

만나요. 저희는 정말 잘 맞는 친한 형 동생이에요. 재중이가 심지어 관리비 

반반씩 내고 살자고 했어요. 재중이가 예전에 더블에스오공일 김현중이랑 

같이 살았는데 제 본명이 김현중이거든요. 현중이랑 계속 엮인다며 막 

웃었어요. " 

 

두 사람의 깨알 같은 친분이 계속 회자되자 일각에서는 이상한 추측이 

제기됐다. '닥터진'에서 친구이자 적으로 애틋한 연기를 펼친 것이 

시작이었다. 드라마가 끝난 뒤 시청자 게시판에는 '두 사람의 눈빛이 

오묘하다'는 글이 많이 올라왔다. 

 

"제가 맡은 홍영휘 역할인 극중 김경탁과 함께 하는 장면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재중이도 민영이랑 러브라인이었는데 인터뷰 

하면서 '진이한 형이랑 하는게 더 좋다'고 했더라구요. 제 연관검색어 혹시 

보셨어요?(한숨) 트위터에 대놓고 '저 게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도 

이상해서 놔뒀는데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은 연관검색어 보고 오해하실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사진퍼가기 이용안내 

ⓒ홍봉진 기자 

◆ "느낌이 오는 사람을 만난다면 결혼도.."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게이 오해를 털어내는 방법으로 '연애'를 

추천했다. 연애를 안 한지 꽤 됐다는 진이한은 이상형을 묻자 얼굴이 

밝아졌다. 어느 정도 '예의상'의 질문이었는데도 오랜 시간 고민하고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12091109075871110&type=1&outlink=1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12091109075871110&type=1&outlink=1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12091109075871110&type=1&outlink=1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12091109075871110&type=1&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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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했다. 그런데 그 이상형이 참 어렵다. 

"어떻게 보면 까다로울 수 있는데 딱 봤을 때 매력 있는 사람이 좋아요. 

예를 들자면 예쁜 걸 떠나서 뭘 안하고 혼자 앉아서 커피를 마셔도 매력이 

있는 사람. 사람 자체에서 매력이 느껴지는 사람이요" 

 

그런 건 이상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사람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자 "머리 묶었을 때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답변을 했다. 

이어 결혼계획을 묻자 대뜸 외롭단다. 

 

"사실 결혼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안하고 있다가 나이가 조금씩 드니까 

생각해보게 되더라구요. 문소리 누나도 그랬고 주위에 결혼한 선배들이 

말하기를 결혼할 사람은 보자마자 통하는 딱 그런게 있대요. 그래서 나도 

어느 순간 누군가를 만나서 느낌이 온다면 결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홍봉진 기자 

 

◆"관객 두 명 앞에서 뮤지컬 공연..유지태와 공연하며 배우 욕심"  

진이한은 학창시절 배우에 대한 꿈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른 오로지 

그림이랑 춤 밖에 몰랐다고 한다. 군 제대 후 그림과 춤에 매진하던 

진이한은 춤으로 대학로에서 오디션을 봤고 결국 배우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백재현 선배의 제안으로 처음 '루나틱'이라는 뮤지컬을 시작할 때는 

연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연기의 재미를 알게 됐고 

유지태 선배와 연극 '육 분의 륙'을 하다가 연기 욕심을 부렸어요. 주진모 

등 선배들과 함께 연극무대에 서면서 많이 배웠죠. 제가 연기를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요. 선배들은 연기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선배들이 

연기하는 것을 어깨 너머로 보고 배운 것이 제 연기생활에 큰 도움이 

됐어요" 

 

진이한은 서른의 늦깎이로 브라운관에 데뷔했다. 29 살 까지 대학로 

연극무대에서 활동하며 관객 두 명을 앉혀놓고 공연한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서른에 새로운 도전을 하자고 다짐했고 그렇게 KBS 2TV 의 

'한성별곡'으로 브라운관에 데뷔했다. 

 

"뮤지컬만 하다가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서니까 연기 한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무대에서는 두 시간동안 이어지는 호흡으로 연기했는데 

드라마는 풀 샷도 찍고 개인 샷도 찍고 그렇게 끊어지는 호흡으로 

하다보니까 힘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어요. 그런데 촬영을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12091109075871110&type=1&outlink=1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12091109075871110&type=1&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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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보니까 무대는 무대 나름, 또 카메라는 카메라 나름대로 각기 다른 

매력이 있더라구요" 

 

인터뷰가 끝난 뒤 '닥터진'에서 함께 했던 김재중과 송승헌을 만나러 

간다는 진이한에게 '한류스타'가 되겠다는 욕심은 없냐고 물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오고 본인에게도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한다며 

웃었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444?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486?svc=cafeapp 

진이한, 기황후 종영 소감 "눈빛 연기 위해 많이 공부하고 노력했다" 

쿠우선희♥|14.04.30|30 

배우 진이한이 인기리에 막을 내린 MBC 월화드라마 ‘기황후’의 종영 

소감을 전했다. 

진이한은 30 일 소속사 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내 스스로 탈탈이라는 인물을 만들어가 보자는 마음으로 연기를 했다”

고 입을 열었다. 

이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절제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눈빛으로 

표현하기 위해 많이 공부하고 노력했다”며 “세세한 부분까지 서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애정을 드러내며 촬영했기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좋은 배우들, 스태프들과 함께 촬영할 수 있어 행복했고 끝까지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시청자 분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종영 

소감을 밝혔다. 

 

진이한은 29 일 종영한 ‘기황후’에서 뛰어난 지략가이자 충성심 강한 인물 

탈탈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특히 극 초반 감미로운 목소리와 대조되는 

강렬한 눈빛 연기로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냈고, 후반부에는 냉철하고 

비상한 머리로 승냥(하지원)의 조력자로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기황후 마지막회 아쉽다", "진이한 기황후 

종영 소감, 다음 작품도 기대한다", "기황후 종영 소감 들으니 종영 

실감난다", “기황후 종영 소감, 연장을 기대했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444?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486?svc=caf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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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황후’ 마지막회는 시청률 28.7%(닐슨 코리아 집계·전국기준)를 

기록, 아쉽게도 30%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http://m.cafe.daum.net/2hanlove/Opn/505?svc=cafeapp 

2편[스타들의 수다] 배우 진이한 "어릴 적 꿈은 개그맨, 즐거움 주고싶다"140527 

 

 

[조나영 기자] 드라마를 벗어난 일상에서의 진이한은 개그맨 못지않은 

유머감각에다 재치와 장난기가 많은 배우다. 자못 토크쇼를 진행해도 될 

만큼 화려한 언변에 상대방을 이끌며 재치있게 넘어가는 임기응변도 

탁월하다.  

 

드라마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진이한과 수다 2 편 [스타들의 수다]로 

들어가 보자. 

 

Q. 목소리가 너무 좋다. 나레이션에서 들어본 것도 같다 

예전에 '코이카의 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원래 배철수 선생님이 

하시다가 어떻게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때 

나레이션으로 두 편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Q. 부모님 중에 어느 분을 더 많이 닮았나 

고루고루 닮은 것 같아요. 목소리는 아버님을 닮았어요. 아버님이 목소리가 

좋으세요.  

Q. KBS ‘해피투게더’와 ‘세바퀴’에서 댄스실력을 보고 놀랬다. 언제 배웠나? 

그때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정말 중 2 때 춘거에요.(웃음) 어렸을 때 

방송에서 마이클 잭슨이 문워크 하는 걸 보고 혼자서 연습을 했어요. 

독학으로 형이랑 최소 2 시간 씩 거울 앞에서 춤을 췄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장기자랑에 보통 기존가수의 춤을 따라 추는데 저는 저만의 

춤을 췄던 것 같아요.(웃음) 카세트 두 개를 더빙하고 음향효과도 놓고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Q. SNS 를 봐도 유머감각이 넘치는 것 같은데, 평상시 성격은 

어렸을 땐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했는데 개그맨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누군가와 똑같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만의 색으로 만들고 싶은 열정이 강했어요. 

http://m.cafe.daum.net/2hanlove/Opn/505?svc=caf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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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패션도 다른 사람과 같은 스타일은 안 좋아하나 

옷을 입고 가는데 누가 저랑 같은 옷을 입고 가는 걸 보면 전 안 

입어요.(웃음) 

 

Q. 자신만의 연애 스타일이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 하나에 빠지면 엄청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연애는 

해바라기(?) 스타일이죠.  

 

 

 

 

 

Q.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인지,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어떤 배우의 연기를 좋아하는지 

‘에드워드 노튼’을 좋아해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눈빛도 좋고 연기도 

좋고요. 그리고 ‘조니 뎁’도 최고죠. 눈빛만으로도 캐릭터를 멋지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많이 배우고 노력해야죠. 

 

Q. 평상시 자주 만나는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재중이와는 워낙 친해서요. 예전에 MBC 드라마 ‘닥터 진’이라는 작품을 

했을 때 재중이가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누나들만 있다 

보니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재중이 어머님이 저를 더 좋아하세요.(웃음) 



z 

석천이 형 같은 경우는 뮤지컬을 할 때 알게 되었는데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http://m.cafe.daum.net/2hanlove/Opn/512?svc=cafeapp 

진이한 "결혼 계획? 마흔 전에는 하고 싶은데.."(인터뷰) 

가을햇살~태옥♡|14.07.01|40 목록댓글 0 가가 

진이한이 서울 압구정 소재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MBN 스타와의 

인터뷰에서 연애와 결혼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전했다. 

올해 나이 37살, 어느새 30대 중반에 넘어선 진이한은 유독 열애설이 없는 

배우로 유명하다. 워낙 스캔들도 없고, 결혼에 대한 소식도 없어서 그런지 

일각에서는 '혹시 남자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언급하자 진이한은 자신도 역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너무 스트레스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직까지 여자에 대한 소식(?)이 

없는 이유에 대해 "스스로가 아직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수줍게 웃으며 

털어놓았다. 

 

진이한은 "어느정도 안정권에 들어선 다음에 만나고 싶다"며 "사랑하는 

여자를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다. 편하게 해 주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고백했다. 

 

결혼 계획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마흔이 

되기 전에 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고 털어놓은 진이한은 이상형과 

관련해서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라며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MBC 드라마 '기황후'에서 탈탈 역으로 이름을 알린 진이한은 이후 

'개과천선'에서 판사 출신의 변호사 전지원 역으로 분해 열연을 펼치며 

안방극장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13?svc=cafeapp 

뉴스엔 

입력 14.07.01 16:06 

[뉴스엔 글 황혜진 기자/사진 정유진 기자] 

배우 진이한이 '개과천선' 종영 소감을 밝혔다. 

진이한은 6 월 26 일 종영한 MBC 수목드라마 '개과천선'(극본 최희라/연출 

박재범 오현종)에서 판사 출신 변호사 전지원(진이한 분)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전지원은 차영우펌 대표 차영우(김상중 분)의 러브콜을 받아들여 판사 

http://m.cafe.daum.net/2hanlove/Opn/512?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boardType=
http://m.cafe.daum.net/2hanlove/Opn?boardType=
http://m.cafe.daum.net/2hanlove/Opn/513?svc=caf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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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접고 변호사로서 제 2 의 인생을 시작하며 김석주(김명민 분)의 

빈자리를 메울 차기 에이스 변호사로 활약한 인물. 전지원으로 분한 

진이한은 유능하고 곧은 성품을 지난 판사에서 속물 면모를 지닌 변호사로 

변화하는 캐릭터를 특유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탄탄한 연기 내공으로 

무리없이 소화해내며 시청자들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진이한은 7 월 1 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진행된 

뉴스엔과 인터뷰에서 '개과천선'이란 작품을 마친 소감에 대해 "이제 좀 

실감이 나는 것 같다. 전작이었던 MBC '기황후'를 끝내고 바로 '개과천선' 

촬영에 돌입했다. 10 개월, 11 개월 정도 쉬지 않고 계속 연기를 해왔기에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막상 끝나고 이틀 정도 쉬니까 쉬는 

것도 힘들더라"고 말문을 열었다. 

 

'기황후'에 이어 '개과천선'에 캐스팅돼 휴식기 없이 작품 활동을 하게 된 

것에는 '개과천선'의 작품성과 탄탄한 출연진이 한 몫했다. 진이한은 

"개인적으로 그런 장르물을 해보고 싶었다. 워낙 좋은 배우들과 함께하는 

작품이었다. 모두 최소한 한 번은 호흡을 맞춰보고 싶은 좋은 

선배님들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망설임 없이 출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맛깔나는 장르물에 대한 개인적 욕심이 출연 결정을 내리는데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지만 촬영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다. 진이한은 "판사, 

변호사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완벽하게 대본을 숙지하고 싶었다. 툭 

건드리면 바로 대사가 나올 정도의 연기를 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국내 

드라마 제작의 현실상 대본이 나오는 속도가 비슷했다. 주변 환경들 

때문에 김명민 형도 많이 힘들어했고 나조차도 생각했던 것보다 전지원 

캐릭터가 좀 더 입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극중 전지원이란 캐릭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시청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는데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죠. 전지원이 

숨겨둔 개인적인 아픔 등의 개인사를 좀 더 풀어냈으면 배우로서도 좀 더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캐릭터에 적응하는데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이제 좀 뭔가를 보여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 

작품이 끝났어요. 원래 시놉시스에는 전지원이 결혼을 했다 이혼하고 전 

부인의 죽음으로 인해 아파하는 스토리가 있었는데 조기종영이 결정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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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모든 스토리를 다 풀어내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지원에 대한 설명 없이 김석주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해 연기하다보니 

시청자 분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드네요." 

 

'개과천선'은 말 그대로 법정 드라마였다. 러브라인이 아닌 변호사들간의 

권력 다툼, 어두운 권력의 이면, 그 속에서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변호사들의 고군분투를 그리며 흥미를 더했다. 진이한뿐 아니라 김명민, 

김상중, 김서형 등 내로라하는 연기파 배우들이 함께 호흡을 맞추는 

장면은 단연 '개과천선'의 백미로 꼽힌다. 진이한은 "워낙 함께 연기하고 

싶다고 생각한 선배님들이었다. 작품 속에서 호흡을 맞추며 느낀 감정은 

들어가기 전 상상했던 선배님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정말 

똑같았다. 카리스마 있는 눈빛 등 연기하는데 있어 배울 점이 정말 

많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좋은 선배님들과 연기하게 돼 좋았지만 그만큼 서로 붙는 신이 적어 

속상했어요. 김명민 형과 우연히 지나가다 마주치는 정도였어요. 서로 

마주보며 정면 대결을 펼치는 투샷이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신이 없어 

안타까웠죠. 장르물의 특성상 하나의 사건을 쭉 풀어내야 했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과천선'은 김석주가 갑작스레 당한 교통사고로 인해 기억을 잃고 속물 

면모를 벗고 개과천선하는 과정을 담았다. 김명민은 극의 중심축을 

담당하며 스토리를 이끌어갔지만 촬영 중 역류성 식도염과 골반염에 걸려 

약을 복용하는 등 건강상의 문제로 힘들어했다는 사실이 소속사를 통해 

뒤늦게 알려져 팬들의 걱정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진이한은 "어떻게 보면 김명민 형이 주연으로서 이야기를 앞장 

서 스토리를 끌고 가야하는 상황이었다. 법정 드라마다 보니 대사 

하나하나도 일상 생활의 그것과는 거리가 먼 전문용어였다. 김명민 형도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보였다. 옆에서 지켜보는 동료의 

입장에서도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힘든 

기색을 보이지 않고 끝까지 프로답게 연기했다. 그런 모습을 보며 

'김명민은 명품 배우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싶었다. 정말 

대단했다. 정말 본받고 싶은 면이다"고 말했다. 

 

진이한에게 '개과천선'은 배우로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탄탄한 발판이 

된 작품이었다. 진이한은 "앞으로 수많은 작품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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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하겠지만 '개과천선'을 통해 스스로 느낀 바는 늘 마음 속에 간직한 채 

갈 것 같다. 배우로서 스스로를 돌이켜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작품이었다. 

스스로 부족한 점도 많이 느꼈고 반성도 여러 번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발전하는, 시청자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연기를 하는 인간적인 배우로 

남고 싶다"고 밝혔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13?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504?svc=cafeapp 

1편[스타들의 수다] 배우 진이한 "개성 넘치는 형사,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140527 

기자] MBC <기황후>의 ‘탈탈’역, 사법계의 엘리트 코스만을 밟아온 겸손한 

수재 <개과천선>의 '전지원' 역까지. 그의 평온한 얼굴에서는 결코 화난 

얼굴을 짐작할 수조차 없고, 얌전한 얼굴에서는 과감한 행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며 설득력 있는 연기를 하는 것이 

바로 배우 진이한의 힘인 것 같다.   

 

데뷔 12 년 차가 된 배우 진이한. 그는 최근 종영한 드라마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방영일마다 포털사이트의 검색어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제 

새로운 기착지를 향해 검푸른 바다를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를 

만났다.   

 

"데뷔 후 쉼 없이 작품을 했고 다양한 캐릭터를 했어요. 뮤지컬을 하다가 

맡게 된 첫 드라마가 KBS <한성별곡>이었어요. 인터뷰 때 꼭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기황후>를 하면서도 느낀 건데, 예전에는 연극하듯이 

그 ‘역’에만, 그 ‘신’에만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는 연극이나 뮤지컬을 할 때 관객들에게 전해지듯이 드라마에도 

시청자분들에게 모두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기했던 것 같다고 

http://m.cafe.daum.net/2hanlove/Opn/513?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504?svc=caf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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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다. “다시 <한성별곡>을 한다면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운 작품 중에 한 작품입니다”라는 말을 강조했다.  

 

어떤 이미지도 잘 표현해 내는 배우 진이한과 본격적인 [스타들의 수다]를 

시작해보자.  

 

 

 

Q. <기황후> 촬영 때 체력적으로 힘들지는 않았는지 

4 일에 4 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사극이다 보니 준비하는 시간도 

길었고요. 그전에는 운동도 꾸준히 했는데 거의 못했어요.  

 

Q. 사극은 장기간 촬영이라서 동료애가 더 강해졌을 것 같다 

아무래도 50 회면 거의 8~9 개월 정도 같이 지내서 더 친분이 쌓이는 것 

같아요. 

 

Q. 많은 작품을 했는데 ‘탈탈’ 역할은 어땠나? 

제가 너무 해보고 싶었던 캐릭터에요. 첫 데뷔 드라마 <한성별곡> 때도 

호위무사였는데 칼 한 번도 못 뽑아봤거든요.(웃음) 그때는 별명이 

꺼벙이였어요. 최근 연기한 탈탈 캐릭터와는 너무 달랐죠.  

 

기황후도 20 회 까지는 두 대사밖에 안 했어요. "숙부님", "뭔가 이상합니다" 

이 두 개요. (웃음) 후반부로 가면서 작가님이 캐릭터의 색을 많이 

입혀주셔서 장면이 많지 않아도 점점 존재감이 보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Q. 기황후 초반의 에피소드가 있다면 

대사가 거의 없고 리액션이 중요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눈빛 연기부터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본에 '...' 세개가 있어요. 이 점점점 세 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른 배역들과의 호흡, 그 장면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문에 (진지한 눈빛으로 쳐다본다)라고 적혀 있었으면 극 중 

초반부터 그 지문에 한정되어 연기했을 텐데 제가 느낀 방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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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가, 감독과 ‘탈탈’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지 

극 중에서 하지원 씨한테 후궁교육을 시키고 나서 무릎 꿇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대본에는 '인정하는 순간 존대를 한다'라고 되어있었는데, 

그 부분을 그냥 한 번에 무릎을 꿇고 존칭을 쓰는 걸로 상의해서 

진행했어요. 작가님이 보여주고자 하셨던 장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좀 

더 몰입해서 찍었던 장면 중 한 신인데 잘 나왔어요. 작가님도 원하는 

캐릭터를 잘 연기해줬다고 쫑파티 때 좋아해 주셨죠.  

 

Q. 하지원 씨와의 호흡은 어땠나?  

개인적으로 하지원 씨와 오래전부터 연기를 같이 해보고 싶었어요. 연기도 

물론 잘하지만 성실하기도 하고 좋은 배우라고 얘기를 워낙 많이 들었어요. 

연기를 같이 하면서 느꼈던 건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고 동갑인데도 ‘배울 

게 너무 많은 배우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배우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나 기질이 뛰어난 친구 인 것 같아요. 

 

Q. 숙부 역을 맡은 김영호와의 호흡은 어땠나 

드라마에서도 아버지 같은 숙부님으로 나오셨지만, 실제로도 더 정이 

많이들은 것 같아요. 정말 본받고 싶은 부분이 많은 선배님이시죠. 그리고 

격투기도 잘하시고 미술도 잘하시고 다재다능하신 것 같아요.  

Q. 인기를 실감하는지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했던 작품의 캐릭터를 제가 한 

배역인지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인지도가 있는 상태 때 많은 작품을 

하는 것과 잘 모를 때 하는 건 다른 것 같아요.  

 

Q. 만약 퓨전 사극 출연제안이 들어온다면, 그 밖에 맡고 싶은 캐릭터는 

퓨전 사극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생각하는 게 

수사물이나 형사 역할도 해보고 싶어요. 정형화 된 캐릭터가 아닌 제 

스타일이 묻어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Q. 현재 드라마 <개과천선>을 촬영 중인데 앞으로의 전개를 귀띔한다면 

로펌에 들어가서 극 초반부보다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해요. 설레요. 

6 회까지는 한 장면 씩만 나왔어요. "저 사람이 누구지?", "왜 잠깐만 

나오지?"이렇게 궁금하게요. 작가님의 의도인 것 같아요. 

 

Q. <개과천선> 출연 배우들과의 호흡은 

김상중 선배님도 김영민 선배님도 워낙 연기파 선배님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제가 그사이에서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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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하려고요. 현장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사진출처: bnt world, 진이한 트위터, 드라마 ‘기황후’ 캡처) 

http://m.cafe.daum.net/2hanlove/Opn/516?svc=cafeapp 

 

진이한 "'개과천선' 시즌제로 나온다면? 당연히 해야죠"(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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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입력 14.07.02 11:20 

 

[MBN 스타 금빛나 기자] 배우 진이한이 MBC 수목드라마 '개과천선'과 

이별함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시즌제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진이한은 서울 압구정 소재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MBN 스타와의 

인터뷰에서 MBC 드라마 '기황후' 종영 이후 쉴 틈 없이 '개과천선'에 

출연한 이유에 대해 "평소 좋아하고 존경하던 김상중, 김명민 선배와 연기 

호흡을 맞춰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황후'에서 기황후(하지원 분)의 뒤에서 묵묵한 응원을 보내는 책사 탈탈 

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진이한은 '기황후'가 끝나자마자 조금의 쉴 

틈도 없이 '개과천선'의 온화한 표정 뒤 야망을 감춘 판사 출신 변호사 

전지원으로 시청자들을 만나왔다. 

 

 

맞물려 촬영하면서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진이한은 "실제 

'개과천선' 초반 촬영이랑, '기황후' 후반부 촬영과 맞물린 부분이 있었다"며 

"4 일 밤을 세면서 촬영을 한 뒤 충전할 시간도 없이 바로 '개과천선' 

제작발표회에 참석했다. 한 편으로 전력을 다해 촬영에 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개과천선'은 놓치고 싶지 않았던 

작품이었다"고 전했다. 

 

'개과천선'은 여러 가지 사정이 겹치면서 예정보다 일찍 막을 내린 

작품이다. 이와 관련해 많은 시청자들은 아쉬움을 남기며 시즌제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 진이한 역시 이에 대해 언급하며 "드라마 자체가 

사건을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 기존 드라마에서 선보였던 형식과 다른 

부분이 많았다. 시즌제로 나오면 더 잘 될 작품"이라며 "만약 시즌제 

나오면 꼭 한번 다시 도전하고 싶다"고 고백했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16?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boardType=
http://m.cafe.daum.net/2hanlove/Opn?board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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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는 "세 끼 잘 챙겨먹은 것 밖에 없다. 다만 지금 체력이 많이 

소진된 상태라서 뭐라도 챙겨 먹어야 할 듯하다. 보약 한 채라도 지어야 

할 것 같다"고 웃으면서 말했다. 

 

MBC 드라마 '기황후'에서 탈탈 역으로 이름을 알린 진이한은 이후 

'개과천선'에서 판사 출신의 변호사 전지원 역으로 분해 열연을 펼치며 

안방극장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13?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515?svc=cafeapp 

진이한 "하지원과 로맨스 연기하고파, 정말 매력적인 여배우"(인터뷰) 

가을햇살~태옥♡|14.07.01|44 목록댓글 1 가가 

뉴스엔 

입력 14.07.01 17:57 

 

[뉴스엔 글 황혜진 기자/사진 정유진 기자] 

 

배우 진이한이 동료 하지원의 연기력과 배우로서의 성품을 칭찬했다. 

 

진이한은 7 월 1 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진행된 

뉴스엔과 인터뷰에서 지난 4 월 29 일 종영한 MBC 월화드라마 '기황후'(극본 

장영철 정경순/연출 한희 이성준)를 통해 호흡을 맞춘 하지원에 대해 

언급했다. 

 

극중 진이한은 고려 출신 기승냥(하지원 분)을 돕는 책사 탈탈로 분해 

지적인 카리스마를 과시하며 주연 못지 않은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에 대해 진이한은 "하지원과 호흡을 맞췄을 때 정말 좋았다. 두 사람 다 

개인적으로 단지 자신이 찍는 신만을 위해 연기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주며 찍었다. (하)지원이도 상대 배우의 뺨을 때리는 신을 찍을 

때 동선과 표정 등에 대해 상의했다. 그만큼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http://m.cafe.daum.net/2hanlove/Opn/513?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515?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boardType=
http://m.cafe.daum.net/2hanlove/Opn?board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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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해줘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이한은 "배우들끼리 상의를 하면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원과 서로의 감정을 끌어내주기 위해 노력했는데 덕분에 

좋은 신들이 많이 나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진이한은 "하지원과 동갑내기였던 만큼 촬영장에서 서로를 스스럼없이 

대하며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다"며 "하지원은 동료가 보기에도 

정말 좋은, 매력적인 배우다. 자신의 연기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배우들까지 세세하게 관심을 기울여준다. 차기작이 로맨스 드라마가 

된다면 꼭 한 번 하지원과 상대역으로 출연해 로맨스 연기를 펼치고 싶다. 

로맨스 연기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 전작들에서 로맨스 연기를 보여드리지 

못 했는데 이제 오히려 그런 연기를 편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아직 차기작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장 도전해보고 싶은 캐릭터에 대한 질문에는 "특정한 한 캐릭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캐릭터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작품성을 보고 

출연을 결정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생각으로 들어간 게 

'개과천선'이다"고 답했다. 

 

진이한은 6 월 26 일 종영한 MBC 수목드라마 '개과천선'(극본 최희라/연출 

박재범 오현종)에서 판사 출신 변호사 전지원(진이한 분)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전지원은 차영우펌 대표 차영우(김상중 분)의 러브콜을 받아들여 판사 

생활을 접고 변호사로서 제 2 의 인생을 시작하며 김석주(김명민 분)의 

빈자리를 메울 차기 에이스 변호사로 활약한 인물. 전지원으로 분한 

진이한은 유능하고 곧은 성품을 지난 판사에서 속물 면모를 지닌 변호사로 

변화하는 캐릭터를 특유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탄탄한 연기 내공으로 

무리없이 소화해내며 시청자들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진이한은 '기황후' 탈탈과 '개과천선' 전지원을 사랑해준 시청자들에게 

"좋아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다. 개인적으로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 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있다. 

앞으로도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 배우로서 좀 더 성숙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z 

http://m.cafe.daum.net/2hanlove/Opn/517?svc=cafeapp 

개과천선' 진이한 "박민영과 썸만 타다 끝나 아쉬웠지만"(인터뷰) 

가을햇살~태옥♡|14.07.02|19 목록댓글 0 가가 

 

뉴스엔 

입력 14.07.02 14:11 

 

[뉴스엔 글 황혜진 기자/사진 정유진 기자] 

 

배우 진이한이 '개과천선' 속 박민영과의 러브라인에 대한 아쉬움을 

털어놨다. 

 

진이한은 6 월 26 일 종영한 MBC 수목드라마 '개과천선'(극본 최희라/연출 

박재범 오현종)에서 판사 출신 변호사 전지원(진이한 분)으로 분해 호연을 

선보였다. 

 

극중 진이한은 유능하고 곧은 성품을 지난 판사에서 속물 면모를 지닌 

변호사로 변화하는 캐릭터를 특유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탄탄한 연기 

내공으로 무리없이 소화해내며 시청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진이한은 7 월 1 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진행된 

뉴스엔과 인터뷰에서 '개과천선'을 마친 소감에 대해 "개인적으로 

'개과천선'같은 장르물에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좋은 선배님, 후배님, 감독님, 

작가님, 그외 스태프 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어 좋았다"며 "스스로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하게 해준 좋은 작품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개과천선'은 흠 잡을 데 없는 명품 법정 드라마라는 호평을 얻으며 막을 

내렸다. 그간 '개과천선'에서는 기름 유출사고, 키코 사태 등 실제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 등에 기반한 스토리가 펼쳐져 시청자들의 흥미를 자아냈다. 

그만큼 대다수 배우들의 대사도 상대적으로 암기가 어려운 법정 용어로 

이뤄져 있었다. 

 

이에 대해 진이한은 "아무래도 법정 드라마다보니 절반이 넘는 대사가 

법정용어였다. '개과천선' 출연을 확정하고 대본을 받은 뒤 자다가 툭 

건들면 대사가 툭 튀어나올 정도로 완벽하게 숙지하겠노라 다짐했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17?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boardType=
http://m.cafe.daum.net/2hanlove/Opn?board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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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환경상 배우들이 대본을 외우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 했다. 

그런 부분이 배우로서 많이 속상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진이한은 '개과천선' 초반 차영우펌 소속 인턴 이지윤(박민영 분)과 

러브라인을 그리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극중 이지윤은 동네 주민인 

전지원과 여러 차례 우연한 만남을 갖게 되며 그를 짝사랑하는 연기로 

극에 흥미를 더했다. 그러나 극이 전개되며 두 사람의 러브라인은 점차 

실종됐다. 진이한은 "주변에서 '박민영과 썸만 타다 끝났냐'고 하더라.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러브라인이 점차 사라져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법정 드라마 속에서 여러 사건들이 설득력 있게 풀어져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자연스레 없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개과천선'을 통해 대중의 뇌리에 진이한이란 이름 석 자를 각인시키고 

배우로서 한 단계 발돋움한 진이한은 현재 차기작을 검토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진이한은 배우로서의 최종 목표에 대해 "늘 아버지께 '항상 

겸손함을 잊지 말아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배우이기 전에 인간적인 사람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배우란 직업도 다른 

직업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 함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늘 겸손함과 감사함을 잊지 않고 평생 배우며 연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18?svc=cafeapp 

'기황후' 진이한 "원래 하지원과 러브라인 있었지만 사라져"(인터뷰) 

가을햇살~태옥♡|14.07.03|25 목록댓글 0 가가 

배우 진이한이 '기황후'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진이한은 지난 4 월 29 일 종영한 MBC 월화드라마 '기황후'(극본 장영철 

정경순/연출 한희 이성준)에서 고려 출신 원나라 황후 기승냥(하지원 분)을 

돕는 책사 탈탈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탈탈로 분한 진이한은 혈육을 고집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따르는 소신있는 행보를 보이는 캐릭터를 무리없이 표현, 주연 못지 않은 

존재감을 드러내 시청자들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18?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boardType=
http://m.cafe.daum.net/2hanlove/Opn?board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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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한은 7 월 1 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진행된 

뉴스엔과 인터뷰에서 탈탈이란 극중 인물에 대해 "초반에는 대사가 별로 

없었다. 워낙 연기를 잘하는 쟁쟁한 배우 분들이 많이 나오는 

드라마다보니 비중도 적었다. 초반에는 '숙부님, 뭔가 이상합니다' 등의 

짧은 대사만 했다"며 "20 회가 지난 뒤 중후반부터 점점 비중이 커졌는데 

사실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부터 작가님을 통해 탈탈의 활약에 대해 미리 

듣고 인지하고 있던 상황이라 작가님을 믿고 기다렸다"고 말했다. 

 

"탈탈로 연기하며 나름대로 제 캐릭터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연기했어요. 연기를 열심히, 그리고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 

캐릭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 면들을 

작가님들도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드라마 후반부에 작가님이 '미안하다. 

잘 기다려줬다. 탈탈이란 캐릭터 덕분에 글쓰는 재미가 더 생기고 힘이 

난다'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감동적이었죠. 탈탈을 좋게 써주신 작가님께 

감사해요. 또 '기황후'에서 멋진 연출을 보여주신 한희 감독님과는 2012 년 

MBC 드라마 '닥터진'을 통해 호흡을 맞춘 적이 있었는데 호흡도 좋았고 

덕분에 더 좋은 연기를 보여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좋은 출연진, 

제작진과 함께한 덕분에 다소 호흡이 길었던 '기황후'를 처음부터 끝까지 

즐겁게 찍을 수 있었어요. 배우와 스태프 누구도 빠짐없이 친해졌고 

전체적인 조화도 좋았죠."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브라운관을 통해 빛을 보지 못 했던 '기황후' 속 

러브라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시놉시스에는 탈탈과 기승냥을 둘러싼 

러브라인도 존재했다는 것. 진이한은 "원래는 탈탈과 기승냥이 스승과 

제자 사이"라며 "탈탈은 기승냥 앞에서 절대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지 않고 

그저 마음 속으로 혼자 좋아하는 역할이었다. 그렇게 가려다 작가님과 

많은 이야기를 한 끝에 러브라인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탈탈과 기승냥의 

러브라인은 사라지게 됐다. 또 기승냥을 짝사랑하며 가슴앓이를 하는 

모습보다는 대의를 위해 숙부를 죽이는 등 끝까지 멋있는 캐릭터로 남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작가님의 판단 하에 지금의 탈탈이 탄생됐다. 당시 

작가님의 현명한 결정 덕분에 탈탈이란 캐릭터의 존재감이 더 살아나 

시청자 분들도 좋게 봐주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초반의 탈탈은 정말 눈빛으로 모든 걸 말해야하는 캐릭터였어요. 

눈빛으로 걱정하는 모습, 의심하는 표정 등을 연기해야하다보니 쉽지 

않았죠. 중반쯤에 기승냥이 채찍을 맞는 신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탈탈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신이 있었어요. 채찍을 맞는 기승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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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다보며 탈탈이 뒤늦게 나가는 장면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탈탈이 

기승냥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남자로서 좋아하는 한 여자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을 보여주고 나왔어요. 시간이 흐른 뒤 탈탈과 기승냥의 

러브라인이 없어지는 걸로 결정돼 기승냥과 함께 찍는 신에서는 단지 

스승이 제자를 바라보는 눈빛만 보여주는데 집중했어요." 

 

진이한은 '기황후'에 이어 6 월 26 일 종영한 MBC 수목드라마 

'개과천선'(극본 최희라/연출 박재범 오현종)에서 판사 출신 변호사 

전지원(진이한 분)으로 분해 호연을 선보였다. '기황후' 탈탈에 이어 

'개과천선' 전지원 역으로 활약한 그는 최근 시청자들로부터 '뇌가 섹시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라는 애칭을 얻었다. 

 

이에 대해 진이한은 "탈탈과 전지원 모두 머리가 좋은 캐릭터라 그런 

애칭으로 불리게 된 것 같다. 그런 이미지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기보다 

생각도 못 했던 좋은 이미지로 봐주시는 것에 대해 그저 감사할 뿐이다"고 

밝히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사실 지금은 그런 이미지인 지 몰라도 2011 년 MBC 드라마 

'애정만만세'에서는 배우 이보영의 전 남편인 한정수 역을 맡아 사고뭉치 

캐릭터를 연기했어요. 최근 인터넷을 하다 한 포털사이트 댓글을 우연히 

재밌는 댓글을 발견했어요. '애정만만세 때는 그렇게 찌질해 꼴보기 싫더니 

탈탈이 바로 그 진이한이었냐'라는 내용의 댓글이었죠. 댓글을 보고 많이 

웃었어요. 배우에게 배역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애정만만세'도 

당시 정말 즐겁게 촬영한 작품이었어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 속 좋은 

캐릭터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19?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519?svc=cafeapp 

진이한 "하지원과 연애? 친구사이..괜히 미안하다" 

가을햇살~태옥♡|14.07.03|34 목 14.07.03 12:50 

 

[TV 리포트=손효정 기자] 배우 진이한이 '하지원 연애'라는 연관 검색어에 

대해 "동갑 친구 사이"라고 해명했다. 

 

진이한은 지난 2 일 TV 리포트와의 인터뷰에서 포털사이트에 '진이한 

하지원 연애' 검색어가 뜨는 것에 대해 "나도 놀랐다. 왜 그렇게 뜨는지 

모르겠다"면서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19?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519?svc=caf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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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한과 하지원은 MBC 월화특별기획 '기황후'에서 각각 책사 탈탈과 

기승냥 역을 맡았다. 극 중 두 사람은 사제관계였지만, 남다른 

케미스트리(화학반응)를 자랑해 많은 시청자로부터 커플 지지를 받았다. 

이날 진이한은 "(하)지원이와는 동갑이라서 친구다. 현장에서도 친구여서 

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시고 둘이 뭐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신 것 같다"면서 "지금은 가끔 카톡하면서 안부만 묻는 

사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 좋은 친구다"라고 강조하면서 "괜히 나와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지원이한테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이한은 MBC 드라마 '기황후'의 탈탈 역에 이어 '개과천선'에서 

냉철한 변호사 전지원 역을 맡아 연기했다. 그는 많은 여성 시청자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대세 배우'로 수직 상승했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20?svc=cafeapp  

진이한 "개과천선, 배우로서 스스로 반성케한 작품"[포토엔] 

가을햇살~태옥♡|14.07.03|20 목록댓글 0 가가 

뉴스엔 

입력 14.07.03 14:05 

 

[뉴스엔 글 황혜진 기자/사진 정유진 기자] 

 

배우 진이한이 최근 뉴스엔과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했다. 

 

진이한은 6 월 26 일 종영한 MBC 수목드라마 '개과천선'(극본 최희라/연출 

박재범 오현종)에서 판사 출신 변호사 전지원(진이한 분)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진이한은 7 월 1 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진행된 

뉴스엔과 인터뷰에서 '개과천선'이란 작품을 마친 소감에 대해 "이제 좀 

실감이 나는 것 같다. 전작이었던 MBC '기황후'를 끝내고 바로 '개과천선' 

촬영에 돌입했다. 10 개월, 11 개월 정도 쉬지 않고 계속 연기를 해왔기에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막상 끝나고 이틀 정도 쉬니까 쉬는 

것도 힘들더라"고 운을 뗐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20?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boardType=
http://m.cafe.daum.net/2hanlove/Opn?board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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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과천선'은 말 그대로 법정 드라마였다. 러브라인이 아닌 변호사들 간의 

권력 다툼, 어두운 권력의 이면, 그 속에서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변호사들의 고군분투를 그리며 흥미를 더했다. 진이한뿐 아니라 김명민, 

김상중, 김서형 등 내로라하는 연기파 배우들이 함께 호흡을 맞추는 

장면은 단연 '개과천선'의 백미로 꼽힌다. 

 

진이한은 "워낙 함께 연기하고 싶다고 생각한 선배님들이었다. 작품 

속에서 호흡을 맞추며 느낀 감정은 들어가기 전 상상했던 선배님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정말 똑같았다. 카리스마 있는 눈빛 등 

연기하는데 있어 배울 점이 정말 많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진이한은 '개과천선' 초반 차영우펌 소속 인턴 이지윤(박민영 분)과 

러브라인을 그리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극중 이지윤은 동네 주민인 

전지원과 여러 차례 우연한 만나게 되며 그를 짝사랑하는 연기로 극에 

흥미를 더했다. 그러나 극이 전개되며 두 사람의 러브라인은 점차 

실종됐다. 진이한은 "주변에서 '박민영과 썸만 타다 끝났냐'고 하더라.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러브라인이 점차 사라져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법정 드라마 속에서 여러 사건들이 설득력 있게 풀어져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자연스레 없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인 

것 같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개과천선'은 김석주가 갑작스레 당한 교통사고로 인해 기억을 잃고 속물 

면모를 벗고 개과천선하는 과정을 담았다. 김명민은 극의 중심축을 

담당하며 스토리를 이끌어갔지만 촬영 중 역류성 식도염과 골반염에 걸려 

약을 복용하는 등 건강상의 문제로 힘들어했다는 사실이 소속사를 통해 

뒤늦게 알려져 팬들의 걱정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진이한은 "어떻게 보면 김명민 형이 주연으로서 이야기를 앞장 

서 스토리를 끌고 가야하는 상황이었다. 법정 드라마다 보니 대사 

하나하나도 일상생활의 그것과는 거리가 먼 전문용어였다. 김명민 형도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보였다. 옆에서 지켜보는 동료의 

입장에서도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힘든 

기색을 보이지 않고 끝까지 프로답게 연기했다. 그런 모습을 보며 

'김명민은 명품 배우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싶었다. 정말 

대단했다. 정말 본받고 싶은 면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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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한에게 '개과천선'은 배우로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탄탄한 발판이 

된 작품이었다. 진이한은 "앞으로 수많은 작품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아 

연기하겠지만 '개과천선'을 통해 스스로 느낀 바는 늘 마음속에 간직한 채 

갈 것 같다. 배우로서 스스로를 돌이켜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작품이었다. 

스스로 부족한 점도 많이 느꼈고 반성도 여러 번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발전하는, 시청자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연기를 하는 인간적인 배우로 

남고 싶다"고 밝혔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23?svc=cafeapp 

진이한이 말하는 하지원과 김명민 "연기력도 최고지만" 

가을햇살~태옥♡|14.07.03|24 목록댓글 3 가가 

조이뉴스 24 

입력 14.07.03 15:53 

 

< 조이뉴스 24 > 

 

[이미영기자] 하지원과 김명민, 김상중. 연기력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배우들로, 독보적 존재감을 갖고 있다. 진이한은 '기황후'와 '개과천선'에서 

이들 배우들과 함께 호흡했다. 진이한의 눈에 비친 이들은 어땠을까. 

 

진이한은 지난 2 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진행된 

조이뉴스 24 와의 인터뷰에서 하지원과 김명민, 김상중과 연기한 소감을 

전했다. 

 

진이한은 '기황후'에서는 탈탈 역을 맡아 기승냥(하지원 분)과는 스승과 

제자 이상의 케미를 선보였다. '개과천선'에서는 냉철한 변호사 전지원 역을 

맡아 김명민, 김상중과 호흡했다. 두 작품을 연달아 하며 부지런히 달려온 

진이한은 "최고의 배우들과 함께 했다"고 말했다. 

 

 

진이한은 "하지원과 김명민, 김상중의 공통점은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배우들이다.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 연기도 

연기지만 사람 냄새 나는 인간적인 배우들, 좋은 배우들이다"고 말했다. 

 

진이한은 이어 "하지원은 상대 배우를 많이 배려하는 배우다. 현장에서 

편하게 해준다. 김명민은 옆집 형 같다. 남들이 보면 철저한 배우, 완벽한 

http://m.cafe.daum.net/2hanlove/Opn/523?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boardType=
http://m.cafe.daum.net/2hanlove/Opn?board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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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라고 하는데 배우라면 그런 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 

같다. 기본적인 인성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말했다. 

 

진이한은 또 "김상중 선배님 같은 배우가 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존경심을 드러냈다. 그는 "(김상중은) 정말 카리스마가 있다. 중후함에서 

나오는 남자의 매력이 있다. 정말 멋있는 배우다. 선배님의 나이가 되면 

그렇게 살고 싶다"고 치켜세웠다. 

 

진이한은 "저와 김상중, 김명민 선배님 모두 알고보니 광산 김씨였다. 특히 

김상중 선배님과는 항렬도 같았다. 그래서인지 더 많이 챙겨주셨다"는 

에피소드를 들려주기도 했다. 

 

진이한은 "하지원, 김상중, 김명민 선배님 모두 현장에서 분위기를 많이 

풀어줬다. 긴장도 했는데 장난도 많이 치고, 배려를 많이 해주셨다. 

연기적인 부분에서도 워낙 배울 점이 많았지만, 인간적이라 더 잘 따르게 

됐다. 저도 제 후배들에게 그런 선배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진이한은 '기황후'와 '개과천선'을 하며 일명 '연기 포텐'을 터트리며 인기를 

얻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지만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다. '연기의 폭이 많이 넓어진 것 같다'는 댓글을 보고 뿌듯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과천선' 끝난 후 일주일을 쉬었는데 3 일이 지나고부터 노는 것이 

힘들어졌다"고 웃으며 "다양한 작품을 보고 있다. 좋은 작품, 좋은 

캐릭터를 찾고 있다"고 기대를 당부했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20?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523?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524?svc=cafeapp 

진이한 "'기황후'는 인생작, '개과천선'은 아쉬운 작품"(인터뷰) 

14.07.04 09:16"'기황후'는 인생의 작품으로, '개과천선'은 아쉬운 작품으로 

남을 것 같아요." 

 

11 개월 동안 촬영장을 떠나지 않으며 두 편의 드라마를 끝낸 배우 

http://m.cafe.daum.net/2hanlove/Opn/520?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523?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524?svc=caf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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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한(36)을 만났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오후 만난 그는, 조금은 

피곤해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홀가분해 보였다. 

 

지난해 방송된 51 부작 드라마 MBC '기황후'를 끝낸 그는, 쉬지 않고 

이어서 MBC '개과천선'에 출연했다. 진이한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거의 11 개월 동안 드라마를 촬영했어요. 쉬지 않고 드라마를 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들었어요. 한 작품이 끝난 뒤 체력을 충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워요." 

 

앞서 출연했던 '기황후'에서 진이한이 맡았던 탈탈은 역사 속 실존 인물을 

모티프로 재창조 된 인물. 진이한은 드라마 촬영 전 탈탈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의 일대기 등을 찾아보며 캐릭터를 연구했다. 

 

"개인적으로 '기황후'는 저의 인생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배우가 평생 연기하면서 이런 역할을 맡을 기회는 얼마나 될까 할 정도로 

좋은 역할이었어요. 탈탈은 작가님과 캐릭터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중반부터 출연 분량이 많아서 초반에는 시간이 좀 있었죠. 그 시간에 

캐릭터 연구를 많이 하고 작가님과 통화도 많이 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서 드라마 중반부터 완전히 몰입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탈탈이었으니까요." 

 

탈탈은 묵직하면서 말없이 지켜주는 흑기사 같은 인물이었다. 그래서일까? 

탈탈은 주인공 타환(지창욱 분)과 왕유(주진모 분) 못지않게 여성 팬들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진이한은 진중한 표정과 깊이 있는 모습으로 탈탈을 

완벽히 표현해 내며 사랑받았다. 

 

"탈탈 역할이 인기가 많아졌다고 말만 들었지, 사실 저는 실감을 

못했거든요. 한번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들어가 봤는데 팬들의 반응을 보고 

실감했어요. 극중 기승냥(하지원 분)과 탈탈을 응원하는 팬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하지원씨와 지창욱씨는 드라마 초반부터 치고 박고 

싸우면서 땔래야 뗄 수 없는 케미를 풍겼죠. 저와 하지원씨 같은 경우에는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풍겨지는 미묘한 눈빛, 감정, 약간 선을 둔 애틋함 

등이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기황후'를 끝낸 진이한은 쉬지 않고 곧바로 '개과천선'에 출연했다. 극중 

전지원 판사 역을 맡은 진이한은 극 후반부 변호사로 변신해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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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주(김명민 분)와 대립했다. 진이한은 당초 '기황후'를 끝낸 뒤 시간을 

가지고 쉴 생각이었으나, 작품에 대한 욕심으로 바로 후속작 촬영에 

들어갔다. 

 

"'개과천선'은 배우라면 누구나 욕심 낼 작품이었어요. 특히 작품 속 선배 

배우들 역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분들이고요. 김상중 선배, 김명민 

선배와 함께 호흡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힘들 

것을 알면서도 선뜻 출연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참 아쉽게 됐어요." 

 

당초 18 부로 기획된 '개과천선'은 잦은 결방에 따른 촬영 연기, 시간에 

쫓기는 촬영 스케줄 등의 문제로 2 회가 축소돼 16 회로 종영했다. 방송 

내내 '웰메이드 드라마'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갑작스런 드라마 종영으로, 

결말은 허무하게 마무리 됐다. 이는 '개과천선'의 애청자들에게 아쉬운 

결말이었고, 출연하는 배우들에게는 뼈아픈 마무리였다. 

 

"'개과천선' 작가님이 전지원 역할을 입체적으로 그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웠어요. 원래 좀 더 

일찍 등장해서 개인사도 넣고, 세부 이야기가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됐어요. 드라마가 장르물이고, 사건을 다루는 법정 드라마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묻힌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많이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런 

드라마는 시즌제로 가야한다고.(웃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개과천선'은 

저한테는 의미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많이 아쉬운 작품이기도 해요." 

 

스물아홉, 늦은 나이에 연기를 시작한 진이한은 30 대 중반 어느 정도 

배우로서의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격했다. 그는 

아직 스스로를 배우라고 생각하지 않고, 배우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죽기 전까지 열심히 배워야겠다고 말했다. 

 

"저는 아직도 너무 부족해요. 부족해서 배울 것도 많고 노력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도 스스로에게 칭찬 한마디를 하자면 '정말 

고생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배우일을 직업으로 하다보면 공백기도 

생기고 걱정될 때도 있죠. 하지만 저는 초조함은 버린 지 오래됐어요. 하루 

이틀 연기해서 반짝 스타가 되고 싶어서 이 직업 택한 것도 아니고 평생 

하고 싶은 만큼, 현실에 주어진 역할이나 작품이나 상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자고 생각했어요." 

 

연달아 두 작품을 끝낸 진이한은 당분간 휴식을 계획하고 있었다. 오래 

쉬지는 못하더라고, 가까운 국내여행을 다녀왔다가 곧 차기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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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25?svc=cafeapp 

진이한, 탈탈의 이상형은? "매력적이고 현명한 여자" 

가을햇살~태옥♡|14.07.04|51 목록댓글 2 가가 

스타뉴스 

입력 14.07.04 09:16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미화 기자] 

 

과묵하면서도 다정하고, 똑똑하면서도 강한 남자 탈탈의 이상형은 어떻게 

될까? 

 

지난 2 일 오후 MBC 월화드라마 '기황후'와 수목드라마 '개과천선'을 끝낸 

배우 진이한(36)을 만났다. 진이한은 '기황후'에서 과묵하면서도 듬직한 

탈탈 역할을 맡아 여성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는 디테일한 연기와 

중후한 목소리 톤으로 자신이 맡은 배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극찬을 

받았다. 

 

배우 진이한 / 사진=이기범 기자 

 

탈탈이 사랑 받으면 진이한의 이상형을 궁금해 하는 여성팬들이 많이 

생겼다. 그는 이상형을 묻는 질문에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진이한은 이상형이 너무 광범히 하다는 질문에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고 생각도 안 해봤다"며 "대화가 통하는 여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이한은 "본인에게 현명한 사람이 좋다"며 "그런 사람이 

매력적이라고 생각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과천선'을 끝낸 진이한은 짧은 휴식을 취한 뒤 차기작을 검토 할 

예정이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25?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boardType=
http://m.cafe.daum.net/2hanlove/Opn?board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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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cafe.daum.net/2hanlove/Opn/526?svc=cafeapp 

'조교 출신' 진이한 "'진짜사나이' 출연하면 잘 할 것 같다" 

가을햇살~태옥♡|14.07.04|36 목록댓글 4 가가 

TV 리포트 

입력 14.07.04 17:38 

 

[TV 리포트=손효정 기자] '조교 출신' 배우 진이한이 MBC '일밤-진짜사나이' 

출연에 대해 언급했다. 

 

진이한은 지난 2 일 TV 리포트와의 인터뷰에서 조교 출신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일밤-진짜사나이' 출연 의사를 밝혔다. 

 

진이한은 신병교육대 조교 출신으로 군필 예능 KBS 2 '명 받았습니다'에도 

출연한 바 있다. 

 

그는 '상상이 안 된다'는 기자의 말에 즉석에서 조교 시범을 보이며, 낮은 

목소리의 무게감 있는 카리스마를 발산했다. 

 

 

이어 '진짜사나이' 출연은 어떠냐고 묻자 "원래 TV 자체를 잘 보지 않는다. 

'진짜사나이'는 채널을 돌리다가 몇 번 본 적이 있다"면서 "재밌게 봤다. 

'내가 출연하면 잘 하겠다'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대해 "나는 항상 열려있다"고 밝히며 

"(김)구라 형이 계신 '황금어장-라디오스타'는 예전에 출연 제의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다. 기회가 되면, 한 번 나가보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진이한은 MBC 드라마 '기황후'의 탈탈 역에 이어 '개과천선'에서 

냉철한 변호사 전지원 역을 맡아 연기했다. 그는 많은 여성 시청자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대세 배우'로 수직 상승했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27?svc=cafeapp 

진이한, 뇌가 섹시한 대세 배우 되기까지 [인터뷰] 

가을햇살~태옥♡|14.07.05|41 목록댓글 0 가가 

OSEN 

http://m.cafe.daum.net/2hanlove/Opn/526?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boardType=
http://m.cafe.daum.net/2hanlove/Opn?boardType=
http://m.cafe.daum.net/2hanlove/Opn/527?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boardType=
http://m.cafe.daum.net/2hanlove/Opn?board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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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4.07.05 08:05 

 

[OSEN=표재민 기자] 배우 진이한(36, 김현중)의 연기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 지난 해 말부터 불과 며칠 전까지 고된 드라마 촬영, 그것도 

연속해서 2 편이나 참여했지만 여전히 연기에 대한 갈망이 컸다. 30 대 

농익은 남자의 매력을 뿜어대며 '뇌가 섹시한 대세 배우'가 된 진이한과 

수다는 달달했고 친근했다. 

 

진이한은 MBC '기황후'에서 기승냥(하지원 분)을 보필했던 책사 탈탈 

역으로 지성미와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뽐냈다. 어딜 가나 탈탈이 

멋있다는 여자들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던 '진이한의 재발견'이었다. 이후 

그는 곧이어 '개과천선'에서 성공을 위해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는 전지원 

역을 맡아 김석주 역의 김명민과 대립각을 세웠다. 

 

 

연이어 지적인 역할을 연기하며 그가 대중에게 각인시킨 것은 자신의 매력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배역의 구분이 없다는 것. 

'애정만만세'에서 욕하면서 정이 들었던 지질한 한정수가 이렇게 멋있는 

남자였다는 것을 연기라는 정공법으로 보여줬다. 

 

"'애정만만세' 지질이가 쟤야?, 라는 반응을 보며 뿌듯했어요. 사실 제가 

'애정만만세' 때 주성우 감독님이 악역을 즐기자고 조언을 해주셔서 

즐기면서 연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연기에 몰입하다보니 어느 순간 

시청자들이 저를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한정수가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쓰레기' 캐릭터가 아니었어요. 조금 과장되게 연기를 하다 보니 

시청자들이 좋아해주셔서 어느 순간 그렇게 됐어요.(웃음)" 

 

실제로 만난 진이한은 눈빛으로 극과 극의 성격을 표현할 수 있는 

남자였다. 섹시하고 남성적인 눈빛 뒤에는 왠지 모를 서늘한 느낌도 

있었다. 눈빛을 보다가 무시무시한 악역을 하면 진짜 무서울 것 같다는 

농담을 건네자 그는 다시금 달달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렇죠? 제가 사이코패스 연기를 하면 사람들이 진짜 사이코패스로 볼 것 

같아 두려워요.(웃음)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진짜 센 역할을 

연기하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진이한은 캐릭터 분석과 몰입이 뛰어난 배우다. 그가 '애정만만세'에서 

주부들의 욕을 한 바가지로 먹는 한정수를 표현할 수 있었던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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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황후'와 '개과천선'에서 뇌가 섹시한 남자로 사랑받았던 것도 어느 한 

배역을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몰입하는 배우로서의 장기를 유감 없이 

발휘할 줄 아는 영민한 연기 덕이다. 

 

탈탈은 초반 비중이 크지 않았다가 후반 들어 승냥이 황후가 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조력을 했다. 특히 숙부이자 권력욕에 미친 백안(김영호 

분)을 죽이고 승냥의 목숨을 살리는 대목은 진이한의 묵직한 연기가 

더해지며 '기황후'의 명장면으로 꼽혔다. 대의를 위해 혈육을 죽이는 

남자의 뜨거운 눈물은 안방극장을 전율하게 했다. 그런데 진이한은 이 

장면을 연기하기 위해 드라마 초반부터 하나하나 벽돌을 쌓듯 탈탈이라는 

인물에 감정을 넣어 연기했다. 이 한 장면을 위해 탈탈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드라마 내내 신경을 썼다. 그렇게 진이한은 섬세한 배우다. 

 

"사실 드라마 중반에는 눈빛과 대사 한 마디가 탈탈의 역할이었어요. 

대사는 적었지만 감정을 차곡차곡 쌓았죠. 작가님께서 말씀해주셔서 

탈탈이 백안을 죽이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숙부를 죽이는 

마음이 어떨지 고민을 하며 연기를 했죠. 비극을 항상 염두했기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진이한은 '기황후' 전까지 상당히 큰 비중의 배역을 연기했기에 대사 

한마디 나오지 않은 날도 있었던 '기황후'를 버티는 게 쉽지 않지 않았을까. 

 

"작가님이 제가 비중이 없는데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말씀 안하셔도 되는데 비중이 없는 것에 미안해하시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죠. 드라마가 끝나고 작가님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고 잘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는데 뭉클했어요. 

전 비중과 관계 없이 탈탈을 연기하는 게 행복했거든요. 탈탈은 작가님이 

써주시는 대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넘어서 연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역할이에요. 대사나 지문에 없는 부분도 연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배우로서 폭 넓은 연기를 할 수 있었죠." 

 

진이한은 배우로서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준 장영철, 정경순 작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았다. 

 

"'기황후' 대본을 보는데 정말 만화책을 보는 것처럼 매회 재밌었어요. 

50 부작인데 매회 재밌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왔는데 인물마다 이야기가 있었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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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님들이 제가 '개과천선'에 출연하는 동안에도 조언을 해주셨어요. 

배우로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죠. 탈탈이 이렇게까지 사랑받을 줄 몰랐어요. 또 언제 이런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하죠." 

 

진이한은 '개과천선'에서 '기황후'의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전지원을 연기하며 김상중, 김명민 등 내로라하는 선배 배우들의 

연기 경연의 장에서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냈다. '개과천선'은 법정 

드라마로서 따뜻한 인간애와 냉철한 현실 직시로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다만 잦은 결방 등의 이유로 배우 일정 조정이 어려워지면서 2 회 

조기 종영됐고, 처음에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다소 마무리가 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김상중, 김명민 선배와 언제 또 연기를 해보겠나 싶어서 '개과천선'에 

출연하게 됐어요. 두 배우와 함께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니까요. 

촬영 여건상 대본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연기를 할 수 없었어요. 더욱이 

법정 장면은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연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배우로서 

아쉬웠죠." 

 

극이 급하게 마무리되면서 전지원과 김석주의 대립이 극렬하게 다뤄지지 

못했다. 전지원은 성공을 위해 판사의 자리를 내던지고 차영우 펌에 

들어와 김석주의 빈자리를 채웠다. 하지만 차영우 펌의 전방위적인 권력을 

눈앞에서 지켜본 전지원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미처 풀지 못한, 

드라마에는 나오지 못한, 그리고 진이한이 바라는 전지원의 이야기는 

어떨까. 물론 상상이다. 

 

 

"제가 김석주와 법정 대결에서 승소를 하고 넥타이를 푸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저는 전지원의 갈등을 표현한 거거든요. 전지원은 알고 보니 차영우 

펌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논리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차영우 펌의 권력에 기대서 이긴 것을 알게 된 후 전지원이 갈등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죠. 전지원은 차영우 펌을 박차고 나왔을 것 

같아요. 김석주와 마찬가지로 같은 고민을 하고 후학양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웃음)" 

 

진이한은 연달아 출연한 드라마로 인해 떨어진 체력을 회복하며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가열차게 달려온 만큼 쉬어도 될 텐데 연기를 쉬지 않겠다는 

생각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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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쉬니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웃음) 하루 이틀 쉬고 나니 다시 

연기를 하고 싶어요. 배우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일인데, 그래도 

쉬면 왠지 정지된 느낌이 들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연기를 하고 

현장에 있는 게 살아 있는 느낌이 들죠. 배우로서 보여줘야 할 게,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더 많은 연기를 해서 무게감 있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28?svc=cafeapp 

진이한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요"(인터뷰) 

기사입력 2014-07-07 09:02:27 

[스포츠투데이 박보라 기자]지난해 가을부터 올 여름까지 안방극장을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물들였던 배우 진이한은 누구보다 바빴고 누구보다 

빛났다. MBC 월화드라마 '기황후'(극본 장영철 정경순, 연출 한희 이성준)와 

MBC 수목드라마 '개과천선'(극본 최희라, 연출 박재범 오현종)에 연달아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뽐냈던 진이한을 최근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기황후'가 끝나자마자 '개과천선'에 합류했죠. 체력적으로는 너무 

힘들었어요. '개과천선'의 제작발표회 때는 농담이 아니라 뒷머리 가발만 

떼고 참석한 거에요. 그때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던 건지도 

모르겠더라구요.(웃음)" 

 

앞서 출연한 '기황후'는 진이한 이름 석자를 대중들에게 인식시키기 

충분했다.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다 29 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방송을 

시작한지 7 년 만에 진이한은 빛을 받았다. 탈탈은 어쩌면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간절한 '기회'였다.  

 

"'기황후' 초반에는 대사가 두 마디였어요. 작가님도, 감독님도 정말 미안해 

하셨어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정말로 

분량에 상관이 없었어요. 어차피 중후반부에 제 이야기가 시작될 거란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긴 작품에 대한 장점은 초반에 제가 스스로 캐릭터를 

쌓아가는 거죠. 이후 기승냥(하지원 분)과 붙어서 장면을 하는데, 처음 

입을 여는 듯 한 기분이었어요" 

 

http://m.cafe.daum.net/2hanlove/Opn/528?svc=caf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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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한의 말처럼 '기황후'가 중반부를 넘어가자 탈탈에게 슬슬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 탈탈의 부드러운 눈빛과 진중한 모습은 순식간에 극의 

주요인물로 떠올랐다. 또 주인공 타환(지창욱 분)과 왕유(주진모 분)와 함께 

기황후의 남자로 주목도 받았다. 황후로 올라서려는 기승냥의 옆에서 

스승으로 혹은 남자로 조력해주는 탈탈은 여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사실은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제가 승냥이를 좋아하게 돼요. 철저하게 

아닌 척 하면서 좋아하고, 몰래 뒤에서 도와주고 승냥이의 말 한마디에 

뒤돌아 좋아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대놓고 러브라인이 나오면 복잡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작가님이 '탈탈은 멋진 캐릭터니까 대의를 위해 조금 

다르게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죠. 그 때부터 승냥이를 굉장히 

사랑스러운 제자를 바라보는 눈길로 연기를 했어요. 시청자들은 그 

아슬아슬한(?) 관계를 좋아해주신 것 같아요.(웃음)" 

진이한은 특히나 '기황후'에 온 힘을 쏟아 부었다. 드라마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작가들과의 호흡을 중요하게 생각한 건 말 할 것도 없었다. 

그 스스로 "작가들은 극 초반부터 몇 시간이고 캐릭터에 대해 이해를 

시켜줬다. 이후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말하더라"라며 "나에게 '모래시계'의 

이정재 선배처럼 그런 느낌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작가들이 진이한의 

진면목을 알아본 셈이다. 또 함께 호흡하는 상대 배우들과의 궁합도 

좋았다.  

 

"(하)지원이는 배우로서 정말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인간적이죠. 상대 

배우를 편하게 해주다 보니 함께 할 때 집중력도 좋아져요. 다른 작품에서 

이 친구를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닿는다면 '서로 잘 호흡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지)창욱이와 (주)진모형과도 친해요. 

'기황후'를 끝내고 제가 바로 '개과천선'의 촬영을 시작하는 바람에 제가 

바쁜 걸 아니까 다들 조금 기다려주고 있죠. 이제 다들 뭉쳐서 술 한 

잔하며 회포를 풀어야죠.(웃음)"  

 

이렇게 애정을 쏟은 '기황후'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진이한이 

휴식기를 가질 거라 생각했다. 때문에 '기황후'가 막바지로 향할 무렵 

'개과천선'에 합류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잠시 그가 철인으로 변한 건 

아닌가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다.  

 

"예전에는 제 배역, 제 역할을 가장 많이 봤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전체적인 큰 줄기 안에서 작품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과천선'을 선택했죠. 솔직히 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좋아하는 배우들도 나오고 장르물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도전 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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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더라구요. '개과천선'을 하면서 배우로서 좋은 걸 얻고 나간 

기분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진이한이 참여한 '개과천선'은 여러 가지 방송 상황을 

이유로 예정된 18 회 대신 16 회로 조기 종영했다. 장르물의 신선한 

도전이라는 평가와는 별개로 급하게 마무리된 결말과 풀어내지 못한 

이야기들은 시청자는 물론 배우에게도 아쉬움을 안겼다. 하지만 그는 되려 

"좋은 배우들과 함께 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며 거듭 애정을 드러냈다.  

대학로 무대 위에서 연기에 대한 열정 하나로 버텨온 그가 스물아홉 늦은 

나이에 방송을 시작한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이제는 길거리에서 

알아보는 사람이 많겠다"며 농을 치자 짐짓 진지한 눈빛으로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 최대한 신경을 쓰지 않으려 한다"는 부드러운 답변이 

돌아왔다. 이어 그의 조심스러운 "어떤 상황에서는 조심해야하는 행동들이 

있는 것 같다"며 '개과천선' 속 전지원 판사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언성이 살짝 높아졌었어요. 제가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교통사고 가해자가 '이한씨 아니에요? 맞네, 

맞네'라면서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에요. 저는 제가 전에 알던 지인인 줄 

알았죠. 그런데 '드라마 잘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에요. 수리비요? 

쌍방과실인데 제가 다 물어줬어요.(웃음)"  

 

진이한은 당분간 차기작을 준비하며 휴식을 가질 예정이다. 팬들을 대신해 

아쉬운 마음을 전하자 다정한 눈빛으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도전을 예고했다.  

 

"드라마도, 영화도, 무대도 구분 짓지 않고 많이 하고 싶어요. 다 

똑같잖아요. 보여지는 상황이나 환경은 다르지만 연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정말 다 하고 싶어요.(웃음)" 

인터뷰를 마치며 카페를 나섰을 때 벅찬 뿌듯함이 올라왔다. 이어 "최선을 

다한 후엔 그로써 만족해야 하는 것, 달리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진이한의 드라마 데뷔작 '한성별곡-정'의 대사가 생각났다. 이렇게 '배우 

진이한'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싶은 이유가 명백해졌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30?svc=cafeapp 

[인터뷰] 진이한, 조용히 쌓아올린 이 남자의 내공 

가을햇살~태옥♡|14.07.08|47 목록댓글 3 가가 

http://m.cafe.daum.net/2hanlove/Opn/530?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boardType=
http://m.cafe.daum.net/2hanlove/Opn?board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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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4.07.07 17:34 (수정 14.07.07 17:34) 

 

진이한(37·본명 김현중)은 MBC '기황후'와 '개과천선'을 통해 무게감 있는 

일약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로써 시청자들의 마음 속에는 진이한이라는 

배우가 주는 신뢰가 기대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이한의 이러한 

성공가도는 우연이 아니었다. 뮤지컬 무대, 많은 단역과 조연, 그리고 

주연급에 이르기까지 켜켜이 쌓아올린 내공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영민하리만치 자신의 길을 잘 닦아온 진이한의 연기 인생이 궁금해지는 

순간이다. 

◆ 진이한 "'개과천선' 한 24 부작 해야 하지 않을까?" 

 

진이한은 '개과천선'을 아쉬움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했다. 걸출한 연출부와 

스태프들, 그리고 배우들까지 이른바 3 합을 완성시키며 최고의 화제작으로 

떠올랐던 '개과천선'은 결방으로 인해 2 회 조기종영의 아픔을 맛봐야했다. 

50 부작 긴 호흡의 '기황후' 이후 쉴 틈 없이 '개과천선'에 합류할 정도로 

작품에 대한 애정이 넘쳤던 진이한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아쉬운 

순간이었다. 

 

진이한은 "'개과천선' 쫑파티 때도 작가님이 전지원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그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더라. 시놉시스에 있었던 설정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당초 6 부부터 등장할 분량인데 12 부부터 나오게 됐다. 전엔 

존재감이 없다가 갑자기 등장하니 시청자들도 어리둥절했을 거다. 그런 

것들이 아쉬웠는데 지금은 이해가 된다. 사건들을 다루다보니 그 안에서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다루다가는 산만할 수도 있는 거다. 작가님이 

적절하게 잘 쓰신 것 같다"고 말했다. 

 

진이한의 말대로 굵직한 사건들과 김석주(김명민 분)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만으로도 '개과천선'은 벅차보였다. 회차에 대한 아쉬움을 묻자 진이한은 

"한 24 부작 정도는 해야 할 것 같다"며 웃었다. 아쉬움은 많았지만 배운 

점도 많았다. 진이한은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다. 오히려 내 단점도 알게 됐다. '개과천선'으로 인해 한층 더 좋은 

배우로 거듭날 수 있던 기회가 생겼던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 진이한의 터닝 포인트에는 항상 사극이 있었다? 

 

진이한에게 잊을 수 없는 사극 두 편이 있다. 그의 데뷔작이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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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의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었던 '한성별곡'(2007)과 30%대를 웃도는 높은 

시청률로 그를 대세반열에 올려놓은 '기황후'(2013)가 그 주인공이다. 특히 

하지원의 제 3 의 남자라고 불릴 만큼 후반부에 큰 비중과 존재감을 

보였던 '기황후' 속 탈탈을 진이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진이한은 "원래 중후반에 비중이 커지는 것은 알고 있었고 숙부인 

백안(김영호 분)을 죽이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원래 보다는 작가님이 

무게를 많이 실어준 것 같다. 정경순 작가님의 경우, 가닥이 잡히지 않을 

때 전화하면 바쁜 와중에도 1 시간 씩 통화를 해준다. 한희 감독님은 

'닥터진' 때 인연으로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다. 그러다보니 나 

또한 캐릭터에 집중할 수 있었고 내 나름대로의 애드리브도 반영할 수 

있었다. 그걸 또 적절히 사용해주셔서 좋았다. 고마웠던 기억이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진이한에게는 곽정환 감독의 '한성별곡'도 참 의미 깊은 작품이었다. 

뮤지컬 배우로 무대에 섰다가 29 세 당시, 개인적인 사정과 고민으로 

연기를 잠시 그만뒀던 진이한은 연기에 대한 갈망 하나로 다시 드라마 

판으로 뛰어들었다. 당초 '한성별곡'의 작은 배역 오디션을 위해 곽감독을 

만났던 진이한은 당시 이것저것 즉흥 연기를 시키는 곽감독을 의아하게 

여겼다고. 그러나 이내 진이한은 '한성별곡'의 주인공으로 낙점되고 다시 

한 번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진이한은 벅찬 얼굴로 그때를 떠올리며 "너무 놀랐다. 곽정환 감독의 말이 

그때의 극중 박상규가 나와 비슷하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이놈이라면 

박상규를 표현할 수 있겠다. 너무 비슷하다'고 했었다. 그래서 신인임에도 

과감히 기용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곽감독이 느꼈던 배우 진이한의 

절박함은 '한성별곡'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드라마 현장 분위기 원리 등 아무것도 몰랐다. 지금이라면 박상규를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땐 많이 어색했다. 상투가 

들리든, 구레나룻이 떠 있든 고춧가루가 끼든 별로 개의치 않았다. 그건 

중요치 않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당시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신선하게 

봐주셨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외모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아쉽지만 캐릭터를 찾아가는 순수한 마음만큼은 잊지 않으려 노력한다. 

곽정환 감독도 한희 감독도 내겐 전환점을 열어준 감독이다. 사극에 대한 

애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 

 

◆ 무겁고 진중하다고? 진짜 진이한을 벗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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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년 '한성별곡' 이후 쉬지 않고 꾸준히 활동해온 진이한은 "1~2 년 해서 

반짝 스타가 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다. 내가 평생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활동해야 한다는 강박은 없다. 작품성이 

있고 느낌이 좋은 작품을 선택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연기에 대한 갈망이 

큰 배우이니만큼 배역에 대한 욕심도 컸다. 

 

'한성별곡', '몽땅 내 사랑', '기황후' 등 다양한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 온 

진이한에게 또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악역도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넌지시 

묻자 진이한은 "본래의 내 모습은 진지하다. 그러나 진지함 속에서 간혹 

웃음코드가 있다. 그런데 그런 편안한 모습들을 공중파 드라마에서는 

보여주지 못했다. 사실 완벽한 악역을 맡는다면 다들 날 너무 무서워할 것 

같다"며 손사래를 쳤다. 학교 후배들 또한 '안 받아줄 것 같다'고 인사를 

기피했을 정도라고. 이에 진이한은 '몽땅 내 사랑'에서 같은 밝은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기황후', '개과천선'으로 1 년 동안 쉼 없이 달려온 진이한은 

개인적인 시간과 자기개발의 시간을 가지면서 재충전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충전 뒤에는 다시 시청자들이 믿고 보는 배우 진이한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시청자들에게는 계속 믿음이 가는 배우로 남아있고 

싶다. 겸손한 게 아니라, 내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다.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믿고 보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32?svc=cafeapp 

"'[인터뷰] '착한 키다리 아저씨' 전문 배우 진이한 "조기종영, 아쉬움이 

크죠" 

이한지키미혜선|14.07.09|58 목록댓글 3 가가 

"'기황후' '개과천선', 짝사랑만 하다 끝났네" 

[인터뷰] '착한 키다리 아저씨' 전문 배우 진이한 "조기종영, 아쉬움이 크죠" 

14.07.09 08:48l 최종 업데이트 14.07.09 08:55l 

|오마이스타 ■취재/이선필 기자·사진/이정민 기자| <기황후>에 이어 곧바로 

<개과천선>까지 근 10 개월간 진이한은 말 그대로 쉴 틈 없이 달렸다. 

사극과 현대극을 오가며 시청자들과 만난 그는 유독 '착한 키다리 

아저씨'로 분해 주인공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돼왔다.  

 

<개과천선> 종영 직후 만난 진이한은 "체력적으로 분명 한계가 온 건 

맞는데 끝나고 쉬니까 막상 힘들어도 촬영장에서 힘든 게 마음 

http://m.cafe.daum.net/2hanlove/Opn/532?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boardType=
http://m.cafe.daum.net/2hanlove/Opn?boardType=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011665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01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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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다"면서 "배우는 자기가 있을 곳에 있어야 하는 법"이란다. 뮤지컬과 

연극 무대를 경험하며 연기의 소중함을 알았던 터라 '곧 죽어도 

현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쉬움도 하나의 배움..."하지원씨에게는 미안해" 

법정 드라마 <개과천선>이 조기 종영을 하며 예상보다 덜한 반응을 

얻었고, 이에 따라 그가 맡은 판사 출신 변호사 전지원의 역할도 다소 

줄었기에 아쉬움이 컸을 법했다. 진이한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크다. 

이런 작품은 시즌제로 가면 더 좋을 것 같다"면서 "극 중 이지윤(박민영 

분)을 마음에 품던 지원의 감정이나 주변 관계가 조금만 더 드러났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기 종영의 배경은 자세히 모르지만 스태프나 배우 입장에선 타격이죠. 

준비한 게 많았고 해야 할 것도 많았는데! 김명민 선배, 김상중 선배와도 

호흡하고 싶었는데 설정상 거의 현장에서 마주친 적이 없어요.  

 

전문 용어가 워낙 많다 보니 다들 대본과 함께 사느라 술자리를 만들 

기회도 없었고요. 채정안 누나가 <개과천선>에 출연한 걸 작품이 

끝나고서야 알았다니까요.(웃음) 아쉬움이 크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작품을 

준비하면서 변호사를 만나기도 했는데요. 장면과 느낌을 표현하기엔 

어려웠지만 진정성을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얘기는 자연스럽게 <기황후>(탈탈 역)로 넘어갔다. 그러고 보니 두 작품에서 

진이한의 사랑은 이뤄지지 못했다. 탈탈도 지원도 먼발치서 바라만 보다가 

끝난 '해바라기 사랑'이었다. 

 

"(웃음) 제가 복이 없나 봐요. <기황후>에선 원래 하지원씨와 러브라인이 

있었어요. 기승냥(하지원 분) 뒤에서 늘 미소를 머금는 설정이었는데 

작가님이 스승 같은 모습만 보이는 게 좋겠다고 해서 빠졌죠. 작가님이 

대단한 게 수십 명이 넘는 배우와 일일이 통화하면서 상의하시더라고요. 

 

하지원씨와는 동갑이다 보니 친하게 지냈어요. 좋은 친구이자 배우인 거 

같아요. 연기에 대해 얘기할 부분이 있으면 고민해서 나눴죠. 때 아닌 

열애설이 나기도 했는데 지원씨에게 미안하더군요.(웃음) <개과천선>은 

아쉬웠지만 <기황후>의 탈탈은 이를 갈고 준비한 걸 보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무대는 고향 같은 곳, 항상 꿈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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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뮤지컬로 데뷔하다 보니 그에게 무대는 고향과도 같다. 2007 년 

이후 잠시 무대를 뒤로한 진이한은 "계속 서 있을 곳이 무대인 만큼 

서서히 무대와 이쪽 연기를 함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어느 정도 

여유를 찾은 만큼 좋은 작품이 있다면 연극이든 뮤지컬이든 가리지 

않겠다는 뜻을 표현한 셈이다. 

 

"본래 이것저것 하기를 싫어하고 몰입하는 타입인데 연기의 본질은 같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뮤지컬 <풋루스>가 마지막인데 공연을 안 한 지 벌써 

6 년이나 됐네요. 종종 동생들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걸 보면 뛰어 올라가고 

싶더라고요.(웃음)" 

 

중학교 때 길거리 캐스팅을 당하며 연예인이 되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지만, 

정작 본인은 관심이 없었다. 그러던 그가 이렇게 연기하고 있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군대에서 수능 시험을 다시 준비할 만큼 연예계와는 

거리가 멀었다. "우연히 본 오디션을 통해 희열을 느꼈다"는 그는 "관객의 

환호와 무대 위 희열 때문에 더욱 연기하고 싶은 것 같다"고 고백했다. 

 

"전 지금도 제가 배우라고 생각 안 해요. 배우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지금도 뮤지컬 하는 동생 중에는 열심히 하는 이들이 많아요. 체계적으로 

배운 그들도 힘들게 하는데 우연히 연기에 빠진 전 어땠겠어요. 선배에게 

대본으로 얼굴을 맞기도 했고, 연기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죠.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분이 '배우는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할수록 

성장하니 꾸준히 고민하라'고 하셨어요.   

 

사실 배우든 가수든 이 일을 하며 버티기가 힘들어요. <기황후> 직전까지 

저도 힘들었습니다. 드라마 <한성별곡>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면 

<기황후>는 제게 배우로서의 가능성과 매력을 느끼게 한 작품이에요. 이젠 

다양한 경험으로 깊이를 더해가고 싶습니다." 

 

당장 휴식의 시간이 왔지만 진이한은 악기를 배우고, 연출을 공부하며 

자신을 채울 예정이다. 대기만성의 옳은 예가 다시 한 번 날개를 펼 

준비를 하고 있었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33?svc=cafeapp 

진이한 "대세 배우? 여전히 갈길이 멀죠"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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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4.07.10 08:59 

 

[엑스포츠뉴스=김현정 기자] "안녕하세요." 중저음의 목소리로 인사를 하며 

다가온 진이한(36·김현중)은 젠틀한 이미지 그대로였다. 진중하고 묵직한 

느낌. 배우이자 인간 진이한의 첫 인상이었다. 

 

최근 두 작품에서 그는 자신의 첫 인상처럼 무게감 있는 캐릭터를 

연기했다. MBC '기황후'에서는 깊은 학식과 명석한 두뇌를 지닌 탈탈을, 

MBC '개과천선'에서는 엘리트 판사 출신 변호사 전지원 역을 맡아 

열연했다. 연이어 두 작품을 촬영하느라 피곤할 법 하지만 작품을 끝내고 

얻은 수확은 피곤함도 가뿐히 극복하게 했다. 

 

배우 진이한이 '기황후'와 '개과천선'을 연이어 촬영한 소감을 밝혔다 ⓒ 

윌엔터테인먼트 

 

"'기황후'의 탈탈은 배우 생활을 하면서 맡아볼 수 없는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정말 멋있게 그려졌죠. 배우라면 누구나 하고 싶은 캐릭터였고 

제게 기회가 와서 감사했어요. 역사왜곡 문제는 있었지만 캐릭터로 봤을 

때는 운이 좋았죠. 진이한이라는 배우의 연기 인생을 열어준 

역할이니까요." 

 

이에 비해 '개과천선'은 시원섭섭한 작품이었다. 고품격 법정드라마라는 

호평을 받았지만 갑작스런 조기 종영으로 막판 전개에 개연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전지원 캐릭터도 평면적으로 그려졌다. 

 

"좋은 작품을 하게 돼 영광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많아요. 

배우로서 주어진 역할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 반성도 했고요. 

시놉상에는 삼각관계도 있고 전지원의 개인사나 아픔도 있었지만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김명민 선배님과의 법정 대립신도 더 

긴장감 있게 담겼을 텐데 말이죠. 작가님도 미안해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작품에서 좋은 배우들과 호흡할 수 있어 좋았어요." 

 

배우 진이한이 진실된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 윌엔터테인먼트 

 

브라운관 속 모습이 실제인 냥 깊은 눈빛과 차분한 분위기를 내뿜는 

진이한. 조곤조곤한 말투의 그는 인터뷰 내내 무겁지만 지루하지 않은, 

부드럽지만 남자다운 상반된 매력을 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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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에서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는 '기황후'와 '개과천선'을 통해 그의 매력을 

알게 됐고 팬이 되었다 하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다양한 연기가 가능하고 

여러 색채를 갖고 있는 배우가 바로 진이한임을 알 수 있다. 

 

2004 년 뮤지컬 '루나틱'으로 데뷔한 그는 드라마 '한성별곡'(2007), '내 

인생의 황금기'(2008), '애정만만세'(2011), 시트콤 '몽땅 내 사랑'(2011), '왔어 

왔어 제대로 왔어', 드라마 '닥터진'(2012), '기황후'(2013), '개과천선'(2014) 

등에 출연하며 연기 스펙트럼을 넓혔다. 

 

여러 작품에서 안정된 연기력으로 인지도를 쌓은 그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손사래를 치며 겸손해했다. 

 

"캐릭터가 일관되지 않아서인지 사람들이 못 알아보더라고요.(웃음) 

'애정만만세' 때의 캐릭터가 세서 아직도 '죽집 걔 아니냐'는 소리도 많이 

듣고요. 지금도 이름과 얼굴이 알려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가야할 길이 

먼 배우들에게는 폭 넓은 연기도 중요하지만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개과천선'에서도 이미지 변신에 중점을 뒀다기 

보다는 작품성 있는 드라마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커서였고요." 

 

배우 진이한이 '개과천선'으로 얻은 것과 아쉬운 점을 털어놓았다 ⓒ 

윌엔터테인먼트 

 

그는 군대를 제대한 뒤 우연히 대학로를 지나다 뮤지컬 오디션을 보고 

연예계에 발을 들였다고 했다. 데뷔 13 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배우로서 연기에 대해 늘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무명시절과 슬럼프, 그리고 현재의 전성기까지 경험해본 만큼 눈앞의 

인기만 좇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진정한 배우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그에게 배우로서의 지향점을 물어보니 '진실된 배우'라고 답했다. 

당연하고 평범한 대답 속에 연기에 대한 의지가 오롯이 느껴졌다. 

 

"아직은 배울 것도 많고 해보지 못한 역할도 많아요. 아직은 고민을 더 

해야 배우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매 작품마다 슬럼프가 

오는데 이번 '개과천선'에서도 캐릭터를 못 잡은 채 끝나서 아쉬웠죠. 

하지만 슬럼프도 황금의 시기라고 생각해요. 힘든 만큼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목표요? 사람 냄새나는 진실된 배우가 되고 싶어요. 

시청자에게 믿음을 주는 배우가 되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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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cafe.daum.net/2hanlove/Opn/536?svc=cafeapp 

인터뷰] '개과천선' 진이한, "아쉬움 남지만 그만큼 더 많이 배웠죠" 

기사승인 [2014-07-16 09:34:07] 

아시아투데이 정지희 기자 = 지난 4 월 종영한 ‘기황후’는 올해 등장한 

드라마들 가운데 몇 안 되는 킬러 콘텐츠였다. 30%에 육박한 시청률을 

기록한 ‘기황후’의 인기 비결로 주연배우 하지원과 지창욱의 호연을 꼽는 

이들도 있을 것. 하지만 ‘기황후’를 즐겨 봤던 시청자라면 극중 이 두 사람 

못지않은 존재감을 드러내며 드라마의 인기몰이에 일조한 인물이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짙은 이목구비가 돋보이는 수려한 외모와 보는 이들을 완벽히 극에 

몰입하게 만드는 연기력을 겸비한 진이한은 당시 빼어난 학술적 소양과 

명석함을 지닌 탈탈 역을 맡아 열연했다. 신중한 선비 기질 뒤에 서슬 

퍼런 단호함과 대담함을 갖추고 있어 수차례 기승냥(하지원)을 위기에 

빠뜨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내기도 했다.  

 

배우 생활을 시작한 지 수년 만에 대중들로부터 가장 큰 주목을 받게 된 

진이한은 ‘기황후’를 마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차기작 ‘개과천선’으로 

다시 안방극장을 찾았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어요. 제가 한 작품을 하면 그 

캐릭터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편이거든요. 심지어 데뷔작 ‘한성별곡’

이 배우 진이한을 탄생시킨 작품이라면 ‘기황후’는 제 2 의 배우 인생을 

시작하게 해준 작품이란 생각이 들 정도로 탈탈이란 캐릭터에 대한 애착이 

컸어요. 그런데도 ‘개과천선’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가장 큰 이유는 

작품성 때문이었고, 늘 존경하던 김명민 선배님이나 김상중 선배님과도 꼭 

한 번 함께 연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극중 진이한은 사법계 엘리트 코스의 정석을 밟아온 수재인데다 겸손하고 

성격까지 좋아 윗분들의 총애를 받는 판사 전지원 역을 맡았다. 후에 그는 

김석주(김명민)가 떠난 차영우(김상중) 로펌에 들어가 새로운 에이스 

변호사로서 김석주와 경쟁하는 라이벌이 된다는 설정이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게 흘러가지만은 않았다. 당초 6 회에서부터 

활약을 펼치기로 돼 있었던 전지원은 10 회분이 넘어가도록 제대로 

http://m.cafe.daum.net/2hanlove/Opn/536?svc=caf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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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조차 하지 못했다. 앞에서 풀어낼 이야기들이 조금씩 늘어지기 

시작하며 그의 출연 순서까지 밀리기 시작한 것. 

 

설상가상으로 ‘개과천선’의 조기종영이 결정되면서 진이한이 전지원이란 

인물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줄어들었다. 그가 지닌 

사연들과 여주인공 이지윤(박민영)과의 러브스토리, 김석주와의 대립까지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드러나지 못한 채 어영부영 마무리됐다.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가장 커요. 사실 전지원의 

과거에 얽힌 이야기들도 나올 예정이었는데, 예상보다 너무 존재감 없는 

인물이 돼 버렸어요. 하지만 배우로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된 작품이었어요. 

이야기를 전부 풀어내기 힘든 상황이라 해도 주변 상황을 탓하지 말고 제 

나름대로 중심을 잡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책도 많이 

했고,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됐죠.”  

 

누구보다 정직하고 곧은 성품을 지닌 전지원이 차영우 로펌에 들어간 

순간부터 승리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악인으로 돌변한 것도 

시청자들의 입장에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다. 진이한 역시 “제가 

생각해도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진이한은 빛나는 기지를 발휘해 전지원의 복잡한 심경을 

표현해냈다. 김석주와의 재판에서 승리하고 차영우에게 크게 칭찬 받은 후, 

홀로 남은 사무실에서 거칠게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깊은 한숨을 내쉰 것.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시청자들의 입장에선 그나마 전지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명장면이었다.  

 

“그 장면은 사실 대본에 없는 제 애드리브였어요. 큰 뜻을 품고 로펌에 

들어오긴 했지만 권력의 꼭두각시가 된 자신의 모습에 허무함과 회의감을 

느끼는 지원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전지원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인물이 돼버릴 것 같았거든요. 전지원을 

정말 제대로 연기해 낼 자신이 생기자마자 극이 끝나버린 게 지금 

생각해도 가장 안타까워요.”  

 

인터뷰 내내 진이한은 못다 보여준 연기에 대한 아쉬움을 몇 번이나 

토로했다. 배우로서의 자긍심과 자신감, 더 큰 배우가 되고자 하는 욕심이 

큰 사람이기에 그만큼 아쉬움도 더 크게 남았으리라.  

 

“저는 배우를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대박’이 날 것 

같은 작품이나 캐릭터에 연연하고 싶진 않아요. ‘기황후’가 끝난 후 쉬지 

않고 바로 ‘개과천선’에 들어갔던 것처럼, 작품성이 좋은 드라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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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예전에 독립영화에 몇 번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기회가 닿는다면 영화 쪽 일도 다시 해보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대중들이 ‘진이한’ 하면 ‘믿고 볼 수 있는 배우’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진이한은 아직 자신이 배우로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경지에 이르지는 못한 것 같다는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진이한을 응원하는 수많은 팬들에게는 그의 그런 모습까지도 마냥 

든든하고 믿음직스럽게 느껴질 터.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진이한 관련 

게시판에서 그가 ‘요정’이란 애칭으로 불리고 있는 것을 아는지 묻자 

진이한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게시판은 저도 종종 보고 있어요. 어쩌다 30 대 남자 배우가 요정이란 

별명을 갖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팬들이 지어주신 거니까 저도 마음에 

들어요. 제 팬들은 절대로 저를 옹호하지만은 않아요. 연기가 이상했으면 

이상했다고, 어떤 부분은 고쳤으면 좋겠다고 정확하게 지적해주시고 연기 

기복이 심할 때는 질타도 해주세요. 그런 글을 보면 상처를 받기보다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큰 힘이 되고 활력소가 되죠.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할 테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길 바라요.” 

http://m.cafe.daum.net/2hanlove/Opn/538?svc=cafeapp 

데뷔 13 년차' 진이한, 진짜 뇌가 섹시한 남자(인터뷰) 

이한지키미혜선|14.07.17|43 목록댓글 6 가가 

[TV 리포트=손효정 기자] 스타의 인터뷰에는 '솔직하다'는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 그런데 배우 진이한의 입담을 그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아쉽다. 

'거침없다'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듯하다. MBC 드라마 '기황후'에 이어 

'개과천선'까지 연이어 출연하며 대세 배우로 우뚝 선 진이한을  최근 

만났다. 곱상한 외모의 그는 알고보니 남자 중의 남자, 상남자였다. 

그러면서도 답변 하나 하나에 진지했고, 따뜻했다. '기황후'의 탈탈처럼 한 

마디로 형용할 수 없는 백만가지의 매력을 지닌 배우였다 

진이한은 2004 년 뮤지컬 '루나틱'으로 데뷔한 후, KBS '한성별곡-正'(2007), 

'바람불어 좋은 날'(2010) MBC '애정만만세'(2011) '닥터진'(2012) SBS '주군의 

태양'(2013) 등에 출연했다. 그리고 '기황후', '개과천선'을 만난 것. 데뷔 

13 년만에 대세가 된 배우, 그리고 인간 진이한의 매력을 '탈탈' 털어 봤다. 

 

◆ 바빴던 1 년, 대세 배우가 되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38?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boardType=
http://m.cafe.daum.net/2hanlove/Opn?boardType=
http://m.search.daum.net/search?q=%EB%A3%A8%EB%82%98%ED%8B%B1&nil_profile=newskwd
http://m.search.daum.net/search?q=%ED%95%9C%EC%84%B1%EB%B3%84%EA%B3%A1-%E6%AD%A3&nil_profile=newskwd
http://m.search.daum.net/search?q=%EB%B0%94%EB%9E%8C%EB%B6%88%EC%96%B4%20%EC%A2%8B%EC%9D%80%20%EB%82%A0&nil_profile=newsk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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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황후' vs '개과천선' 

 

: 진이한은 지난해부터 열연했던 '기황후'가 종영함과 동시에 '개과천선'에 

출연했다. 아무래도 약 반년을 함께 한 작품과 출연분량이 아쉬웠던 

작품에 대한 배우의 애정도는 달랐다. 진이한은 '기황후'는 인생작, 

'개과천선'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드라마라고 표현했다. 

 

"'기황후'는 개인적으로 저의 인생작이예요. '닥터진'의 한희 감독님이 저를 

추천해주셔서 '기황후'에 들어갔죠.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감독님부터 

작가님, 배우분들, 스태프들 모두 좋았고, 긴 시간 촬영했지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원래는 '기황후'를 끝내고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평소에 작품성 

있는 작품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개과천선'을 그렇게 느껴서 바로 한 

거죠. 김명민, 김상중 선배님 등 평상시에 같이 호흡해보고 싶었던 

선배님들을 보고 들어간 게 크죠. 그런데 선배님들과 붙는 신도 별로 없고, 

캐릭터적으로 아쉬움이 컸어요. 작가님이 종방연 때 '입체적으로 그려지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기종영도 많이 아쉬웠고요. 얻은 점이 

있다고 하면 배우로서 저의 단점 부족한 점을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무언가를 깨닫게 하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작품이었죠." 

 

㉯ 뇌가 섹시한 남자 

 

: '기황후', '개과천선'을 끝낸 후, 진이한에게는 '뇌가 섹시한 남자'라는 

별명이 생겼다. 진이한이 '기황후'에서 맡은 탈탈은 책사, '개과천선'에서 

연기한 전지원은 판사 출신 변호사였기 때문. 진이한은 '뇌가 섹시한 

남자'라는 말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며 쑥스러워했다. 

엘리트적인 인물을 연기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을까. 

 

"탈탈은 초반에는 비중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디테일하게,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손동작 하나하나 눈빛 하나하나, 생각을 많이 했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작가님이 도움을 많이 주셨고요. 덕분에 어려운 

역할이지만 탈탈에 몰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개과천선'에서는 

법정용어를 소화해야 했는데, 대사 외우는데 정신이 없어서 어렵다 느낄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연기한 적도 있었죠. 

배우로서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어요." 

㉰ 대세 배우, 인기 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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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황후'가 방영될 당시, 전국에는 '탈탈앓이'가 강타했다. '기황후' 관련 

기사에는 '탈탈에 빠졌다'는 댓글이 수두룩했다. 낮은 목소리의 묵직한 

카리스마가 시청자를 사로잡은 것. 탈탈을 통해 대세 배우로 자리잡은 

그는 인기를 실감했을까. 

 

"이렇게까지 많은 인기를 받을지는 정말 몰랐어요. '기황후' 촬영할 때는 

정말 몰랐고요. 인터넷을 보긴 보는데 촬영 현장에만 있다 보니까 몸소 

느끼지 못했죠. '시청률이 많이 나오니까 관심인가 보다' 이렇게 느꼈는데 

디시갤러리도 활동이 많아졌고, 그런 것을 보니까 조금씩 실감을 하게 

되더라고요.(웃음)" 

 

㉱ 러브라인이 부족해 

 

: '기황후'와 '개과천선'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진이한이지만, 드라마 속 그는 

외로웠다. '기황후'에서는 하지원(기승낭 역)과 스승과 제자로서 묘한 

케미스트리를 발산한 것이 전부였고, '개과천선'에서는 박민영과 썸을 타는 

듯 하더니 어떤 발전도 없이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이에 대해 

진이한은 "여복이 없는 것 같다"며 웃어보였다. 

 

"(하)지원이와는 주고받는 눈빛이나 호흡을 '케미가 좋다'면서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지원이와는 동갑내기 친구예요. 현장에서 신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고, 편하게 이끌어주더라고요. (박)민영이와는 '닥터진'에서 

남매였다가 만났죠. 저도 러브라인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원래 

삼각관계였는데, 그랬다면 제가 느끼기에도 산만해졌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에는 로맨스 연기를 많이 했죠. 송민정, 이태임, 김소은, 클라라, 

이수경, 윤승아 등 호흡을 맞췄던 여배우 모두 다 좋았던 것 같아요." 

 

㉲ 목소리도 아름다운 남자 

 

: 뚜렷한 이목구비를 지닌 진이한의 외모를 흠 잡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진이한 또한 자신이 잘 생긴 것을 아는 느낌이다. '개과천선' 

제작발표회에서 "저의 무기는 미모죠"라든지, 인터뷰에서 "나의 

매력포인트는 쇄골?" 등의 발언을 했기 때문. 그런데 실물을 보니 그의 

발언들에 절로 수긍이 간다. 게다가 이 남자, 목소리까지 '꿀성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름답다. 

 

"제작발표회에서 '미모' 발언은 장난이죠. 분위기가 안 좋길래 좀 

띄어보려고 그런 거예요.(하하) 그리고 '개과천선'에서 제가 '꿀성대' 1 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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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잘못된 부정투표로 된 것 같아요. 김명민, 김상중 선배님이 훨씬 

더 좋으신 꿀성대를 지니셨고, 제가 제일 안 좋죠. 두분 다 목소리에 

색깔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1 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 바닥난 체력, 힐링이 필요해 

 

: 지난 1 년을 바쁘게 보낸 진이한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이었다. 그는 

차기작을 검토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과천선' 

종영을 하고, 한 주 동안은 집에서 시체처럼 쉬었어요. 삼일째 되니까 쉬는 

게 쉬는 것 같지 않아서 오히려 더 피곤하더라고요. 여행을 가고 싶기는 

한데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있어요. 쉬면서 체력관리도 좀 하고, 

피아노든 기타든 정식으로 어깨너머로 배워왔던 것을 해보고 싶어요. 

쉬더라도 바쁘게 보내고 싶어요." 

◆ 진짜 진이한을 말하다 

 

㉴ 실제성격 

 

: 작품 속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진이한. 그래서 그의 진짜 

모습이 궁금하다. 진이한은 자신의 실제성격을 "그냥 평범한데 감수성이 

예민하기는 한 것 같아요. 또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것은 맞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고요"라고 생각했다. 

 

㉵ 이상형 

 

: 믿기지는 않지만 올해 나이 37 세. 그러나 아직까지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했다. 이상형에 대해서는 "대화가 잘 통하고 현명하고 

매력적인 여자"라면서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아요. 그동안 이성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 조교출신 

 

: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진이한이 신병교육대 조교 출신이라는 점. 그는 

군필 예능 KBS 2 '명 받았습니다'에도 출연한 바 있다. MBC 예능 

'일밤-진짜사나이' 출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TV 자체를 잘 보는 편이 아니에요. 채널 돌리다가 우연히 봤는데 '내가 잘 

하겠네'라는 생각은 한 적이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나가보고 싶어요. 아, 

그리고 팬분들이 트위터를 보시고 제가 조련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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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아닌데…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하하." 

 

㉷ 친분관계 

 

: 진이한은 연예인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도 JYJ 김재중, 주진모를 

친한 동료로 꼽았다. 특히 주진모에 대해서는 '기황후' 촬영 때 많은 

조언을 해줘 고마웠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같은 소속사 식구이자 

'기황후'에 함께 출연하기도 했던 유인영에 대해서는 "그 전과 지금의 

사무실이 같아요. 인영이를 알고 지낸 지 6 년이 지난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하는 여배우예요. 바토루('기황후' 역할)도 너무 잘해줬잖아요. 친한 

동생이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좋더라고요"라고 말했다. 

 

㉸ 코미디언이 꿈? 

 

: 진이한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어렸을 적 꿈이 코미디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도 그는 로맨틱코미디 같은 작품을 선호한다고 했다. 그래서일까. 

진이한은 차기작을 로맨틱+스릴러 드라마 tvN '마이 시크릿 호텔'로 

결정했다. 그의 연기 변신이 기대를 모은다. 

 

"물론 지금은 배우가 되는 것이 꿈이죠. 지금은 장르물 같은 것을 

많이하지만 예전에는 로맨틱 코미디, 시트콤도 했어요. 특히 '몽땅 내사랑' 

전태풍 역할은 '직접 한번 만들어봐라'해서 철저하고 군대 말투 쓰는데 

허당인 캐릭터로 만들었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애정만만세'에서 쓰레기 역할을 했죠.(웃음)" 

 

㉹ 탈탈, 내 인생 최고의 캐릭터 

 

: 알고보니 진이한 또한 '탈탈앓이'였다. 그는 '기황후'의 '탈탈'로 제 2 의 

배우인생을 열었다고 말할 정도였다. 탈탈은 많은 시청자의 사랑을 

받았지만, 일각에서는 '사극에 갈색머리와 눈썹이라니'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진이한은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머리를 갈색으로 했던 이유는 조선시대 배경이 아니라 원나라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사극에서 노란, 갈색머리로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감독님과 분장팀과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갈색머리로 가보자. 

고정관념 깨보자'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다보니 

모르는 사람들은 '사극을 하면서 기본이 안 됐다', '생각이 없는 애야'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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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 

 

: 진이한은 팬 사랑도 남다르다. 팬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놀라자 

"뮤지컬 할 때는 더 많았던 것 같은데…"라면서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안겼다. 진이한은 항상 자신을 응원해주는 팬들에게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 

 

"스스로 생각할 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도 많이 좋아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보면 '정말 더 진심되게 연기해야겠다', '항상 

어디에서든 사람 냄새나는 사람처럼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해요. 팬미팅은 해본 적이 없어요. 좋은 기회가 닿으면, 저를 

좋아해주는 분들과 밥이라도 먹고 싶어요." 

 

㉻ 하고싶은 마지막 말 

 

: 진이한은 어느날 갑자기 떠오른 스타가 아니다. 2014 년 대세가 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캐릭터에 대한 몰입과 애정이 남다르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 그동안 차곡차곡 쌓은 시간들 덕에 현재에 다다를 

수 있었다. 그의 배우 인생은 이제 진짜 시작이다. 

 

"그냥 진실된 배우가 되고 싶어요. 30~40 년 지났을 때, 저를 보러 와줬던 

팬분들과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된 모습으로 무대 위에서 교감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배우로서 행복 아닐까요? 크게 봤을 때 진실된 배우가 

되고 싶은 거죠." 

http://m.cafe.daum.net/2hanlove/Opn/529?svc=cafeapp 

데뷔 13 년차 진이한 "무명시절 길었지만 후회없다"(인터뷰) 

가을햇살~태옥♡|14.07.07|25 목록댓글 0 가가 

뉴스엔 

 

[뉴스엔 글 황혜진 기자/사진 정유진 기자] 

 

조각같은 외모에 남 부럽지 않은 목소리,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최근 

안방극장을 휘어잡았다. 지난 4 월 종영한 MBC 월화드라마 '기황후'(극본 

장영철 정경순/연출 한희 이성준), 6 월 종영한 MBC 수목드라마 

'개과천선'(극본 최희라/연출 박재범 오현종)에 연이어 출연하며 믿고 볼 

만한 대세 배우로 떠오른 배우 진이한(35)의 이야기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29?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boardType=
http://m.cafe.daum.net/2hanlove/Opn?board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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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한은 '기황후'에서 고려 출신 원나라 황후 기승냥(하지원 분)을 돕는 

책사 탈탈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쳐 주연 못지 않은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랬던 그는 '개과천선'에서 흠 잡을 데 없는 판사 출신 변호사 전지원으로 

분해 여심을 사로잡았다. 연이어 완벽한 캐릭터를 연기한 덕분에 그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는 '뇌가 섹시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다. 

 

드라마를 통해 인기를 모았지만 시작은 카메라 앞이 아닌 무대 위였다. 

서울예술대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한 진이한은 2002 년 넌버벌 퍼포먼스 

작품 'UFO', 뮤지컬 '루나틱', 연극 '육분의 륙'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고 

2007 년 KBS 2TV 드라마 '한성별곡-正'을 통해 첫 주연에 낙점됐다. 이후 

2008 년 MBC 드라마 '누구세요', '내 인생의 황금기', 2011 년 MBC '몽땅 내 

사랑', '애정만만세', 2012 년 MBC '닥터 진' 등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며 

탄탄한 연기 내공을 쌓았다. 

 

진이한은 최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진행된 뉴스엔과 

인터뷰에서 "'기황후', '개과천선'을 통해 감사하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사실 데뷔 초에는 주로 뮤지컬계에서 활동했다. 최근 브라운관을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무대에 다시 설 계획이다. 무대 위에 

오를 생각이 있다, 없다를 논할 문제가 아니라 그곳은 당연히 내가 

돌아가야할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대 경험이 있는 배우 분들이라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무대에 있을 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거든요. 앞으로 

굳이 분야를 나눠 활동하기보다 좋은 작품에 참여할 기회가 온다면 망설임 

없이 도전하고 싶어요. 최근까지는 스스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알게 

모르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쪽으로 가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등을 생각하며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했지만 이젠 캐릭터나 장르에 차별을 두지 않고 연기할 생각이에요." 

 

2002 년 연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진이한은 올해 데뷔 13 년차 배우가 

됐다. 진이한은 "데뷔한 지 13 년이나 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아직 

배우로서 배울 게 많기 때문이다. 배우란 직업에 있어 활동 기간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간보다 경험이 훨씬 중요하다"며 "지난 

13 년간 배우로서 충분한 경험을 하지 못 한 것 같다. 앞으로 더 풍부한 

경험을 통해 좋은 연기를 할 수 있는 배우로 거듭나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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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 시절이 비교적 길긴 했지만 배우가 된 것에 대한 후회나 회의감 

같은 건 전혀 없어요. 단지 연기에 대한 갈증이 있었을 뿐이죠. 배우들이 

기회가 부족해 연기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좋은 동료들과 함께 뭔가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욕심만큼 기회가 없어 아쉬웠죠. 기회가 없었던 걸 수도 있고 

비슷한 역할만 연기해 좀 더 다양한 매력을 어필할 수 없었던 걸 수도 

있어요. 지금껏 연기해보지 않았던 캐릭터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http://m.cafe.daum.net/2hanlove/Opn/520?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539?svc=cafeapp 

진이한 “배우도 사람에 대한 도리가 우선” 140722 

http://m.cafe.daum.net/2hanlove/Opn/540?svc=cafeapp 

진이한, 갈증은 여전하다 (인터뷰) 

Posted by 배선영 on 2014/07/22 

진이한, 갈증은 여전하다 (인터뷰) 

Posted by 배선영 on 2014/07/22 

 

진이한은 ‘개과천선’을 막 끝냈음에도 ‘기황후’에 대한 잔상이 더 

강렬하다고 말했다 

진이한은 여전히 갈증이 나는 듯 보였다. MBC ‘기황후’의 탈탈 역으로 

주목을 받았고, 곧장 쉴틈없이 MBC ‘개과천선’에 투입됐다. 지금 그는 막 

스퍼트를 올리고 있는 참이었다. 당장은 휴식이 절실하다며 응석도 

부렸지만, “사실, 하루 이틀 쉬고 나면 또 달라질 마음이란 걸 알아요”라며 

웃는다. 

그 말 그대로, 쉬겠다고 해놓고서는 곧장 차기작 소식을 들려줬다. tvN 

월화드라마 ‘마이 시크릿 호텔’로 8 월 말이면 또 다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듯 보인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20?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539?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540?svc=cafeapp
http://tenasia.hankyung.com/archives/author/sypova
http://tenasia.hankyung.com/archives/author/syp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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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작으로 뜨거운 여름 다시 돌아올 진이한의 못다한 이야기 

Q. ‘기황후’ 탈탈로 전에 없던 주목을 받았는데, 전후의 삶에 변화가 있나요. 

진이한 : 글쎄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요. 그저 좋아서 하는 일을 하는 

것뿐이죠. 캐릭터가 더 돋보여야한다는 것보다 늘 그 신 자체를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왔을 뿐인데요. 

Q. ‘기황후’의 경우, 그런 의도가 잘 통한 사례이겠군요. 

진이한 : 그렇죠. 작가님이 생각하셨던 것을 배우인 내가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데, 그 때는 작가님도 많이 좋아해주셨고 힘이 

된다고 말씀해주셨으니까요. ‘생각 이상으로 표현해주고 노력해줘 고맙다’

라고 하시더군요. 

Q. 그렇다면 ‘개과천선’은요? 상대적으로 아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진이한 : 장르물인데다 전문직 캐릭터였으니까요. 전문직이기에 한계를 

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틀 안에 박혀있는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점을 표현하기 위해 고민을 했어요. 아마 김명민 형도 이 

점을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Q. 진이한 씨가 연기한 지원이 판사에서 변호사가 된 인물인 만큼, 직접 그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만나보고 관찰하기도 했나요.  

진이한 : 판사는 못 만났고요, 변호사분은 봤어요. 인상이라면 대화할 때 

항상 여유가 있으시더군요. 미소가 끊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설명하기 

묘한 강한 면도 함께 가지고 계시더군요. 

Q. 캐릭터 면에서는 아쉬울 수 있으나, 워낙 ‘개과천선’이라는 드라마가 

전한 메시지가 강렬했고, 그래서 많이 회자됐다는 점에서는 참여한 

배우로서 뿌듯했을 텐데요. 

진이한 : 사실 사회적인 의미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시작할 때는 오로지 

작품성만을 생각했거든요. 법정 드라마라는 장르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과, 김명민 선배, 김상중 선배와 함께 호흡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고요. 실제 사건을 다루게 될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드라마는 시즌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Q. 시즌제? 왜죠? 

진이한 :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다보니 캐릭터가 표현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사건 풀기에도 바빴으니까요. 이해는 됐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쉬울 수밖에 없었죠. 아마 다른 배우들도 그랬을 거예요. 

Q. 그럼에도 그 안에서 느낀 작가의 메시지는요? 

진이한 : 현실의 모습을 보여준 부분이 많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인 



z 

것 같아요. 결국 각자 자기만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느꼈어요. 저는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쉴 틈 없이 이어진 강행군 속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그는 현재 충전 

중이다 

Q. 여하튼 두 작품 연속 했으니, 지금 상당히 지쳐있을 듯합니다.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겠어요. 

진이한 :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기황후’를 무려 8~9 개월 찍었잖아요. 

이후 쉴 틈 없이 ‘개과천선’에 투입이 되었으니까요. 체력적으로 한계가 

왔어요. 게다가 드라마 현실 상 쪽대본의 반복이었고, 특히나 ‘개과천선’은 

전문 용어들이 많아 힘든 부분도 있었고요. 

Q. 최근에 끝낸 것은 ‘개과천선’이지만, ‘기황후’가 여전히 가슴에 많이 남은 

듯 보이는데요,  

진이한 : 긴 작품이라 더 그런 것도 같고요. 무려 50 개짜리였잖아요. 

작가님과 통화도 자주하고 선배들과 호흡할 시간도 많았어요. 긴 작품이 

가진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현장 분위기도 늘 좋았고요. 누구 하나 모난 

사람이 없어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이지 제게는 ‘기황후’

가 인생의 작품으로 꼽을 만한 드라마예요. 사극에서 그렇게 매력 있는 

캐릭터를 맡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배우 생활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좋은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Q. 참, 그런데 포털 사이트에서 나이를 검색해보다 깜짝 놀랐어요. 30 대 

중반을 넘어섰을 것이라곤 생각도 못했거든요. 

진이한 : 다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기황후’ 할 때 전국환 선생님도 

그러셨고요. 그래서 저를 ‘애늙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그냥 ‘늙은이’인데, 하하. 그런데 저로서는 제 나이처럼 안 보이는 게 더 

스트레스예요. 주름이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면 이 말을 후회할 수도 있을 

테지만, 지금으로서는 배우에게는 동안이 장점만은 아닌 듯 하네요. 

Q. 주름도 매력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진이한 : 주름 생기는 게 싫지는 않아요. 오히려 배우에게는 특히나 

남자배우에게는 더 큰 매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결국은 

늙어가겠죠.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는데요, 뭐. 그런데 저 머리 스타일만 

바뀌어도 확 달라 보이기는 해요. 만약 스포츠헤어로 짧게 깎는다면 

고등학생처럼도 보이죠. 그건, 장점이네요. 생각해보니. 

Q. 인간 진이한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어요. 성격은 어떤 

편인가요. 

진이한 : 매사에 가식적인 것을 싫어해요. 매순간 순간 진실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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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죠. 배우이기 전에 인간이니까요. 한 번 ‘고생하셨다’ 인사를 

하더라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해요. 정작 상대방은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항상 그렇게 살려 

노력했던 것 같아요. 

Q. 자, 이제 정말이지 쉴 수 있는 타이밍인데, 구체적 계획은요. 

진이한 : 지금은 좀 지친 상태라 쉬고 싶은 생각밖에 없지만, 쉬다 보면 

다시 갈증이 생길 거란 걸 알아요. 성격이 워낙에 하고 싶을 때 하는 

성격이다 보니. 또 쉬다보면 몸만 더 뻐근해져서는 아마 시놉시스를 

찾아서 보고 있을 거예요. 

Q. 여행은 안가세요? 

진이한 : 굳이 해외가 아니더라도 지방 계곡 같은 곳에 낚시라도 한다든지, 

혼자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곳에 갔다오고 싶은데. 또 한 편으로는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도 힘들 정도예요. 집에서 편하게 아무 생각도 안하고 

있는 것이 가장 절실합니다. 

*진이한의 인터뷰는 텐아시아가 24 일 발행하는 매거진 ’10+Star’ 

8 월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41?svc=cafeapp 

진이한, 그의 또 다른 이름은 '진지한' 140722 

Best 한마디 
 

이한이 개그 감각 섞이지 않은 진지한 화법으로 조심스럽게 자신의 얘기를 

털어놓고 있다./김슬기 기자 

  

'스포츠서울닷컴 신개념 종합지 THE FACT' 

[더팩트 | 이다원 기자] 진지한 사람이 원래 더 웃기는 법이다. 그만의 

고유한 개그 코드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신선한 맛을 줄 수 있다는 게 

지론이다. 

그래서 이번 인터뷰를 가는 길이 더욱 기대가 됐다. MBC '기황후'의 '탈탈', 

'개과천선'의 '전지원' 등 묵직하고 말없는 역만 도맡았던 배우 진이한(35·

본명 김현중)의 이면에는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개그 센스가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를 순 없었던 것일까. 낯선 기자 앞에서 

허심탄회할 수 없었는지 개그 센스가 조금 아쉬운 대화가 이어졌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41?svc=caf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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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한이 너스레를 떨면서도 선을 확실히 긋는 방법으로 빈틈없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김슬기 기자 

  

최근 서울 압구정동 한 카페에서 진행된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만난 

진이한은 진지 그 자체인 배우였다. '진지 열매'를 잔뜩 따 먹은 듯 

시종일관 배우론에 대해 얘기하는 그의 눈동자에서 연기에 대한 목마름이 

느껴졌다. 

원래 재밌는 성격 아니냐는 질문이 조급하게 이어졌다. 그러자 슬그머니 

웃더니 여유롭게 선을 그었다. 

"평상시에는 밝고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 웃기는 

편이고요. 하지만 진지하려면 정말 진지해져서 거짓말을 해도 진짜처럼 

믿게 된다고 주위에서 그러더라고요." 

 

  

진이한이 평소엔 재밌는 '상남자'라며 실제 성격을 밝히고 

있다./김슬기 기자 

 

아직은 친하지 않아 농담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돌린 것 

같았다. 다만 대답에서 조금씩 비치는 특유의 너스레가 그의 진가를 

가늠케할 뿐이었다. 

"중고등학생 때 인기가 많았죠. 에피소드가 있냐고요? 굉장히 많아서 뭘 

말해야 하나. 하하!" 

웃어넘기는 표정에서 인기의 달콤한 맛을 본 사람만이 아는 여유가 

묻어났다. '엄친아'로서 싱크로율을 물어도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놔 자신만만한 속내를 입증했다. 

"절 잘 모르는 분들이 '엄친아'라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아닌 것 

같아요. 쓸데없는 생각도 많이 하고 쉬운 남자거든요? 진지하면서도 

즐겁길 바라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요." 

 

  

진이한이 취재진과 다음 인터뷰에선 좀 더 친하고 재밌게 

하겠노라고 약속하고 있다./김슬기 기자 

  

조금 늦은 데뷔에 조급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도 빙긋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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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제 나이를 검색하면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반응이 일단 좋아요. 

이상하죠? 근데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기황후'를 본 10대 20대 팬들이 제 

나이를 알고 '헉, 나랑 거의 스무살 차이야?' 이러면서 흥미를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하하." 

30 대 남자 특유의 능글거림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지닌 

유머러스한 면을 더욱 부각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 정도였다. 아쉬운 

마음에 "진이한씨, 다음엔 웃기고 재밌게 얘기 나눠요"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네. 다음에 만날 땐 좀 더 친하게(할게요)." 

중저음의 목소리가 귓가를 윙윙 맴돌았다. 작품 얘기보다 인간 '진이한'에 

대한 얘기를 깊이 나누지 못한 게 아쉬워서였을까.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웃음꽃 만발할 인터뷰를 머리속에서 가만히 그려본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42?svc=cafeapp 

140722 이한은 왜 '배우'가 됐을까? 

'스포츠서울닷컴 신개념 종합지 THE FACT' 

[더팩트 | 이다원 기자] "평생 배워야해서 '배우' 아닐까요? 인생 마지막에 

배우로서 무대에 섰을 때 저를 사랑한 팬 스무 명이라도 객석을 채운다면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그리는 마지막 목표이기도 

하고요." 

담담한 목소리가 진중함을 더한다. 미술학도에서 배우로 접어든 지 벌써 

12 년째. 묵묵하게 이 길을 걷는 것에 이유가 생길 법한 시간 아니냐고 

물으니 피식 웃는다. 

"지칠 때도 많았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가 그렇지 않을까요? 하지만 

연기를 하루 이틀하고 말 그런 게 아니니까. 여유를 즐길 줄 알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한 것 같아요. 나이가 그 비결이겠죠?" 

  

진이한이 무심코 도전한 뮤지컬로 연기 인생을 시작했다며 

배우로서 운이 좋았다는 겸손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김슬기 기자 

  

배우 진이한(35·본명 김현중)은 최근 서울 압구정동 한 카페에서 진행된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서울예대 시각디자인학과 출신으로서 미술을 접고 

연기를 택한 이유와 '대기만성'형 배우로 평가받는 자신에 대해 가감 없이 

털어놨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42?svc=caf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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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엔 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생각도 안 해봤다는 게 더 맞는 

말이죠. 그러다가 제대 이후 우연히 도전한 뮤지컬 오디션에 합격하면서 

배우의 길이 열린 것 같아요." 

진이한이 뮤지컬 '유에프오' 이후 연기에 대한 욕심이 깊어졌다며 

오랫동안 배우의 길을 걸어온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김슬기 기자 

  

정확히 '우연'이라고 말하는 입 모양은 "어떻게 우연히 뮤지컬 무대에 설 

수 있죠?"라는 질문을 이끌어냈다. 열심히 연습하고 임해도 떨리는 

오디션을 무난히 통과한 그의 저력이 무엇인지 물음표가 붙는다. 

"'유에프오'라는 뮤지컬이었는데 사실 3 차 오디션에서 떨어졌죠. 근데 

제작진 쪽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절 캐스팅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운이 

좋았어요. 첫 공연 전에 밤새도록 연습하기도 하고 부족한 연기력 때문에 

선배에게 많이 혼나기도 했죠." 

전혀 예상치 못한 길이었지만 갈수록 욕심이 났다고 했다. 배우로서 

내공을 쌓고 싶어서 뮤지컬에 '올인'했고 깊이 파고 들었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갈증은 더욱 심해졌고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활로를 뚫기 위해 

40 여 곳을 돌며 직접 프로필을 돌리기도 마다하지 않았단다. 

  

진이한이 MBC '기황후' 탈탈(왼쪽)과 '개과천선' 전지원으로 분해 

묵직하면서도 깊은 남성미를 풍기고 있다./MBC 제공 

  

그만큼 배우에 대한 목마름을 남달랐다. 그런 노력이 그에게 MBC '기황후' 

'개과천선' '애정만만세' 등 히트작을 가져다준 건 아닐까. 특히 

'탈탈앓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면서 그의 이름을 알린 '기황후'는 조금 더 

특별하다며 고개를 끄덕인다. 

"'이보다 더 좋은 역을 다시 맡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도 들어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SBS '모래시계' 이정재 같은 이미지잖아요? 물론 처음엔 대사도 

없고 지문만 있어서 당황했지만 말 없이 눈빛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걸 

제작진들이 잘 살려준 것 같아요." 

  

진이한이 '기황후'와 '개과천선'을 마친 소회를 밝히며 앞으로 배우로서 

활동에 대한 소박한 꿈을 내비치고 있다./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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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대한 애정이 잔뜩 묻어난다. 진이한에게 있어 '탈탈'의 의미를 

다섯글자로 줄여달라는 짓궂은 질문에도 "매력탈탈캐(캐릭터)"를 외치며 

싱글싱글 웃는 그다. 

"하지만 '기황후' 이후 바로 출연한 '개과천선'의 전지원 역은 가슴이 좀 

아픈 캐릭터였어요. 애초 6 회부터 등장해야 하는데 비중이 줄어들어서 

12 회 이후부터 나왔거든요. 러브라인도 축소됐고, 김명민 김상중 등 

대단한 선배들과도 맞붙질 못해 정말 아쉬워요." 

스스로를 배우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칭하는 그에게 인생 제 3 막을 

그려보라 하니 허공을 잠시 응시한다. 

"아마 그때쯤이면 얼굴 주름과 수입이 늘어나 있겠죠? 또 하나 바람이 

있다면 30~40 년이 지난 후에 백발로 무대에 섰을 때에도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팬들이 저를 지켜본다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정말 눈물 나지 

않을까요?" 

 

http://m.cafe.daum.net/2hanlove/Opn/543?svc=cafeapp 

진이한 "잘생겼다 생각안해..외모 전부 마음에 안들지만"(인터뷰) 

가을햇살~태옥♡|14.07.22|48 목록댓글 1 가가 

뉴스엔 

입력 14.07.22 16:11 (수정 14.07.22 16:13) 

 

[뉴스엔 글 황혜진 기자/사진 정유진 기자] 

 

배우 진이한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속내를 밝혔다. 

 

진이한(35)은 지난 4 월 막을 내린 MBC 월화드라마 '기황후'(극본 장영철 

정경순/연출 한희 이성준), 6 월 종영한 MBC 수목드라마 '개과천선'(극본 

최희라/연출 박재범 오현종)에 연이어 출연하며 훈훈한 이미지와 탄탄한 

연기 내공으로 믿고 볼 만한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대세로 떠올라 여성 팬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지만 정작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배우 본인은 덤덤하고 겸손하기만 하다. 진이한은 최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진행된 뉴스엔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훈훈한 외모와 일명 '꿀 성대'란 애칭을 얻게 해준 매력적인 저음 

http://m.cafe.daum.net/2hanlove/Opn/543?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boardType=
http://m.cafe.daum.net/2hanlove/Opn?board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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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에 대해 "내 얼굴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진이한은 외모 중 마음에 드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사실 난 잘생긴 얼굴은 아니고 '훈남(훈훈한 남자)'에 가깝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한다. 연예계에는 잘생긴 남자 분들, 예쁜 여자 분들이 

너무 많다. 나같은 경우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매력이 있어 활동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답했다. 

 

"우여곡절 끝에 데뷔해 활동 중인데 부모님이 제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실 

때마다 정말 기뻐하세요. 저 나오는 작품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요." 

 

과묵한 이미지이지만 어릴 적부터 유독 파이팅이 넘치는 성격이었다. 

진이한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즐겁게 사는 걸 정말 좋아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성격도 어린 시절의 성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과묵해보이는 얼굴이지만 밝은 성격을 보고 지인들들이 

좋아해주시는 것 같다. 항상 파이팅이 넘치는 편이다. 원래 성격이 되게 

밝다"고 털어놨다. 

 

"아직 배우로서 제 본 모습을 다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로맨틱 코미디를 

하면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기황후' 속 탈탈이나 '개과천선' 

속 전지원이란 인물은 정형화된 전문직이나 지적인 이미지의 캐릭터였어요. 

물론 둘 다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였지만 앞으로 출연할 작품에서는 좀 더 

일반적이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연기할 수 캐릭터를 맡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최근 연예계는 열애 사실을 공개하고 팬들의 축하 메시지를 받는 배우 

커플이 많아졌다. 이에 대해 진이한은 "현재는 여자친구가 없다. 열애 

사실을 공개할 생각? 아직 잘 모르겠다. 우선 열애설부터 내봐야할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진이한은 이상형에 대해 "굳이 꾸미지 않아도 예뻐보이는 사람이 좋다. 

대화가 통하고 얼굴이 예쁜 것만을 따지기보다 자신의 매력을 알고 

현명하게 행동할 줄 아는 분이 좋다"며 "아직 결혼 계획은 없다. 최근 

절친인 배우 이천희가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며 부럽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언제, 누구와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z 

한편 진이한은 오는 8월18일 첫 방송되는 tvN 새 월화드라마 '마이 시크릿 

호텔'(극본 김도현 김예리/연출 홍종찬)에 까칠한 완벽남 구해영 역으로 

출연한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38?svc=cafeapp 

140820 진이한이 ‘마이 시크릿 호텔’로 한 번 더 일을 냈다. 

 

진이한은 8 월 19 일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마이 시크릿 호텔’ 2 회(극본 

김도현/연출 홍종찬)에서 허세 가득한 구해영으로 분해 물오른 

로맨틱코미디 연기를 선보였다. 

 

진이한이 ‘마이 시크릿 호텔’에서 맡은 구해영은 이보다 더 매력적일 수는 

없는 것 같으면서도 허당기 다분한 남자. 다시 만난 전처 남상효(유인나 

분)가 반갑고 그녀 행동에 일희일비하면서도 삐뚤어진 애정표현을 일삼고 

있다. ‘마이 시크릿 호텔’ 구해영은 남상효에 대한 관심을 심술로, 설렘을 

막말로 엇나가게 드러내고 있다. 

때로 유치하기 짝이 없던 구해영임에도 그가 얄밉지 않은 이유는 애써 

감추는 순정 때문이다. 구해영은 두 번째 결혼 전날 밤에 재혼을 되돌리기 

위해 남상효에게 달려갈 만큼 여전히 그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애꿎은 타이밍은 늘 구해영과 남상효 사이를 훼방 놓았다. 구해영은 

달려간 곳에서 조성겸(남궁민 분)과 웃고 있던 남상효를 봤다. 남상효는 

구해영의 진심을 오해한 끝에 배신감과 아픔에 사로잡혀 자리를 피했다. 

남상효가 구해영이 오기 직전까지 구해영의 재혼 때문에 울었다는 사실을 

결코 눈치 못챘다. 

 

진이한은 이렇게 다양한 얼굴을 가진 구해영을 꽤나 매력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처 남상효를 상처 주는 말도 서슴지 않던 구해영이 이해되는 

이유는, 진이한이 몸은 커도 마음은 덜 자란 남자의 서투른 사랑을 귀엽게 

표현해준 덕분이다. 무엇보다 ‘마이 시크릿 호텔’ 2 회 엔딩 무렵 남상효를 

또 다시 오해하고 상처받은 구해영을 섬세하게 표현해주며 시청자들 

감정이입을 배가시켰다. 떨리는 마음으로 달려갔다 남상효와 조성겸의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고 눈동자에 물기까지 고였던 구해영의 아련함은 

모성본능을 자극하기 충분했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38?svc=caf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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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진이한은 전작인 MBC ‘기황후’, MBC ‘개과천선’에 이어 tvN ‘마이 

시크릿 호텔’로 또 한 번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지적 매력과 냉철한 

카리스마가 돋보였던 ‘기황후’ 탈탈이나 ‘개과천선’ 전지원과 다른 매력의 

구해영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으며 3 연타 홈런을 쳤다. 영리하게 작품을 

고르는 진이한의 선구안이 돋보였다. 

 

한편 이날 ‘마이 시크릿 호텔’ 2 회 말미에 다음 주 방영될 3 회 예고편이 

공개됐다. ‘마이 시크릿 호텔’ 3 회 예고편에서 조성겸은 예식 책임자 

남상효를 대신해 결국 망쳐버린 구해영의 두 번째 결혼식에 대해 사과했다. 

구해영은 이런 조성겸의 태도에 오히려 심기 불편해져 “남상효 씨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지 마라”는 말로 질투심을 드러냈다. (사진=tvN 

‘마이 시크릿 호텔’ 2 회 캡처) 

http://m.cafe.daum.net/2hanlove/Opn/552?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551?svc=cafeapp 

마시크’ 진이한, 2% 부족한 '도도+까칠' 나쁜 남자 매력 

  

[OSEN=정소영 인턴기자] ‘마이 시크릿 호텔’ 진이한이 엉뚱한 구석이 있는 

'까도남(까칠하고 도도한 남자)'으로 변신해 여심공략에 나섰다.  

 

진이한은 18 일 오후 첫방송된 tvN 드라마 ‘마이 시크릿 호텔’(이하 

‘마시크’)에서 출중한 실력의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는 구해영으로 분해 

나쁜 남자의 매력을 발산했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전 부인인 남상효(유인나 분)이 총지배인으로 일하는 

호텔에서 재혼을 기약했다. 이 사실을 알게된 그는 자신의 대기실을 찾은 

남상효에게 삐딱하게 굴며 구해영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에 남상효가 "혹시 뭐 마음에 안드시는게 있으시면"이라고 말하자 

구해영은 말을 끊으며 "그런 게 있을리가 있나"라며 "충동적으로 아무데나 

들어가서 하는 결혼도아니고 이것저것 제대로 따져서 하는 결혼인데 물론 

남상효씨가 제대로 했다면 말이다"라며 빈정거렸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52?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551?svc=cafeapp
http://osen.mt.co.kr/article/G1109933002
http://osen.mt.co.kr/article/G1109933002
http://osen.mt.co.kr/article/G110993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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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실 구해영은 남상효를 만나기에 앞서 자신의 결혼소식을 듣게될 

남상효를 상상하며 "결혼하면 놀라긴 하겠지. 놀라면 완전 

토끼눈일텐데"라며 남상효에 대한 미련이 있음을 암시하며 그의 도도함이 

의도된 것을 의미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그간 보여왔던 부드럽고 자상한 이미지와는 달리 '마시크'에서는 

시크한 표정과 낮은 목소리로 나쁜 남자의 매력을 흩뿌리면서도 남상효 

앞에서는 다소 푼수끼 있는 모습을 보이며 '이중매력'으로 여심을 사로잡을 

것을 예고했다. 

 

한편, '마이 시크릿 호텔'은 새 신랑과 예식 지배인으로 7 년 만에 재회하게 

된 전 부부 남상효(유인나 분)와 구해영(진이한 분)의 꼬일대로 

꼬인 결혼식과 전대미문의 살인사건을 다룬 작품으로 매주 월·화 오후 

11 시에 방송된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53?svc=cafeapp 

[별별연기] '마시크' 진이한, '섹시 사포남' 연기로 여심 홀릭 

아시아투데이 정지희 기자 = 배우 진이한의 파격적인 연기 변신이 여심을 

들쑤시고 있다.  

 

진이한은 최근 tvN 월화드라마 ‘마이 시크릿 호텔’(극본 김도현, 연출 

홍종찬)에서 재벌 2 세이자 재혼을 앞둔 이혼남 구해영 역을 맡아 색다른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까칠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그의 ‘사포남’ 연기에 

여성 시청자들은 열띤 호응을 보내고 있다.   

 

앞서 진이한이 로맨틱 코미디물을 차기작으로 선택했을 당시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어느덧 데뷔 11 년차를 맞은 베테랑 

배우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 온 진이한이지만, 보다 많은 대중에게 

사랑받는 계기가 된 ‘기황후’와 ‘닥터 진’ 등의 작품에서 그가 보여준 

이미지와 로맨틱 코미디는 다소 거리감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늘 

명석하고 신념이 강하며 무게감 있는 연기를 소화해 온 덕에 ‘뇌가 섹시한 

남자’라는 수식어까지 얻었다. 

 

하지만 막상 ‘마이 시크릿 호텔’의 첫 방송이 나간 후 진이한은 그의 

http://osen.mt.co.kr/article/G1109933002
http://osen.mt.co.kr/article/G1109933002
http://m.cafe.daum.net/2hanlove/Opn/553?svc=caf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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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작 선택이 ‘신의 한 수’와도 같은 결정이었음을 입증해냈다. 섣불리 

따라했다간 굴욕적인 흑역사로 남을 수 있는 ‘브로콜리 헤어스타일’마저도 

깔끔하게 소화해낸 진이한은 이번 작품을 통해 뇌뿐만 아니라 표정과 말투 

하나하나에서 섹시미를 내뿜고 있다.  

 

극중 구해영은 겉으로 보기엔 무엇 하나 빠질 것 없이 완벽한 남자다. 

훤칠한 키와 우월한 외모에 재력까지 갖춘 데다 일을 할 땐 누구보다 

철두철미하다. 그에게 마음을 빼앗긴 여자가 “잘 생긴 것도 죄, 정장이 잘 

어울리는 기럭지도 죄, 부드러운 목소리도 죄”라며 칭찬인지 원망인지 알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갈 법 하다. 

하지만 그뿐이라면 그토록 많은 여성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진 못했을 

것이다. 구해영의 진짜 매력은 그런 완벽함 뒤에 숨겨진 ‘허당’ 기질에 

있다. 아닌 척 하면서도 자신을 칭찬하는 말에 어깨를 으쓱하며 

흐뭇해하는 모습, 전 부인 남상효(유인나) 앞에서는 ‘쿨’한 척 하지만 

사실은 상효의 일거수일투족과 표정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 

상효에게 강펀치를 맞은 후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도 혼자 남았을 땐 

볼을 부여잡고 울상을 짓는 모습까지. 까칠함과 인간미 넘치는 허술함을 

동시에 지녔기에 구해영이란 인물이 더욱 섹시하게 느껴진다.   

 

‘마이 시크릿 호텔’의 제작발표회 당시 진이한은 “너무 무거운 역할들만 

하는 것 같아 편하고 가벼운 캐릭터를 연기하고 싶었다”고 출연 동기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진이한 누구보다도 심혈을 기울여 완성도 높은 

작품을 고르고, 완벽한 역할 소화를 위해 끊임없이 캐릭터 연구에 

몰두한다는 사실은 그의 과거 출연작들과 인터뷰들만 훑어봐도 알 수 있다. 

구해영이란 인물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또한 그런 그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일 터. 

 

‘마이 시크릿 호텔’의 출연진은 촬영 현장의 분위기 메이커가 누구냐는 

질문에 만장일치로 진이한을 꼽았다. 차갑고 도시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진이한 자신도 스스로를 장난기 많고 유머러스한 남자라고 칭했다. 이와 

같은 반전 매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진이한과 구해영은 닮아 있다. 비로소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었다는 기분까지 든다. 단 2 회 만에 여심을 사로잡은 

진이한이 남은 14 회분에서 보여줄 연기가 기대되는 까닭이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52?svc=cafeapp 

[뉴스엔 박지련 기자] 

 

http://m.cafe.daum.net/2hanlove/Opn/552?svc=caf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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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한이 ‘마이 시크릿 호텔’로 한 번 더 일을 냈다. 

 

진이한은 8 월 19 일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마이 시크릿 호텔’ 2 회(극본 

김도현/연출 홍종찬)에서 허세 가득한 구해영으로 분해 물오른 

로맨틱코미디 연기를 선보였다. 

 

진이한이 ‘마이 시크릿 호텔’에서 맡은 구해영은 이보다 더 매력적일 수는 

없는 것 같으면서도 허당기 다분한 남자. 다시 만난 전처 남상효(유인나 

분)가 반갑고 그녀 행동에 일희일비하면서도 삐뚤어진 애정표현을 일삼고 

있다. ‘마이 시크릿 호텔’ 구해영은 남상효에 대한 관심을 심술로, 설렘을 

막말로 엇나가게 드러내고 있다. 

 

 

때로 유치하기 짝이 없던 구해영임에도 그가 얄밉지 않은 이유는 애써 

감추는 순정 때문이다. 구해영은 두 번째 결혼 전날 밤에 재혼을 되돌리기 

위해 남상효에게 달려갈 만큼 여전히 그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애꿎은 타이밍은 늘 구해영과 남상효 사이를 훼방 놓았다. 구해영은 

달려간 곳에서 조성겸(남궁민 분)과 웃고 있던 남상효를 봤다. 남상효는 

구해영의 진심을 오해한 끝에 배신감과 아픔에 사로잡혀 자리를 피했다. 

남상효가 구해영이 오기 직전까지 구해영의 재혼 때문에 울었다는 사실을 

결코 눈치 못챘다. 

 

진이한은 이렇게 다양한 얼굴을 가진 구해영을 꽤나 매력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처 남상효를 상처 주는 말도 서슴지 않던 구해영이 이해되는 

이유는, 진이한이 몸은 커도 마음은 덜 자란 남자의 서투른 사랑을 귀엽게 

표현해준 덕분이다. 무엇보다 ‘마이 시크릿 호텔’ 2 회 엔딩 무렵 남상효를 

또 다시 오해하고 상처받은 구해영을 섬세하게 표현해주며 시청자들 

감정이입을 배가시켰다. 떨리는 마음으로 달려갔다 남상효와 조성겸의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고 눈동자에 물기까지 고였던 구해영의 아련함은 

모성본능을 자극하기 충분했다. 

 

이로써 진이한은 전작인 MBC ‘기황후’, MBC ‘개과천선’에 이어 tvN ‘마이 

시크릿 호텔’로 또 한 번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지적 매력과 냉철한 

카리스마가 돋보였던 ‘기황후’ 탈탈이나 ‘개과천선’ 전지원과 다른 매력의 

구해영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으며 3 연타 홈런을 쳤다. 영리하게 작품을 

고르는 진이한의 선구안이 돋보였다. 

 

한편 이날 ‘마이 시크릿 호텔’ 2 회 말미에 다음 주 방영될 3 회 예고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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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됐다. ‘마이 시크릿 호텔’ 3 회 예고편에서 조성겸은 예식 책임자 

남상효를 대신해 결국 망쳐버린 구해영의 두 번째 결혼식에 대해 사과했다. 

구해영은 이런 조성겸의 태도에 오히려 심기 불편해져 “남상효 씨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지 마라”는 말로 질투심을 드러냈다. (사진=tvN 

‘마이 시크릿 호텔’ 2 회 캡처) 

 

http://m.cafe.daum.net/2hanlove/Opn/558?svc=cafeapp 

[어저께 TV] ‘마시크’ 믿고 보는 진이한, 이쯤되면 여심사냥꾼 

  

[OSEN=오민희 기자] 이쯤 되면 여심사냥꾼이다. tvN 월화드라마 '마이 

시크릿 호텔‘에 출연중인 배우 진이한이 달달한 로맨스 연기를 근사하게 

소화하며 대한민국 여성의 마음을 흔들었다. 중저음의 목소리가 매력적인 

진이한은 까칠하면서도 로맨틱한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구현하며, 여성들의 

판타지를 브라운관으로 옮겼다. 

 

지난 7 일 방송된 tvN '마시크’ 14 회에는 전처 남상효(유인나 분)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구해영(진이한 분)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해영은 앞서 호텔에서 계속 일하기 위해 자신과의 동거를 선택한 상효 

때문에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상효를 껴안으며 그녀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 보는 이들을 설레게 했다.  

 

단 이들 동거에는 조건이 있었다. 해영이 상효에게 조성겸(남궁민 분)과 

스킨십 금지, 야근 금지, 여보라고 부를 것 등의 유치한 조건을 덧붙인 것. 

이에 상효 또한 유치한 조건을 앞세우며 해영과 티격태격 다퉈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나 해영은 잠든 상효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사랑한다 

남상효”라고 조심스럽게 고백, 이마에 도둑 키스해 안방극장을 핑크빛으로 

물들였다.  

이후 해영은 그동안 상효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을 하나씩 하기로 결심, 

식사 준비를 시작으로 로맨틱한 면모를 마음껏 드러냈다. 상효를 떠올리며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는 내내, 해영의 입가에는 미소가 걷히지 않았다. 

그러나 저녁 시간이 되어도 상효는 집에 오지 않았다. 해영이 상효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는 상효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다는 간호사의 말만 들을 

수 있었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58?svc=cafeapp
http://osen.mt.co.kr/article/G1109976086
http://osen.mt.co.kr/article/G1109976086
http://osen.mt.co.kr/article/G1109976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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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영은 혼비백산해 응급실로 달려갔다. 해영의 얼굴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뒤범벅이 된 상태. 그러나 응급실에 들어선 해영은 성겸의 

곁에서 그를 걱정하는 상효를 보며 허탈해졌다. 상효에게 화내며 

돌아가자고 했지만, 검사결과까지 확인하겠다고 버티는 상효 때문에 

해영의 분노가 더욱 커졌다. 

 

결국 폭발한 해영은 상효에게 “네 진심은 뭐야. 지금 조성겸한테 가고 

싶은 게 네 진심이야. 아니면 내가 붙잡을 때마다 붙잡혀줬던 게 진심이야”

라고 따졌다. 이어 7 년 전 자신과 함께 떠나지도 자신을 기다리지도 

않았던 상효에게 “넌 날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이젠 나도 

지쳤어”라고 구슬프게 고백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마이 시크릿 호텔'은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에서 새 신랑과 예식 지배인으로 

7 년만에 재회하게 된 전 부부 남상효(유인나 분)와 구해영(진이한 분)의 

꼬일대로 꼬인 결혼식과 전대미문의 살인사건을 그린 16 부작 킬링 

로맨스물.  

 

진이한은 구해영으로 분해 일에는 완벽함을 추구하면서도 사랑에는 한없이 

로맨틱한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연기해 드라마의 몰입도를 높였다. 

툴툴거리면서도 슬며시 짓는 부드러운 미소와 연애세포를 자극하는 애절한 

눈빛연기가 압권. 전작 ‘애정만만세(2011)’를 시작으로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진이한은 최근작 ‘기황후’ ‘개과천선’에 이어 ‘마시크’에서도 제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하며 어떤 역할을 맡겨도 믿음직한 배우임을 

증명하고 있다. 

 

http://osen.mt.co.kr/article/G1109976086
http://osen.mt.co.kr/article/G1109976086
http://osen.mt.co.kr/article/G1109976086

